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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1 연구배경

□ 아시아태평양지역(Asia-Pacific)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국제무역절차 활용 방법을 강구해왔다. 특히, 자동화된 세관 시스템

(automated customs systems), 전자적 단일창구(electronic single windows) 

구축을 통한 무역원활화를 목표로 노력해왔다. 최근 들어 서류없는 무역 조치

(paperless trade measures)는 국가의 무역 경쟁력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따른 통관 및 물류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

□ 국제무역에서 서류없는 무역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원동력으로 여겨지며, 

이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협정문상의 전자상거래 장

(chapter)에서 ⌜서류없는 무역(paperless-trade or paperless-trading)⌟으로서 

최근 들어 관련 조항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FTA협정 상 서류없는 무역 조치 수가 2005년-2008년 대비 2013년-2016년에 

약 두 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FTA 서류없는 무역조치 관련 (규정) 수 (2005-2016)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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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에 관한협정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및 아시아태평양협력체 (APEC)의 ⌜역내 서류 없는 무역 실현⌟
등의 목표 하에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통관 자료 

교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1) 

  ㅇ 특히 국내 수출기업의 C/O 불인정에 따른 통관애로와 무역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적 e-C/O 교환 확대 논의 선도가 필요하다.

<표 1> C/O와 e-C/O 절차 비교 

  자료: 저자 작성 

□ 앞으로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적 이동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한-중 FTA 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운영으로  C/O의 형식적 오류 심사 간소화 노력 등이 고조되고 있다.

  ㅇ 정부는 원산지 검증 대응 비용 절감과 FTA 이행환경에 개선을 위한 

통관(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에 대한 기초 조사 및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ㅇ 또한, 협정에서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FTA 기체결국의 원산지자료 관련 운영현황 및 프로세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1) 아시아태평양전자상거래이사회(Asia Paciic Council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 AFACT)는 UN/CEFACTUN/CEFACT에 의해 제정되는 무역 및 전자거래 표준에 의거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무역 및 전자거래 정책과 활동을 촉진시킨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위원회(UNESCAP)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최의 ⌜Asia-Pacific Trade Facilitation Forum⌟은  
무역원활화를 주요 안건으로 하여 개최되며 8번째 회의는 2017년 9월에 개최되었다.

절차 원산지증명서(C/O)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신청
• 발급기관 방문 및 발행
• 추가서류를 위한 재방문 및 발행
• 응용프로그램의 수동검증

• 언제 어디서나 가능
• 추가서류는 온라인으로 업로드 가능
• 자료 검증의 자동화 

발급
• 종이 양식의 C/O
• 직접 혹은 우편으로 수령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C/O 송부

• 온라인으로 e-C/O 발행
• 온라인 수령 및 당사자 직접 인쇄
• e-C/O 정보가 세관으로 발송

교환 

• C/O와 수입신고서 
• 복잡한 통관절차
• C/O의 위조, 손실, 발행 지연 가능성

• 세관 당국 간 e-C/O 정보 교환 
• 간단한 통관절차
• 문서의 신뢰성 보장
• 창고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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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범위에서 전자무역을 통한 무역 절차의 자동화 및 간소화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FTA 무역데이터의 전달 및 처리와 관련한 국내외 전자문서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의 무역원활화 현황 점검이 필요하다.

  ㅇ 국가별 전자자료교환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앞으로 한국형의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주요 내용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FTA旣체결국·협상진행국·여건조성국의전자원산지증명서(e-C/O)활용 실태파악

② 국가별 C/O 발급기관 및 C/O 조회사이트 정리

③ 국가별 단일창구 구축 및 전자데이터 교환 국제표준 단계 정리

④ 국가 간 / 지역간 전자원산지증명서 (e-C/O) 교환현황 파악

⑤ e-C/O 교환 중인 국가 (양자간/다자간) e-C/O 교환형식 및 근거법령 파악

⑥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현황 및 발전방안 제시

□ FTA 旣체결국·협상진행국·여건조성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 현황을 파악하였다.

  ㅇ 우선적으로 중국, 인도, 일본, 아세안의 9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중남미지역의 

10개국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칠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중동국인 이스라엘, 오세아니아의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EU2)(전체)로 총 26개국을 조사하였다.

□ 국가별 C/O 발급 주체 및 e-C/O 조회 사이트를 정리하였다.

  ㅇ (C/O 기관발급) 기관발급인 경우, 발급기간과 세관 및 세관 간 전산연결을 

통해 e-C/O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 발급 주체는 크게 정부기관(산업부, 무역부 등), 상공회의소, 산업별 

연맹·협회 등의 민간기관으로 구분된다.

2)  EU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조회사이트 여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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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발급의 경우 대부분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ㅇ (C/O 자율발급) 자율 발급이면서 표준 서식이 존재*하는 경우, e-C/O   

발급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 등

□ 조사대상국의 국가간 / 지역 간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현황 및 향후계획을 

조사하였다.

  ㅇ (교환 현황) (1) 국가 간 (Bilateral) 교환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 여부 

                (2) 지역단위 (Sub-regional)로 교환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 

(아세안, 중남미 중심)

  ㅇ (교환 형식)  e-C/O 교환 중인 국가들의 교환 형식 (웹/전용망) 및 자료 

형식 (스캔형태/데이터형태)

  ㅇ (근거 법령)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및 아세안 회원국 간의 교환 

협정상 근거법령 · 국내법 근거조항

□ 조사대상국의 국가단일창구 구축 현황을 조사하였다.

  ㅇ (단일창구) (1) 국가별 단일창구 (National Single Window) 구축 실태를 조사하였다.  

    (아세안, 중남미 중심)

               (2) 국가별 단일창구의 지역별 단일창구로의 연결 현황을 조사하였다.  

   (아세안, 중남미 중심)

□ 국가별 전자무역서류 교환을 위한 표준시스템을 분석하였다.

  ㅇ (국제표준) 조사대상국별 지역 간 e-C/O 교환시스템을 위한 국제표준

시스템 모델 조사

□ 한국의 e-C/O 도입 시 기대효과 및 확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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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중 EODES 데이터 수집을 통한 운영현황 진단

  ㅇ 향후  e-C/O 도입 및 확대 시 기대효과 분석

  ㅇ 한국의 e-C/O 시스템 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

3 연구 결과 

□ 본 보고서의 조사 대상국은 총 25개국3)으로 국가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를 조사하고, e-C/O 관리 현황 즉, e-C/O 신청 ․ 조회사이트 여부를 확인

하였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국이 타 국가와의 e-C/O 교환 여부에 따라 교환 

형식 및 근거법령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국의 서류 없는 무역을 위한 진행 현황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국가별 

단일창구 시스템 (single window system)의  구축 여부와 국제표준모델 

도입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ㅇ 25개 조사대상국 중 23개 국가가 e-C/O 신청 및 발급 조회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 (현황) 미얀마, 이스라엘, EU를 제외한 23개 국가들은 e-C/O 신청 및 

발급조회가 가능한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발급주체) 정부기관(산업부, 무역부 등), 상공회의소, 산업별 연맹․협회 

등의 민간기관으로 나뉜다. 대부분 독창적인 웹사이트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 (활용) 일반적으로 등록된 수출업체는 언제, 어디서든지 웹사이트를 통해 

e-C/O 처리 진행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ㅇ 국가별 e-C/O 교환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공식적으로 교환단계인 

국가들은 양자간(bilateral) 혹은 지역 단위(Sub-regional)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3) EU국가는 인증수출자 조회사이트 여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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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적으로 조사대상국 중 아세안과 중남미 지역은 지역단위 형태로  

원산지증명서 및 통관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구축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 (교환방식) 조사결과 지역단위(아세안, 중남미 국가)로 국가 간 e-C/O 

인터넷형 (웹 방식)과 발급시스템형 방식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 (근거법령) 지역단위(아세안, 중남미 국가)로 국가 간 e-C/O 교환은 

FTA 협정상의 근거 조항 혹은 국내법 근거 조항 바탕으로 이뤄진다.

  ㅇ 지역단위의 e-C/O 교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e-C/O 양식의 표준화 여부와 

교환이 이루어질 환경이 되는 국가단일창구의 역할이 크다. 

    - (전자무역의 국제표준) 전자 무역 서류의 제출 및 교환을 위한 세계적인 

표준형식으로는 WCO의 Data Model (DM), UN의 UN/TDED, 

UN/EDIFACT, UN/CEFACT 그리고 ISO 표준이 있다. 이중 조사대상 국가

들의 e-C/O 교환을 위한 표준화 형식으론 WCO DM 모델이 대표적이다. 

    - (WCO DM) 세계관세기구의 데이터 모델로 2009년에 출시된 버전 3.0은 

국가단일창구에서의 e-C/O 교환에 적합하다. 2012년에 출시된 버전 

3.3은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 버전인 3.4는 

아세안 특혜원산지증명（ATIGA FORM D)를 포함하고 있다.

    - (국가단일창구) 무역원활화의 일환으로 단일 창구 시스템의 구현은    

무역관계자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관련된 통관서류의 처리가 가능하므로 

시간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ㅇ (아세안국가) 국가별로 e-C/O 발달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모델을 도입했거나 구축중이다.

    - 아세안국가들의 대부분은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화를 위한 국제표준

모델인 WCO DM(Data Model)모델을 도입하였다. 이는 아세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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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ATIGA)의 역내원산지증명서인 Form D를 전자적으로 교환

할 수 있는 표준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ATIGA Form D 

교환을 위한 단일창구를 구축 완료하였다.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실시간 전자교환(real-time 

electronic exchange) 단계인⌜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하여 

역내 원산지증명서 (ATIGA Form D) 및 통관서류를 공유하고 있다.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NSW의 연동을 통한 ASW로의 통합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 체계가 승인되는 대로 ASW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 ASW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 D의 교환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혜조치(preferential treatment)는 여전히 종이형식의 Form D 형식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ㅇ (중남미국가) 국가별로 e-C/O 발달 정도에 편차가 있으나, 인근 국가와 

교환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MERCOSUR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인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는 인근 

국가와의 양자간(bilateral) e-C/O 교환을 활발히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5월부터 브라질 – 아르헨티나간의 정식 e-C/O 교환을 시행중에 있다. 

    - 또한, 이들 국가는 국가별 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합 무역시스템에 연결

하여 사용자들이 한 번의 접속으로 전체통관 서류를 한곳에서 전자적

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011년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가 맺은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최근 국가 단일창구의 정보처리상호운용 관련하여 협정문상의 무역원활화 

장(chapter)에 추가하고자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혔다. 해당 네 국가는 

e-C/O를 활발히 교환 중에 있으며, 내년 2018년까지 이외의 통관 서류를 

교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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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ALADI4) 회원국가 간 공통적 프레임워크 형식 하에 e-C/O 

교환을 추진 중이다. 

    - 2004년에 ALADI는 공통의 프레임 하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디지털화 제안⌟을 

준비함으로써 국경 간 무역 원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ALADI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문서를 발행할 수 있는 디지털

원산지증명(Digital Certificate of 0rigin)을 구현하여 실제 무역서류 

발급을 전자적으로 대체하여 무역활동에서 발생하는 절차비용을 감소

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 ‘17년 5월부터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e-C/O 교환을 시작하였으며,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 등 여타 ALADI 회원국들도 조만간 통일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콜롬비아의 경우 단일창구인 VUCE를 근접 국가들의 단일창구와의 

통합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역 공동체의 출현과 국가 간 정보 교환의 수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 e-C/O 교환(시범 단계 포함)이 있는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을 이루고 

있는 근접 국들과의 양자간 (Bilateral) 혹은 지역단위 (Subregional) 

형태로 e-C/O 교환 경험이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조사 대상국 중 아세안회원국들과 중남미의 경우가 지역단위 형태로 

글로벌 전자무역 실현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뿐만이 아닌 전자적 통관 

서류 교환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동체의 출현과 

국가 간 정보 교환의 수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로써 국가별 ① e-C/O 운용 현황, ② e-C/O 시스템 교환 현황, ③ 국가 

단일창구 ④ 전자데이터 교환을 위한 국제표준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4) Asociacion Latino Americana de Integracion의 약자이며 회원국들로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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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현황 및 향후 e-C/O 도입 및 확대 시 기대효과를 예측해 보았다. 

  ㅇ (통관시간) FTA 체결국과의 e-C/O 도입 및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통관시간 절감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CO-PASS 시행 후 통관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C/O 교환 평균 소요시간이 CO-PASS 시범기간(‘16년 11월 -‘16년 

12월)의 약 29시간 대비 정식시행기간(‘17년 08월 ~‘17년09월)은 약 8.5

시간으로 20시간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e-C/O 시스템 도입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통관시간 감소에 기여하며, 

시스템이 안정화될수록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한·중 CO-PASS e-C/O 교환 평균 소요시간

  자료: 관세청 DB 바탕으로 작성

  ㅇ 한국은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아 이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원본 C/O 제출이 잦은 편이다. 

FTA 旣체결국과의 e-C/O 교환 확대를 통해 원본 C/O 제출 면제와 

상호 간 신속한 원산지 증명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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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교환건수) 다음으로 한-중EODES 도입이후 동일 분기 대비 절대적 발급 

건(수)의 증가는 원산지 증명서 절차 간소화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FTA 활용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또한, 이것은 향후 FTA 

활용률 제고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3> 한·중EODES 전면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

  자료: 관세청 DB 바탕으로 작성

  ㅇ 실제 발급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16년 1, 2분기의 13,417건 대비

‘17년 1, 2분기의  71,989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e-C/O 교환시스템 

안정화에 따라 1년 동안의 발급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한-중 FTA의 EODES를 한-중 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C/O 교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전격 시행 

이후‘17년 5월부터 ‘17년 10월까지의 총 발급 건수는 10만 건5) 정도이다. 

한-중EODES를 통한 한-중 간 e-C/O 총 교환건수는 연간 약 35만 건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5) 한-중 APTA e-C/O 월별 발급 건(수)는 5월(17,480), 6월(16,019), 7월(15,736), 8월(17,472), 
   9월(20,751), 10월(15,378)로 월 평균 10만 건 이며 연 평균 20만 건 정도이다. 
6) 16년 4분기 ~ 17년 2분기까지의 한-중 FTA e-C/O 총 발급 건수에 한-중 APTA e-C/O 
   연 평균 발급 건수를 합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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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활용률 제고) 실제 한-중 FTA 발효 1년차와 2년차의 수출입 활용률 변화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중국 사드 

경제보복에 따른 비관세조치 확대 및 수입규제 강화로 인해서 對중국 

수출 활용률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발효 1년차인 ‘16년 2분기의 55% 대비‘17년 2분기는 42%로 

전년분기 대비 약 13% 정도 떨어졌다.

  ㅇ 수출품목에 따라 수출활용률은 상이하게 나타나겠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우 對중국 수출활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발효 

1년차인‘16년 2분기의 33% 대비‘17년 2분기는 36.2%로 전년분기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 EODES 도입이 중소기업의 

FTA활용으로의 편의를 증대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ㅇ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FTA활용만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부재하여 일반 인력에 FTA 관련 업무가 가중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e-C/O 교환 시스템 활용으로 

인한 특혜원산지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간소화의 결과로 중소기업의 

FTA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른 수출활용 증가로도 해석 가능하다.

<표 2>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한·중 FTA 전체 수출입 활용률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대
기
업

2016년
(발효 1년차)

49.0 46.5 55.0 54.5 50.2 61.4 50.5 61.2

2017년
(발효 2년차)

41.0 60.7 42.0 60.5 - - - -

중
소
기
업

2016년
(발효 1년차)

26.1 53.9 33.0 63.4 37.1 66.0 37.8 66.9

2017년
( 발효 2년차)

39.4 68.5 36.2 68.1 - - - -

  자료: 관세청 DB 바탕으로 작성

  ㅇ 한편, 중소기업의 對중국 수출활용률의 증가가 전적으로 한-중 EODES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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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효과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다음의 이유로 중소기업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기업비용절감) 우선 한-중 EODES 도입 및 활용에 따라 기업비용 절감

으로 인한 기업측면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C/O는 기본적으로 종이형식(hard copy)로 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종이

비용7)이 발생한다. 그리고 C/O 원본제출 의무화로 수입국에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C/O 원본이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내는 서류 

특급 발송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한-중 EODES의 도입으로 對중국 수출 시 

원본 C/O 제출 없이도 통관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 수출

기업의 원본 C/O 제출을 위한 우편비용 절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

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C/O의 전자적 발행으로 인해 기업의 FTA활용 편의성이 

증대되는데, 이는 FTA활용 전담인력의 업무로드가 줄어듦에 따른 

인력비용 절감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업 당 약 40만원의 

인력비용 절감으로 한-중 EODES 도입에 따른 전체 對중국 수출기업8)의 

총 인력비용 절감은 약 128억 원9)으로 예상된다.

7) 세관 측에서의 C/O 종이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8) ‘16년 3분기부터 ’17년 2분기까지의 對중국 수출기업 수는 32,064개이다.
9) 산출근거 : 32,064개 (기업) x 40만원 (인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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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뿐만이 아닌 기업 측면에서 CO 관련한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화물이나 긴급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여 현지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운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 물품납기에 민감한 품목의 수입통관지연으로 인해 생산 및 

물품공급에 차질이 생겨 기업이윤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e-C/O 

교환을 하면 물류흐름이 원활해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중 EODES의 도입으로‘16년 3분기부터‘17년 2

분기까지 3만 여개의 對중국 수출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의 통관시간

이 평균적으로 2일10) 정도 빨라졌는데, 이것은 e-C/O의 도입이 물류흐

름이 빨라지는 효과에 도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2참조>)

□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의 e-C/O 교환 확대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C/O 형식적 오류로 인한 통관애로가 많고, 원산지증명서 심사가 엄격한 

국가와의 e-C/O 교환 추진 

    - 한국은 우선적으로 C/O로 인한 통관애로 발생빈도가 높은 국가인 

국가들 대상으로 한국과의 e-C/O 교환을 제안한 상태이다. e-C/O의 

형식적 오류로 인한 통관지체 사례가 많은 국가가 효과적일 것

으로 본다.

  ㅇ C/O 발급방식이 기관발급인 국가 e-C/O 교환 추진 

    - 한국이 현재까지 e-C/O 교환 시스템을 제안한 상대국의 C/O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이다.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보통 C/O 표준서식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지만 C/O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기업비용 발생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 

    - 따라서, 향후 e-C/O 교환 시스템을 제안할 국가들은 C/O의 기관발급 

10) <그림122>에 따라 통관시간이 20일(약 2일)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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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자율발급 또한 

교환 가능한 표준서식과 플랫폼만 갖추어 진다면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로 까지 e-C/O 확대가 가능하겠다. 이러할 경우 

C/O의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의 C/O 교환패턴이 유사해지기 

때문에 발급의 주체가 상이한 것 이외에는 발급형식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ㅇ e-C/O 교환 추진대상국의 기존에 구축된 국가 간 자료교환시스템에 

한국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추진 제안

    - e-C/O 교환 확대를 위해서는 추진 상대국의 기술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e-C/O 교환모델 중 추진상대국이 旣교환중인 

모델(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한 모델을 선택하여 향후 교환시스템 

구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특혜원산지증명서 ATIGA FORM-D와 같은 

경우에 현재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간에 전자

적으로 시범교환 중에 있다. ATIGA FORM-D의 형식은 상호 간 

WCO DM 모델 3.4 버전의 기술적 프레임이 갖춰진 하에서 교환이 

가능한 것이다. 

    - 현재 한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대외시스템인 UNI-PASS는 관

세행정의 표준화에 따라 WCO DM 3.4 모델과의 연계를 추진 중에 있다. 

향후, 한국과 아세안 FTA간의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

고자 할 경우, 이미 지역 간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ATIGA FORM-D의 

기술적 프레임에 한국이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ㅇ 한국의 e-C/O 교환 표준화 기술 프레임 제안

    - 앞으로 국가 간 e-C/O 교환 추진 시에 전자 무역 서류 교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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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국제 표준인 WCO, ISO, UN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도입하여 

통일된 형식을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용이할 것으로 기대

된다. 세계적으로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화 추이를 보며 모델을 

선택하여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그러나 한국이 e-C/O 교환 확대에서 선도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bilateral) 상호인정(호환) 보다는 더 나아가 국제 

표준화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세계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WCO DM 표준 모델과 상호 호환 가능하며 국제 표준 모델을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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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아시아태평양지역(Asia-Pacific)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국제무역절차 활용 방법을 강구해왔다. 특히, 자동화된 세관 시스템

(automated customs systems), 전자적단일창구(electronic single windows) 

구축을 통한 무역원활화를 목표로 노력해왔다. 최근 들어 이러한 서류없는 

무역 조치(paperless trade measures)는 국가의 무역 경쟁력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따른 통관 및 물류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 

   ⌜서류없는 무역⌟은 공식적으로 무역 관련 문서의 교환을 포함하여 

전자통신 기반의 무역으로 정의된다. 2016년 5월 UN ESCAP 회원국들이 채택한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서류없는 무역 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의 전자양식을 

채택함에 따라 이를 공식화하였다1). 이는 WTO의 ⌜무역원활화협정⌟과 APEC의 

⌜국경 간 서류없는 무역⌟으로 목표를 함께하고 있다. 서류없는 무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역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흐름을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기업과 정부 

(business to government)간 에서 정부와 정부(government to government)간 으로의 

확대로 무역 관련 서류 흐름의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2).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업과 소비자(B to C) 및 기업과 기업(B to B)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는 전자상거래와는 다르다. 국제 무역에서 

서류없는 무역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원동력으로 여겨지며, 이는 지역무역

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상의 전자상거래 장(chapter)에서 ⌜서류없는 

무역(paperless-trade or paperless-trading) 조항⌟으로서 최근들어 관련 조항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FTA협정 상 서류없는 무역 

1) http://www.unescap.org/resources/framework-agreement-facilitation-cross-border-paperless
   -trade-asia-and-pacific



- 2 -

조치 수가 2005-2008년 대비 2013년-2016년에 약 두 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FTA 서류없는 무역 조치 수 (2005-2016)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2017)

   다음의 <표 1>은 ⌜서류없는 무역조항⌟과 관련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들을 정리하였다. 총 24개의 서류없는 무역 조치이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국내 이해당사자 간의 전자형식의 정보 교환(1-12), 

두 번째, 국경 간 전자적 자료 및 서류 교환(13-24) 마지막으로 최근 전자상거

래에서 다루는 부분으로 상호 운용성에 중점을 둔 전자인증서 및 전자서명과 

관련된 조항(14-18) 이다.

<표 1> 서류없는 무역 조치의 유형 및 FTA 조항

 

조치/규정 내용

1 전자사본 수용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관련 문서는 서류(종이)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본다.

(호주-중국 EPA Art.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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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관련 문서의 전자적 

처리 및 제출

이 규정은 도착 전 처리를 위한 전자 문서의 사전 

준비 조항, 상품의 신속한 선적,,도착 전 자료의 전자 제출 

및 처리를 포함한다. 전자적 수단을 통해 특급화물로 

수입되는 물품을 포함하여 단일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예: 한-뉴질랜드 FTA 제4.4,4.7,4.8조) 

3 해운 화물 적하목록의 전자 제출
WCO 개정 교토 협약 및 관련 국제 해사기구 

(IMO) 협약의 적용 받는다.

4 항공화물 적하 목록의 전자 제출

전자적 수단을 통해 특급화물에 포함된 모든 

물품을 다루는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예:한-베 FTA 제4.7조)

5 수출 / 수입 면허의 허가 전자 시스템

유라시아 경제 조약에 관한 조약, 제3국과 관련한 

비관세 규제 조치에 관한 부속서, 상품의 수출 및 

수입에 대한 허가 및 허가 규칙 제 2 조

6 위생 검역 인증 전자시스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제7.12조 

7 원산지증명서 전자시스템

이규정은 제품의 원산지 사전 확인을 위한 전자시

스템, COO전자인증시스템(e-certification system)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특혜관세를 요구한다.

(호주-중국 FTA제3.16조) 전자형식의 CO발행은 

전자시스템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인도-말레이

시아 ECA 부속서3-3 7(a)) COO의 검증을 위한 

E-system (예:중국-칠레 FTA 부속서6)은 COO의 

전자교환 하에서 이뤄진다.

8 전자 기록 보관 

이 규정은 수출입과 관련이 있으며 보관되어야 할 

서류는, 원산지와 관련된 제반 서류, 원산지 증명서의 사

본을 포함 할 수 있다. (예:중국-싱가폴 FTA 제3.1조)

9 전자 지불 시스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0
전자통관시스템/

관세행정 자동화 시스템 

관세 행정 기관의 전자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무역

업자는 상품의 통관을 위해 필요한 모든 규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예:중국-페루 FTA 제 

54.4조) 세관 신고서의 전자적 제출 (예: EFTA- 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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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 FTA 부속서 vii, 3.2 (b)) 

캐나다 - 콜롬비아 FTA 제 413 조와 관련한 협약에는 

통관 자동화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규정은 

수입 및 수출 단계에서 세관신고를  제출할 목적으로 

단일 관리 문서 또는 전자적 플랫폼 도입을 포함

하고 있다. (예: EU- 카메룬 EPA 제.35 1 (b)). 모든 

세관보고를 위한 전자적 수단의 수립 (예: 호주 – 

칠레 제5.11조)

11 단일창구시스템 ASEAN Single Window 구축 및 이행 협정

12
내부 조직 간 의사소통을 위한 

전자 시스템

본 규정은  관할 당국과 무역 공동체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전자 시스템과 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전자적 수단이 포함된다. (호주-중국 제 4.6조) 

그러나 단일창구시스템과 달리 거래자에 의한 

정보를 단일 제출은 암시되어 있지 않다.

13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본 규정은 관할 당국이 제정한 법령, 규제 및 

조치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자체 

규정도 포함한다. (예: 호주 - 칠레FTA 제 16.5 조)

14 전자 인증서 및 전자 서명의 사용

본 규정에는 전자서명 또는 원산지 증명서의 공식 

서명(도장)도 포함된다. (예: 아세안-호주-뉴질

랜드 FTA 제10장 제5조)

15 (상호) 인증 기술 결정

본 규정에는 전자 인증과 같은 인프라의 상호  

운용성 증진이 포함된다. (예 : 뉴질랜드 - 대만, 

중국 PoC ECA 제9.2 (c) (ii))

16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을 위한 

회의 표준
호주-일본 EPC 제13.6조

17
디지털 인증서 및 전자 서명의 

상호 인식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제10장 

제5조

18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인증서의 상호운용성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제10장 

제5조

19 무역 관련 전자 데이터 교환
본 규정은 국제무역데이터의 정부 간 교환 

(예: 도미니카-중앙아메리카 FTA 제5.3조), 전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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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2017) 해석 저자 재작성

   조항들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국경 간 무역거래 시 복잡한 서류작업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무역수속 간소화 관련 조항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부분은 7.전자원산지증명서시스템 

(E-system of COO), 10.전자자동화통관시스템(E-customs system, customs automation), 

11.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20.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적 교환 (exchange 

of COO related information)이다. 우선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터 교환을 위한 ICT의 설립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의 개발을 포함한다. 

(예: 한- 베트남 FTA 제4.3.3조(c)항)

20

원산지증명서 관련 정보의 

전자적 교환

본 규정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과 수입 당사

국의 관세 당국 간의 전자 우편을 통한 직접 

통신을 포함한다. (예: 일본 - 태국 EPC 제2장에서 

언급 된 운영 절차 (상품 무역) 및 제3장 (원산지 

규칙 11). 또한 COO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 개발을 포함한다. (예: 중국-칠레 

FTA 부속서 6)

21 SPS 관련 정보의 전자 교환

본 규정은 위생 및 검역 (SPS) 관련 문제를 논의

하기 위한 전자통신, 전화 · 화상 회의 등의 의사

소통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다. (예: 아이슬랜드 -

중국 FTA 제19 조)

22 TBT 관련 정보의 전자 교환

본 규정은 기술무역장벽(TBT) 관련 정보를 논의

하기 위한 전자우편, 전화 · 화상회의 사용을 

포함한다. (예: 호주-한국 FTA 제 5.10 조)

23 금융 정보의 전자 전송

본 규정에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 당사자 금융 기관 

간에 교환되는 신용장, 보험 증서 등이 포함된다. 

(예: 캐나다-한국 FTA, 부속서 10-B C)

24
서류없는 무역을 위한 

국제 표준의 사용

위에서 언급 한 규정 중 하나를 구현하고자 

할 때 국제 표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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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형태의 원산지증명서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는 약어로  

e-C/O라 일컫는다. e-C/O 시스템이란 웹을 기반으로 한 응용프로그램 및 인증으로 

수출업체는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며 승인 당국은 온라인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을 승인하거나 인정한다. 또한, 승인된 원산지증명서는 상대국 

세관, 은행 및 해외바이어 같은 수령인에게 즉시 전송되는 기술 플랫폼이다. 

현재 국가별로 e-C/O 도입 현황에 기술적 편차는 있지만 주로 발급주체는 

정부기관, 상공회의소, 민간기관이다.

<그림 2>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개요

  자료: 국제원산지세미나(2017), ⌜국가별 전자원산지증명(e-C/O)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또한, 국가별로 <표 1>의 11번에 해당하는 무역원활화의 일환으로 국가적 

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 NSW)가 출현하였다. 단일창구의 구현은 무역

관계자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무역과 관련된 제반서류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국가별 단일창구로 e-C/O 시스템을 연계한다면 확장된 범위의 지역(regional) 

단일창구 통합으로 e-C/O 뿐만이 아닌 다른 전자적 무역서류도 함께 교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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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단위로 통합된 단일창구를 통해 전자적 무역서류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인정(호환)이 가능한 통일된 형식을 따라야한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국제

적인 원산지자료 교환을 위해 지역단위로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화(standardization) 

및 자료 통일(data harmonization)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통관 시스템 국제표준으로는 대표적으로 

WCO Data Model (DM), UN/TDED, UN/EDIFACT, UN/CEFACT이 있다. 이 중 

세계관세기구의 데이터 모델(WCO DM MODEL)은 국가별 단일창구가 국경 간 

정부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하여 세관의 법적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국경 간 

여러 규제기관의 요구사항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상호 교환 절차를 

포함한 국제 표준 모델이다. WCO DM은 최적화된 전자 데이터 교환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 간 통관 데이터 요구사항에 부합한 글로벌 표준3)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한국은 FTA 협정상대국과의 e-C/O

교환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에 있다. FTA를 체결한 14개의 협정 가운데 

한-중 FTA에 최초로 원산지전자자료교환시스템 (EODES)를 도입하여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인 ⌜CO-PASS4)⌟를‘16년 말부터 전면 시행중에 있다. 

   또한, 동 시스템을 한-중 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C/O 교환

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 관세당국과 APTA5)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의 시범운영 이후 2017년 5월부터 정식으로 시행중에 있다.6)중국

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더 이상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APTA의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2009년에 출시된 버전 3.0의 경우에 국가별 단일창구 프로젝트에 적합하며, 2012년에 출시된 
버전 3.3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에 출시된 버전 3.4는 아세안의 상품
무역협정 ATIGA의 특혜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고 있다.

4)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수입국 FTA특혜신청 시 C/O 제출
면제 및 신속한 원산지 심사를 제공하고 있다. 

5)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과 맺은 특혜 관세협정이다. 그러나 이중에 
한국은 중국과의 전자원산지증명 시스템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시스템을 구축하
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논의 중에 있다. 

6) APTA회원국 간이 아닌 한-중 양국 간 교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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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스템의 이점으로는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에 대해서 

중국에 도착하는 전자 자료로만 수입신고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세관당국 간에 원산지증명서를 상호 교환하여 수입국 FTA 

특혜를 신청 할 시에 C/O 제출면제와 신속한 FTA 심사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 관세청 자료 

   관세청은 중국이외의 다른 FTA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e-C/O 

도입 및 교환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7년 현시점까

지의 추진현황으로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우선적으로 e-C/O 도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한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 확대를 목표로 시작한 기초

조사이다. 국가별 e-C/O 관리 현황, 한-중 e-C/O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림 3> 한-중FTA e-C/O 교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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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에 관한협정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발효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의 ⌜역내 서류 없는 

무역 실현⌟등의 목표 하에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통관 

자료 교환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개발도상국 우대 등을 규정하여 통관의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게는 ⌜무역 원활화⌟와 ⌜국제 무역 거래비용의 감소⌟가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남아 있어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1)의 아시아⌜국경 간 

서류 없는 무역⌟촉진 협정의 이행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로 인해 한국 또한 물류비용 절감 및 안정적 FTA활용 제고 그리고 관세혜택 및 

통관자료 교환 간소화를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적 교환 확대 ․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논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C/O와 e-C/O 절차 비교 

  자료: 저자 작성 

1)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절차 원산지증명서(C/O)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신청
• 발급기관 방문 및 발행
• 추가서류를 위한 재방문 및 발행
• 응용프로그램의 수동검증

• 언제 어디서나 가능
• 추가서류는 온라인으로 업로드 가능
• 자료 검증의 자동화 

발급
• 종이 양식의 C/O
• 직접 혹은 우편으로 수령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C/O 송부

• 온라인으로 e-C/O 발행
• 온라인 수령 및 당사자 직접 인쇄
• e-C/O 정보가 세관으로 발송

교환 

• C/O와 수입신고서 
• 복잡한 통관절차
• C/O의 위조, 손실, 발행 지연 가능성

• 세관 당국 간 e-C/O 정보 교환 
• 간단한 통관절차
• 문서의 신뢰성 보장
• 창고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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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와 같이 종이형식 원산지증명서(C/O)와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신청 → 발급 → 국가 간 교환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비교해보면,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들에게는 FTA 이행환경 개선으로 인해 

FTA 활용이 용이해질 것이고 통관 시 검증을 담당하는 세관 당국에게는 원산지 

검증 대응 비용 절감을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한-중 FTA 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에 따라 C/O의 형식적 오류 심사 간소화의 노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원산지 검증 대응 비용 절감과 FTA 이행환경 개선을 위한 통관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에 대한 기초 조사 및 현황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FTA협정에서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FTA 旣체결국의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넓은 범위에서는 전자무역을 통한 무역 절차의 자동화 및 간소화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FTA 무역데이터의 전달 및 처리와 관련한 국내외 전자

문서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rge : EDI)의 무역원활화 현황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기도하다. 국가별 전자적 원산지자료 교환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앞으로 한국의 원산지자료 교환 시스템 확대를 위한 장기적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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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FTA旣체결국·협상진행국·여건조성국의전자원산지증명서(e-C/O)활용 실태파악

② 국가별 C/O 발급기관 및 C/O 조회사이트 정리

③ 국가별 단일창구 구축 및 전자데이터 교환 국제표준 단계 정리

④ 국가 간 / 지역간 전자원산지증명서 (e-C/O) 교환현황 파악

⑤ e-C/O 교환 중인 국가 (양자간/다자간) e-C/O 교환형식 및 근거법령 파악

⑥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현황 및 발전방안 제시

1. 주요 연구내용 

   제 2장에서는 첫 번째로, 연구의 핵심 주제인 국가별 전자원산지증명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국가의 선정에 있어서 한국과 e-C/O 

교환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표 3>과 

같이 협정의 규정과 e-C/O 교환의 적합도, C/O 관련 통관애로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C/O 관련으로 통관 지체 등의 통관 애로가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는  

아세안, 인도,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최종보고서에서는 조사

대상을 e-C/O교환의 적합도가 ‘적합 (1순위)’,‘적합 (2순위)인 국가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이스라엘, 뉴질랜드, 호주, EU2)(인증수출자)를 선정

하여 총 26개국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로, FTA 旣체결국·협상진행국·여건조성국의 전자원산지증명

서(e-C/O)활용 실태파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가별 C/O 발급 주체와 

C/O 조회 사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 국가들이 다른 국가

들과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2) EU의 경우에는 한-EU FTA 인증수출자 조회 시스템 여부 조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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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관세청 (2016),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e-C/O 교환확대 추진 기본 계획”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준 지역 단위(subregional)의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여부 및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무역원활화의 일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제출이 가능한 

한국의 u-Trade Hub와 같은 통합된 전자무역 단일창구인 국가적 통관 단일창구 

(National Single Window : NSW)가 국가별로 구축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국가적 단일창구는 지역 단위의 통관 단일 창구의 기본 전제조건

으로 글로벌 전자무역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스템이다. 추가적으로 국가

별로 국제관세기구가 제공하는 국가 간 전자데이터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 

모델을 도입하였는지 혹은 도입 모델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자간 ․ 지역단위로 e-C/O 교환 중에 있는 국가들의 e-C/O 교환형식 및 

근거 법령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제3장에서는 국가별 ① e-C/O 운용 현황, ② e-C/O 시스템 교환 

현황, ③ 국가단일창구 ④ 전자데이터 교환을 위한 국제표준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e-C/O 현황 및 향후 e-C/O 도입 시 기대효과를 예측해보았다. 또한 

협정
C/O 

발급방식
통관애로
발생빈도 

e-C/O교환 적합도 

칠레 자율 소수 적합(2순위)
EFTA 자율 없음 부적합

ASEAN 기관 다수발생 적합(1순위)
인도 기관 다수발생 적합(1순위)
중국 기관 다수발생 적합(1순위)

EU, 터키 자율 없음 부적합
페루 자율 소수 적합(2순위)

콜롬비아 자율 소수 적합(2순위)
베트남 기관 소수 적합(1순위)
미국 자율 없음 부적합
호주 자율, 기관병행 없음 부적합

캐나다 자율 없음 부적합
뉴질랜드 자율 없음 부적합
중미6개국
(발효예정)

자율 소수 (예상) 적합(2순위)

<표 3> 旣체결 FTA e-C/O 교환 적합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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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한국의 e-C/O 교환 확대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보고서는‘17년 3월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e-C/O 

교환확대 추진 기본계획⌟의 연장선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한-중 FTA 

EODES 시스템의 확대방안과 한국형 전자원산지 증명 모델 개발에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FTA 체결 증가와 무역원활화로 인해 

전자적자료교환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제무역 관련 연구기관에서 

국가별 전자원산지증명서 관리 현황 및 교환 여부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는 것

으로 보아 연구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의 방법 

   선행연구 분석과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의 국가 

간 무역 자료 교환 시스템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해외 보고서로는  

국제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에서 발간한 무역원활화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국가 별 e-C/O 현황 자료 수집은 각 국가별 e-C/O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수집 후,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위해 현지 국가에 

주재하는 관련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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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국의 전자적원산지증명서 관리 및 교환현황 

1. 국가별 현황 

 (1) 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기관발급’방식으로 각 당사국별로 지정된 

기관에 의해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이며 각 기관이 

공식적으로 위임한 기관들은 각 지역 출입경검험검역국과 국제무역촉진

위원회다. 해당 위임기관들은 온라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웹사이

트를 통해 C/O 신청이 가능하다. 

 (i)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AQSIQ: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rantine)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이하 AQSIQ)은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품질과 

검역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원 직속 기구이다. 일반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각 지역에 설립된 하위기관인 출입경검험검역국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tine Bureau)에서 발급업무를 처리한다3). 그리고 중국 지역 해관에서 발급

기관의 증명서 발급 적정성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 AQSIQ의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우선, 중국검험검역전자업

무망사이트 (www.eciq.cn) 에서 기업으로 등록해야한다. 제품 및 회사정

보를 등록하고 영업 허가, 조직코드 인증서 및 기타 관련 문서 스캔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를 전문적으로 발급해주는 시스템

3) 관련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비우혜 원산지증명
서 발급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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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야한다.  

❍ 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은 업체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는 

Ninetowns (九成전자신청시스템) 및 iTowNet (信城通네트)가 있다.

❍ 원산지증명서 신청시스템은인 iTowNet (信城通네트)은 북경 信城通数码科技
有限公司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상품을 수출입 하는데 사용하는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위해 개발되었다.

<그림 4> 중국 iTowNet (信城通네트) 홈페이지 화면

자료: http://www.itownet.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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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The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이하 CCPIT)는 1952년 대외무역 진흥 및 외국의 선전기술 

도입과 투자 유치 그리고 외국과의 경제, 기술협력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회장 및 부회장은 국무원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중국 전역 300여개 

지역 기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기관이 추가 되어 서비스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완 중에 있다. (2017년 현재) 

❍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중국 무역촉진위원회 인터넷 상업 인증 센터(中国国际
贸易促进委员会网上商务认证)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되어 있다.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제품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한다. 그리고 제출 정보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증기관에 제출된다.

<그림 5> CCPIT 원산지증명서 인증절차

    자료: http://oldwww.co.ccpit.org/Consulate/Consulate_Flow.html 바탕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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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중국의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AQSIQ와 CCPIT로 각 기관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조회(확인)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하단의 조회 

사이트 접속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상업송장 번호 등을 기입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자 및 선적일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다4). 

<그림 6> AQSIQ의 PCO 조회 사이트 화면

  자료: http://www.chinaorigin.gov.cn/

❍ CCPIT는 2000년부터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발급 사업을 시작했으며, 기업

들은 온라인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CCPIT는 2013년에

국제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원산지 인증 체인에 

4) AQSIQ 발급 C/O의 경우 www.chinaorigin.gov.cn에 접속 하여 Verification For Public을 선택
하고 C/O 및 인보이스 번호 입력 후에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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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후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변경하였다. 또한,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마크와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새로이 추가하여, 원산지증명서 

조회사이트를 구축하였다. 

❍ CCPIT 인터넷 상업 인증 센터는 2017년 10월 10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신청 

시스템(admin.co-ccpit.org)을 폐지하고, 당분간 尊网원산지증명서온라인신청

시스템 (http://www.zoomcommerce.net/index.htm)과 CCPIT의 원산지증명서 

시스템(http://qiye.ccpiteco.net/UserLogin/)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림 7> CCPIT의 PCO 조회 사이트 화면 

     자료: http://www.co-ccpit.org/

❍ 중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의 원산지증명서와의 서식 불일치 등 

오류가 발생하기에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해당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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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환현황

❍ 2013년 6월 1일부터 CCPIT는 영국,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나라들에서 전자

원산지증명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험과 방법을 참고하여 e-CO 

프로젝트를 정식 시작하였다.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즉시신청·심사·인쇄 기능을 구현하였다. 

❍ 2015년 11월 26일부터‘원산지 증명서 업무서비스 발전으로 해외무역 

추진전략’을 실행해왔으며, 2016년 1분기부터는 정식으로 중국-동유럽 

원산지증명서(FORM E), 중국-칠레 원산지증명서(FORM F), 특혜제도

원산지증명서(FORM A)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향후 발전계획

 ① 중국-칠레 e-C/O 시스템 구축 논의중 

❍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있다5). 해당 시스템 구축 계획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위조·사기를 방지하며 양국 간의 무역을 촉진 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전자원산

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및 데이터 교환 호환성 및 타당

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② 중국-파키스탄 e-C/O 시스템 구축 논의중

❍ 중국과 파키스탄은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다. 

파키스탄의 Federal Board of Revenue (FBR)은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5) http://hkmb.hktdc.com/en/1X0A7PAN/hktdc-research/Chile-and-Mainland-China-Working-to
   -Implement-Electronic-Origin-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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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높다.

 무역원활화 현황

❍ 상하이 자유무역지역(Shanghai Free Trade Zone)에서 소개된 상하이 국제 

무역 단일창구(Shanghai International Trade Single Window) 시스템 테스트는 

2013년 10월에 시작되어 공식적으로 2015년 6월 1.0버전으로 출시되었다. 

해당 시스템에 비즈니스를 등록하는 것은 무료이지만 특정 모듈을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 단일창구 시스템은 ①수출입신고 ②거래비용정산 ③사업자자격확인 ④무

역통제 ⑤정보제공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세, 검사 및 검역, 해상보안, 국경보안, 상업, 세무, 외환, 

FDA 및 임업 등과 같은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 단일창구 시스템은 규제기관들의 무역관련 정보들을 한 번의 제출을 통해 

한곳에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무역 관련 기관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통관

시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 상하이 이외에 텐진(天津)과 닝보(寧波) 등 다양한 지역에서에도 단일 창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단일 창구의 표준 시스템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 또는 국가차원에서 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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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국 지역별 단일창구 

 자료: http://www.asean-cn.org/

❍ 최근에는 광동성의 선전과 주해 두 지역에서 AQSIQ가 만든 공공서비스

플랫폼인 ⌜중국전자검험검역망⌟을 통한 검역수속이 가능해졌다. 

<그림 8> 중국 중국검험검역전자업무망

자료: http://www.eciq.cn/

지역 URL 주소 
       Shanghai  http://www.singlewindow.sh.cn/winxportal/
       Tianjin  http://www.singlewindow.tj.cn/
       Xiamen  http://www.china-xmftz.gov.cn/
     Fujian province  http://www.fjdport.gov.cn
       Hangzhou  http://www.singlewindow.gov.cn/
    Jiangsu province  http://58.213.133.203/Ship/
       Ningbo  http://trainer.nbeport.com/
       Guangzhou  http://www.singlewindow.gz.cn/
       Shenzhen  http://www.dcb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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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일본은 많은 국가들과의 경제동반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EPA)을 

체결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은 EPA에 기초한 원산지자격을 

충족시키는 것을 증명하며, 상대국 관세에서 EPA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정원산지증명서란 EPA에 기반한 원산지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일본은 ⌜EPA에 기초한 특정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경제 산업성 대사가 발급기관으로 지정한 일본상공회의소(日本商工會
議所)가 특정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i) 일본 상공회의소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http://www.jcci.or.jp/

<그림 9> 일본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화면

  자료: http://www.jcci.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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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 지역의 21개 상공회의소는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온라인 ⌜특정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신청만 가능하다.

❍ 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원산지상품 판정의뢰에 따라 원산지 상

품으로 판정된 산품의 수출자가 진행한다. (일본-호주 협정은 생산자도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일본은 2013년 10월 13일부터 수출입통관에 있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통관관련 서류를 PDF등의 전자 기록에 따른 제출이 가능해졌다. 세관에 

있어 수출입신고된 내용과 전자 기록에 따라 제출된 통관관련 서류에  

심사를 진행하며 서면(종이)에 따른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허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또한, 제출된 통관관련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및 통관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출입 허가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원본을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 기존에 신고첨부등록업무(이하 MSX)에 따라 제출한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수입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2017년 10월부터는 

수입허가 후에 서면 제출은 생략되었다.

❍ 일본은 원산지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만 가능하며, 제출은 PDF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한 상태이며 종이형식에서 전자화로의 연결이 매우 느린 상태이다. 

2017년 6월 일본 상공회의소는 한국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전자 신청· 발급

시스템에 대해 전수받기 위해 서울세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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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환현황

 <일본-싱가포르 FTA e-C/O 교환 시스템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 일본-싱가포르 FTA 협정 내 제 31조에 (1)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수출체약국이 

특정한 세관 및 단체에 따라 발행한 것이어야만 한다. (2) 특혜원산지

증명서는 부속서ⅡB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해야한다. 

(3)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날짜부터 12개월 간 유효하다. 제 40조부터 

43조까지 무역거래문서의 전자화에 대한 전망을 규정6)하고 있다. 

❍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전자적 특혜원산지증명서 교환 파일럿 프로젝트 전자양식은 

XML 형식을 채택하였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 

평가를 의뢰하였다. 현재 싱가포르가 이용하고 있는 XML 형식은 원산지증

명서에 필요한 정보 이외, 원산지증명서 발행까지의 수속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간의 연결을 자동화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10>일본의 수출 서류 전송시스템 파일럿 실험 환경 구성

   자료: JIPEDEC(2008) 特恵原産地証明書の電子化に係るガイドライン

6) 무역거래정보 및 선화증권, 운송장, 신용장, 보험증명서 외에 다른 문서상의 내용을 전자적 
방식에 따라 입력한 것을 서면이 아닌 전자적으로 보관 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함  이것은 비
용 및 시간의 감축을 통하여 무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인식하여, 양 체결 국간의 무역거
래 문서의 전자화를 실현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협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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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델은 전자적 특혜원산지증명서 (e-CO)를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1) 상공회의소 → 수출자 (2) 수출자 → 수입자 

   (3) 수입자→세관에 으로 전송하는 모델이다. 본 모델은 일본과 싱가포르  

   간의 무역 관련 문서를 전자화 시키고자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말레이시아 e-C/O 교환 시스템 실증 테스트 시행>

❍ 일본의 국가 단일창구인 수출입·항만관련정보처리센터(NACCS)는 2010년 

7월부터 일본의 재무성 관세국과 말레이시아의 국제무역산업성이 맺은 일본-

말레이시아 간의 EPA 하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전송하는 전자적 

원산지증명서정보교환의 실증 테스트를 추진하였다.

<그림 11> 말레이시아 – 일본 eCO 실증 테스트

      

  자료: 原産地証明書の電子化について～証明書番号の連絡による確認スキー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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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발전계획

❍ 현재로서 일본은 국가 간 e-C/O를 교환할 의향이 없다. 

 무역원활화 현황

❍ 일본 재무성 관세국·세관은 무역원활화의 일환으로 ⌜통관관련서류의 

전자화⌟ 및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실현시키고자 통관관련서류 

제출의 생략 및 전자화(PDF 형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통관 

단일 창구인 수출입·항만관련정보처리센터(NACCS)는 무역에 있어 통관 

수속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국제물류정보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12> 일본 단일창구 NACCS 화면

  자료: www.naccs.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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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인도의 특혜 원산지 증명서(PCO) 

발급 기관7)은 다음과 같다.

 (i)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 Export Inspection Council)

❍ EIC는 중앙정부의 자문기관으로 법에 따라 수출품의 품질관리 및 인증검사를 

수행하며 품질 표준을 수립한다. 5곳의 수출검사기관8) (EIAs: Export 

Inspection Agencies)에 대한 기술 및 관리 통제권을 행사하며 수출 제품에 

대한 다양한 특혜관세제도 하에서 수출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다.  

<그림 13> 인도 EIC 홈페이지 화면 

  자료: http://www.eicindia.gov.in/Services/Compliance/compliance.aspx47

7) 시행규칙 제3장제8조제4항(개정 2016.12.26.) 
8) Channai, Delhi, Kochi, Kolkata 및 Mum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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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도수산물수출개발원(MPEDA, 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 MPEDA9)는 수산물 관련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다. 해당 홈페이지

에서는 해당기관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는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수령 절차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인도 MPEDA 홈페이지 화면 

  자료: http://mpeda.gov.in/MPEDA/certificate_origin.php#

(iii) 인도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 섬유위원회는 섬유품목에 대한 HS분류, 관련 공장의 등급부여, 제품홍보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원회의 EP & QA 부서는 인도 최초의 ISO17020 

인증 제3자 검사기관이다. 또한  R&D 활동, 시험방법 개발, 시험표준 수립 

외에도 9곳의 생태 실험실을 포함한 17개 연구소를 통해 각종 규제 및 비 규제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섬유 관련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다.

9) 고시 No.59/2009-2014(RE-2013)에 따라 2014년 5월 15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격을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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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인도섬유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자료: http://textilescommittee.nic.in/services/certificate-origin

 

(Ⅳ) 인도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인도수출입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 on Council of India)

  담당자 명 : Mr. Vivek Bidwai (Deputy Director (Tech))

  전화 : +91-11-23748189

  이메일 : tech2@eicindia.gov.in

- 인도 면사위원회(Textile Committee of Ministry of textile)

  담당자 명 : Mr. K B Rao (Joint Director)

  전화 : +91-22-66527507

  이메일 : secy.tc@nic.in 

mailto:tech2@eicindia.gov.in
mailto:secy.tc@n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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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를 통해 발급된 PCO의 경우 다음의 사이트에서 

거래 ID와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다.    

단, 원산지증명서는 최근 3년 이내에 발행된 경우만 조회가 가능하다. 

<그림 16> 인도 EIC의 PCO 조회 사이트 화면

 자료: http://115.112.238.86/public/coostatus.aspx

http://115.112.238.86/public/coostatu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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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EIC를 통한 PCO 발행은 아래 기재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는 Integrated Computerization Project 하에서 EIC의 프론트 오피스 

및 백 오피스 작업을 모두 포괄하는 웹 기반 종합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

웨어를 제공한다. 

<그림 17> 인도 EIC의 PCO 발행 사이트 화면

 자료: http://www.eicindia.net/public/login.aspx 

❍ 이 소프트웨어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이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 상품의 품질 관리 및 검사

» 제품 테스트

» PIA의 승인 및 모니터링

» EIA 및 EIC 관련 재무 회계

» EIA 및 EIC를 위한 인적 자원 관리

» 매장 재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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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인도수산물수출개발원(MPEDA) 및 인도섬유위원회를 통해 발급된 

PCO의 경우 현재 온라인 접근이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을 통한 발행 및 

확인만이 가능하다. 즉, 온라인 통합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

 

② 교환현황

❍ 인도의 경우 아직까지 타 국가 및 지역과의 PCO 전자 교환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현재 인도 정부는 PCO 전자 교환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으

며, 아울러 인도 상공부는(Ministry of Commerce) 전자 우편을 통한 PCO 

송부를 금지하고 있다. 

 향후 발전계획

❍ PCO 전자 교환의 경우 인도상공·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10) 

산하 양자 및 다자간 무역 관계과(RMTR: Regional & Multilateral Trade 

Relations)11)에 의해 주관되는 정책 차원의 문제로, 향후 PCO 전자 교환을 허용

하는 정책 수립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 Export Inspection Council)는 지난 2016년, 이메일 

송부를 통한 PCO 전자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설립을 제안하였으나, 

현재 인도정부는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무역원활화 현황

❍ ‘인도세관 단일창구(India Customs Single Window)'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단일창 

인터페이스(SWIFT: Single Window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로 인도 정부의 

중앙 국세청 (CBEC: the 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은 인도에서의 국경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Single Window Project의 이행을 채택하였다. 

10) http://commerce.gov.in/
11) http://commerce.gov.in/writereaddata/UploadedFile/NTESCL_635847671152325617

_Officers_RMTR_Work_Alloc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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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는 온라인 단일창구를 통해 통관서류와 NOC (No 

Objection Clearance)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허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함으로써 수입 및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비용을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림 18> 인도 단일창구 SWIFT

자료 : https://www.icegate.gov.in/SWIFT

❍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위 그림에서와 같이 온라인 단일창구를 통해 인도

식품안전기준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인도의약품규제

기관(DCG, Drug Controller General of India), 인도식물검역소(Plant Quarantine 

Information System), 인도동물검역소(Animal Quarantine and certification 

services), 인도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of ministry of textile), 불법 

야생동물거래통제국(Wild Life Crime Control Bureau) 등의 6개 인도 주요  

통제 기관으로부터의 NCO 관련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Single Window는 통합 신고(Integrated Declaration)12), 자동 라우팅(Automated 

routing)13), 통합 위험 평가(Integrated Risk Assessment)14), 온라인 통관의 연결성

(Connectivity for Online clearance), 종이 없는 프로세스(Paperless Processes), e-수수료 및 

수수료 지불(e-Payment of fees & charges), 자동 라이센스 확인15)(Automatic 

12) 예) the Customs Gateway (ICEGATE)

13) 통관을 요구하는 수출입품의 자동식별

14) 기존의 세관 위험 관리 시스템 (RMS) 소프트웨어 에 추가 기능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
15) 문서 발급자가 해당 전자 기록 또는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무역업자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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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Verification), 단일 웹기반 정보(Compliance Information Portal)16), 진행

사항 알림서비스(Event Notification Service)17), 여러 기관의 협조가 로 

한다. 해당 사이트주소는 다음과 같다.

<그림 19> 인도 단일창구 SWIFT

 자료 : https://www.icegate.gov.in/SWIFT/

한 라이센스, 허가, 인증서 등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16) 모든 통관 관련 절차단계, 관세, 수수료 및 모든 상품의 수출입 비용에 대한 정보를 단일 웹 기반 

소스를 통해 제공
17) 무역업자와 운송업자가 세관, PGA 및 물류 제공 업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가져온 진행사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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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세안_인도네시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특혜 원산지 증명서 (PCO)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i) 인도네시아 무역부 (MOT, Ministry of Trade)  

   : http://www.kemendag.go.id/

❍ 인도네시아는 무역부의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아래 

Directorate of Export and Import Facilitation가 있으며 그 내에 Deputy 

Director for Rules of Origin (원산지규정) 관련한 부서가 소속해 있다. 

해당 부서가 실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실제 원산지증명서는 Section Head for Rules of Origin, Section Head 

Certificate of Origin을 통해 발급 가능하다.

❍ 인도네시아 무역부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IPSKA (Instansi Penerbit Surat Keterangan Asal)⌟는 인도네시아 전국에 

85개 지점이 있으며 그 중 28개의 IPSKA는 온라인으로 CO신청 및 발급이 가능

하며 나머지 57개의 IPSKA는 (準)온라인베이스18)로 발급한다.

(ⅱ) 인도네시아 수산검역청 (Badan Karantina Ikan, Pengendalian Mutu, BKIPM :  

Fish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 http://www.bkipm.kkp.go.id/

18) (準)온라인베이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57개의 IPSKA 기관의 경우, 제조업자가 소재한 
지역의 IPSKA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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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부 관활 외의 원산지 발급기관도 있다. 2013년 4월 3일 해양수산관련규칙

제7조（No.7/PERMEN-KP/2013)에 따르면, 해초의 수출에 수산물 품질 · 안전 

유지 · 수산검역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할 의무를 발표하였다19).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i) 인도네시아 전자원산지증명서 eSKA (Indonesia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 http://e-ska.kemendag.go.id/cms.php

❍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운영하는 ⌜eSKA Indonesia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을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28곳의 IPSKA의 경우 온라인으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홈페이지는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증명에 관한 최신 동향이 업데이트 되며, 

자유무역협정별 원산지 규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0> 인도네시아 eSKA 홈페이지 화면

  자료: http://e-ska.kemendag.go.id/home.php

19) https://www.jetro.go.jp/world/qa/04A-051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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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인도네시아 eSKA 조회사이트 화면

  자료: http://e-ska.kemendag.go.id/home.php/custom

❍ 해당사이트의‘E-verification Service’에서 원산지증명서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선택 후 조회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FORM AK)   

<그림 22> 인도네시아 e-SKA 조회사이트 화면

  자료: https://e-ska.kemendag.go.id/cms.php/form

❍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온라인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을 위한 시스템 

e-SKA에는 특혜원산지증명서 서식이 게재되어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순서는, 해당사이트 (e-SKA)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먼저 수출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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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KA에 등록하고, 이용자 ID를 발급받는다. 또한, e-SKA에서 원산지증

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수출신고서 (PEB), B/L (Bill of 

Lading) 또는 AWB (Airway Bill), 납세자번호 (NPWP), 인보이스 (Invoice), 

Packing List 등을 업로드 한다. 

❍ 수입원재료를 포함한 수출품의 경우는 가격 구성의 계산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렇게 붙임 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서명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 

❍ 수출업자는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원산지증명서 서

식의 원본을 인쇄한 후, 그것을 재차 발급기관에 가져가서 서명관의 

서명을 받는다. 원산지증명서 조회를 통해서 제출된 종이형식으로 발급  

받은 원산지증명서와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② 교환현황

❍ 아세안국가들 간 수출입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는 아세안단일창구 (ASW)의 초기 

단계에서는 ASEAN회원국들 사이에 원산지증명서 (Form of Draft of Origin)의 

전자 문서로 교환 가능하다.  아세안 회원국들로부터 들어오는 컨테이너의 통관

이 종종 지연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ASW를 통해 ⌜SKA Form D⌟문서를 전

자적으로 교환하게 되면 특혜 적용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 현재 아세안 국가들 중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아세안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 ASW20))를 통해서 아세안 

역내 원산지증명서 (Intra-ASEAN certificate of origin , ATIGA21) Form D)를  

20) ASW (ASEAN Single Window)는 ASEAN 회원국의 NSW (National Single Windows)를 연결하
고 통합하는 지역적 단일창구이다. ASW는 거래, 운송 및 상업 데이터를 정부 기관 또는 
거래 커뮤니티간에 전자적으로 교환 할 수 있는 안전한 IT 환경 및 법적 프레임 워크를 제
공한다.

21) 아세안상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은 1994년 1월 발효된 아세
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의 역내관세 철폐 스케줄을 계승하고 비관
세장벽, 무역원활화 조치, 원산지 규정 등을 추가하여 2010년 5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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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실시간 구현 단계의 일환으로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하고 있다. (2016년 11월 발표) ASEAN 원산지 증명서 양식 D의 

교환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혜조치(preferential treatment)는 여전히 종이

형식(hard copy)의 Form D 형식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 ASW의 구현은 아세안 회원국들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

포르와 같이 NSW (National Single Window)를 보유한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외 아세안 회원 국가들은  NSW에 대한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ASW구현이 연기되었다. 

 향후 발전계획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Ministry of Trade)가 

아세안 지역 간의 전자정보 교환중에 있다.

  무역원활화 현황

❍ 인도네시아는 2007년 단일창구시스템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 INSW)

시스템을 적용 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구축 당시에 열악한 IT 환경, 부족한 

인프라 지원, 소규모 항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문제 등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

생하였다. 또한, 현지 세관과 무역부가 동시에 개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적인 

부분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시점에서는 INSW를 구축 완료한 

상태되어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재의 INSW 시스템은 수입 및 수출 허가, 무역원활화 및 모니터링 도구

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가 중심이 되어 21개 항구 및 공항에서 수출입 업

무를 수행하거나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입 업무의 92%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22). 타 아세안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상태이다. 

22) http://www.antaranews.com/berita/569483/pelaksanaan-asean-single-window-dinilai-
   masih-sulit-terwuj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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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W의 최종목표는 통관 절차 및 국가 물류 촉진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국가적 물류 통합과 무역 원활화 시스템이다.

<그림 23> 인도네시아 단일창구 화면

  자료: http://www.insw.go.id/



- 41 -

 (5) 아세안_말레이시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23)으로 말레

이시아  특혜 원산지 증명서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이하 PCO)를 발급

하는 기관24)은 다음과 같다.  

 (i)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http://www.miti.gov.my/

❍ 2013년에 MITI는  E-PCO(Electronic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생산자와 

수출자들의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도모하고 있다. 모든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인 DagangNet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한 원산지증명서 조회가 가능하다.

(ii) 말레이시아 국제상공회의소 (MICCI: Malaysia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http://www.micci.com/

❍ 말레이시아의 국제 상공회의소는 MITI로부터 세계 모든 국가로 수출 

되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 받았다. 단, MICCI는 

비특혜원산지명서만을 발행한다. 말레이시아의 MICCI 본사 또는 지역

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3) 시행규칙 제7조제1항
24) 시행규칙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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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말레이시아 제조업자연맹 (Federation of Malaysian Manufacturers: FMM) 

    : http://www.fmm.org.my

❍ 말레이시아 제조업자연맹은 MITI로부터 특혜원산지증명서 (PCO)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 받았다. 전자 원산지 증명서 (Electronic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시스템을 통해 원가분석(Cost Analysis), 특혜 원산지 증명서 

(PCO)를 제출하여 원산지 규정을 준수한다. e-PCO의 기능은 MITI의 온라인 

승인과 원산지 증명서 신청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다.

(Ⅳ) 말레이시아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

     담당자명 :Mr. Mohd Faizol Isma Amzan

     부서 및 직위: Senior Assistant Director, ASEAN Economic Integration Division

     전화: Tel: +603-6200 0390

     이메일 : faizolisma@miti.gov.my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

    부서: Trade Cooperation and Industry Coordination Section

    전화: 03-80008000 Fax: 03-62012337

    이메일: webmiti@miti.gov.my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를 통해 발급되는 PCO의 경우 DagangNet이 

운영하는 www.newepco.dagangnet.com에서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다. 하단의 

그림은 전자원산지증명서의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절차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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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자는 우선 회사를 등록하고 PCO 신청을 하는데, 작성 후 PCO를 인쇄

하여 국제통상산업부에 제출해야한다. PCO 신청 시 부가적인 서류들은 

MITI attachment section에 필수사항을 기입하고 필수 서류25)를 첨부한다. 

이 서류들은 온라인 신청 시에만 제출하고, 실제 국제통상산업부에 제출 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Reference Number이 발행되고,  

그 번호에 따라 추후에 조회가능하다. ePCO의 승인은 영업일로 1일 걸린다.

<그림 24> 말레이시아 ePCO 발급 절차

 

  자료:http://www.asean-cn.org/index.php?m=content&c=index&a=show& catid=254&id=41

❍ 또한, 당사자에  한해서만 온라인 조회를 허용하는데 수출자와 국제통상산업부로

부터 허가를 받은 관계자만 별도 확인이 가능하다. epco dagangnet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원가분석(Cost Analysis)과 특혜원산지증명서(PCO)의 온라인 신청

» 온라인을 통한 MITI의 승인처리

» 원산지증명서 신청 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 및 확인 가능

25) B/L, 세관신청Form, Invoice, P/L 필요서류가 불충족되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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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말레이시아 ePCO 조회 사이트 화면

 자료: http://newepco.dagangnet.com.my

② 교환현황

❍ 현재 아세안 국가들 중에 말레이시아를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아세안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 ASW26))를 통해서 아세안 역내 

원산지증명서 (Intra-ASEAN certificate of origin , ATIGA27) Form D)를  전자적

으로 교환이 가능한 실시간 구현 단계의 일환으로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하고 있다. (2016년 11월 발표)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TI)에 

26) ASW (ASEAN Single Window)는 ASEAN 회원국의 NSW (National Single Windows)를 연결하
고 통합하는 지역적 단일창구이다. ASW는 거래, 운송 및 상업 데이터를 정부 기관 또는 
거래 커뮤니티간에 전자적으로 교환 할 수 있는 안전한 IT 환경 및 법적 프레임 워크를 제
공함

27) 아세안상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은 1994년 1월 발효된 아세
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의 역내관세 철폐 스케줄을 계승하고 비관
세장벽, 무역원활화 조치, 원산지 규정 등을 추가하여 2010년 5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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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자료 교환만을 시행하는 제한적인 환경에 합의한 기업들만을 대

상으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 현재 ASW는 참여 회원국(Particing Member States : PMS)인 인도네시아,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간  ASEAN 원산지 증명서 양식 D의 교환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혜조치(preferential treatment)는 여전히 종이형식

(hard copy)의 Form D 형식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향후 발전계획

❍ 차후에 ASEAN 회원국 외 타 국가와의 특혜원산지증명서 입증을 위한 전자적 

자료 교환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이며, 기업에 민감한 사업정보, 공급자 · 원료 정보 제공은  

제한할 예정이다.

 무역원활화 현황

❍ 말레이시아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무역원활화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단일창구 (Malaysia National Single Window)인 myTRADELINK를 

출범시켰다. myTRADELINK는 Dagang Net Technologies에 의해 운영되며 

수입, 수출 또는 운송을 위한 무역 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환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이다.

❍ 또한, myTRADELINK는 사용자와 이해 관계자를 단일 연결을 통한 무역 촉진

으로 무역 국가로서의 국가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myTRADELINK를 사용하면 필요한 모든 거래 서류를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준비, 제출, 적용 및 승인 할 수 있으므로 수동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 무역 

거래 촉진 이외에도 myTRADELINK는 무역 정보 허브로서 거래 활동을 간소

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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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말레이시아 단일 창구 myTRADELINK

  

 

  자료: http://www.mytradelink.gov.my/ 

❍ 하단의 그림과 같이 myTRADELINK 6가지의 주요 서비스28)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을 통해 무역 및 물류 커뮤니티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무역 문서 교환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단일 연결 액세스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수행된다.

<그림 27>말레이시아 단일창구 기능

  자료: http://www.mytradelink.gov.my/ 

28) 전자세관신고서 (eDeclare), 전자관세지불시스템 (ePayment), 전자적적하목록(eManifest), 전
자적허가 (ePermit), 전자적원산지증명서 (ePCO), 전자적허가전략교역법(ePermit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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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업체, 제조업체, 수입업자, 수출업자, 운송업자, 운송 대리점, 창고 

및 창고 운영자, 운송 및 물류 커뮤니티, 은행 및 보험 대리점은 물론  

아세안 및 국제선을 통해 myTRADELINK에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 중에는 수동 서류 작업 및 물리적 프로세스의 상당한 감소가 있다. 

동일한 데이터 또는 정보의 불필요한 방출을 억제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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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세안_필리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29)

으로 필리핀 원산지 증명서 (PCO)를 발급하는 기관30)은 다음과 같다.  

 (i) 필리핀 관세국 수출조정부 (Philippine Bureau of Customs, Export Coordination 

    Division) : http://customs.gov.ph/ 

❍ 필리핀 관세청은 특혜원산지증명서 (PCO)를 발행하는데, 발급기관은 마닐라의 

관세국 수출조정부 (Export Coordination Division, Bureau of Customs) 또는 

각 항구의 재무성 산하의 관세수출부 (Export Division in district ports Bureau 

of Customs, Department of Finance)이다.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필리핀 관세국 (BOC)은 부가가치서비스 (Value - Added Service Provider 

: Vasp) 제공업체인 Inter Commerce Network Services, Inc (INS)를 통해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 (CO) 작성을 자동화하여 아세안 통합을 목적

으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31). 일반원산지증명서와 Form D를 다루

는데, Form D는 아세안 상품 협상 (ATIGA)하에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아세안 역내 교환 원산지증명서이다. 그리하여 필리핀 관세국 (BOC)은 

2016년 아세안 회원 국가들로부터 무역 특혜를 받기 위해 수출업체들이 

29) 시행규칙 제7조제1항

30) 시행규칙 제8조제3항
31) INS의 e-CO는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VASP 그룹으로 결성된 범아시아 전자상거래 연합 

(Pan Asian eCommerce Alliance : PAA)에 의해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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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디지털화하는 전자적원산지증명서시스템(e-COS) 

시행을 시작하였으나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만 가능한 상태이다.  최종적으로 

⌜CO 제출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2). 

❍ 2016년 6월 발표된 CMO(Customs Memorandum Order) No. 17-2016은 6월 

27일 발효되었으며,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발급 촉진⌟과 ⌜아세안상품무역

협정 (ATIGA)에 따른 특혜 조치⌟를 다루고 있다. 또한 ⌜원산지판정요청서 (Requests 

for Origin Ruling : RFOR)와 전자적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제출에 대한 운영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먼저 수출업자는 공인된 VASP의 e-COS를 사용하여 RFOR 양식에 맞춰 제출한다. 

전자요청 사본을 인쇄하여 수출조정부 (Export Coordination Division : ECD) 또는 

항구수출부 (Port Export Division : ED)에 관련 지원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수출조정부와 항구수출부는 e-CO 신청의 기초 역할을 하는 RFOR 판결을 

승인하고 발부함과 동시에 승인된 사항을 e-COS상에서 온라인을 통해 

수출자에게 알려준다. 승인된 RFOR가 있는 수출 품목만이 e-CO 신청을 위한 

작성 시 선택 가능한 품목으로 나타난다.33). 

❍ 수출업자는 e-COS를 통해 e-CO를 신청하여 제출한다. 수출업자들은 e-CO를 

인쇄하기 전에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수출업자는 지불 확인서를 받은 후  

참조번호(Reference Number) 바코드가 찍힌 e-CO를 인쇄할 수 있다. 

❍ 수출업자가 서명한 후 ECD 혹은 ED 담당 세관원의 서명을 받기위해 담당

자에게 제출해야한다. 담당 세관원은 바코드가 찍힌 종이 형식의 eCO를 받게 

되면 eCOS를 통해 참조번호의 진위성 여부를 확인 한 후, eCO 양식에 관세국의 

인증과 함께 서명 및 우표를 붙여준다34). 

32) http://www.portcalls.com/boc-launch-electronic-filing-certificates-origin/#

33) http://www.bworldonline.com/, http://portcalls.com 
34)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Finance Bureau of Customs (2016), ⌜Guidelines and 

procedur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System (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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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환현황

❍ 2000년에 결성된 범아시아 전자상거래연맹 (Pan Asian Ecommerce Alliance : PAA)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가치 있는 IT 기반 시스템을 홍보하고 제공하여 

연맹 국가 간 원활한 거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현재 PAA는 필리핀의 InterCommerce, 태국의 CAT Public Company Limited, 

중국의 China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Centre (CIECC), 싱가포르의 

CrimsonLogic, 말레이시아의 Dagang Net, 한국의 KTNET 일본의 NACCS, 

마카오의 TEDMEV, 홍콩의 Tradelink, 대만의 Trade-Van, 인도네시아의 

PT EDII 등 전자무역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결성하고 있다35). 

❍ PAA의 회원인 대만의 Trade-Van은 2007년에 한국 KTNET과의 원산지증명서

교환프로젝트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Exchange Project)의 성공에 

힘입어 2017년 5월에 개최한 PAA의 55번째 회의를 통해 PAA 파트너인 동남

아시아 5개 주요 무역 상대국인 인도네시아 (PTEDII), 필리핀(InterCommerce), 

싱가포르(CrimsonLogic), 말레이시아 (DagangNet), 태국(CAT)과의 초국경 원산지

증명서 전자화 협정(Cross Border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Exchange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 덧붙여 한국(KTNET)은 타이완(Trade-Van)과의 전자 원산지 증명서 교환 서비스 

외에도 전자 위생 및 식물 위생 증명서의 교환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한 서명을 

완료했다. 또한, 2017년 5월 필리핀의 InterCommerce는 eCO 제출을  위해 

타이완의 TradeVan과 계약 체결을 하였다. 

 향후 발전계획

❍ 필리핀은 현재까지 다른 국가와 e-C/O 교환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필리핀의 단일창구가 완벽히 구축된 후에  ASEAN 회원국가와의 특혜원산지

35) http://www.pa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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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입증을 위한 전자적 자료 교환을 할 예정이다.

 무역원활화 현황

❍ 필리핀은 무역 관련 정보 및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한 곳의 진입 지점에서만 

제출하는 국가 단일 창구인 (Philippines National Single Window)인 TradeNet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NSW는 무역에 종사하는 당사자가 모든 수출입 및 운송 

관련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단일 진입점으로 정보문서를 접수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이다.

❍ 2016년 상반기에 아세안 경제 공동체 (AEC)의 회원국들과의 합의에 따른 

ASEAN 단일 창구(ASW)의 구현 단계의 일환으로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하고자 서명하였으나, 당시 참여가 불가능하였다.  ASW와의 상호 연결에는 

운영 중인 NSW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리핀의 NSW 2단계 프로젝트는 

입찰에 대한 임시금지명령(TRO) 때문에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서명당시에는 

PNSW 개발의 초기단계에 그쳐 있었다.

 

❍ 필리핀 세관은 US-ACTI에 ASW 기술 지원을 위해 요청을 하였으며 2017년 12월에 

시험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현시점에서는 시범 운영 단계로 구축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회원국은 NSW의 개발과 ASW 플랫폼과의 

연결을 촉진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28> 필리핀 단일창구 

  자료: https://nsw.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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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단계인 현재의 PNSW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 인터넷을 통해 NSW에 수입업자 / 수출업자 등록

» 수입 및 수출 과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허가, 면허 및 허가의 신청 및 발급

» 문서 보안을 위한 디지털 서명

» 세관 운영 시스템 (Customs Operational System)으로의 PNSW의 링크는  

상품 통관 절차에서 거짓 허가 및 면허의 발생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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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아세안_싱가포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싱가포르 특혜 원산지 증명서 (PCO)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i) 싱가포르 관세청 (Singapore Customs)

  ：http://www.customs.gov.sg 

❍ 싱가포르 관세청은 특혜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일반원산지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6개 기관36)에서 발급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 관세청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 우선 관세청에 공장 등 제조시설 등록 

후에 관세청으로부터의 승인 레터를 받아야한다. 

❍ 제조시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FTA 또는 관세특혜 제도의 원산지 규정에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조원가계산서 (Manufacturing Cost Statement)를 제

출한다. 

❍ 세관에서 제조원가계선서 확인이 완료되면 1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신청 권한이 주어지게 되며, 무역 자동화망 (TradeNet System,: http://www.tradexchange.

      gov.sg)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하게 된다. 

36)·  Singapore Commodity Exchange Ltd (Transaction on rubber only)  
   ·  Singapore Chines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Singapore Ind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Singapor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Singapore Malay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Singapore Manufacturer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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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자가 TradeNet 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대리업자에 위탁이 가능

하다. 원산지증명서는 신청 허가를 받은 후, 2-4시간 내에 담당하는 Crimson

   Logic Service Bureau에서 수취 가능하다.

❍ TradeNet 이용비용: 한 개의 계정 초기 등록비 : S$50, 계정 한 개의 ID에 따른 

월 사용비 S$20 (그 외에 서비스 내용에 따라 필요한 부가 비용이 있음)

❍ 중계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통관 장벽은 없다.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을 통해 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TradeXchangeTel: +65 6887 7888–2번 , tradexchange@crimsonlogic.com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ⅰ) Tradexchange : https://www.tradexchange.gov.sg

❍ TradeXchange eCO Preparation 서비스는 화주와 공인 대리인이 세관의 승인된 허가

서의 데이터를 재사용하여 일반원산지증명서(CO)를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 수출상품 설명과 같이 데이터 집약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총 13 개의 데이터 

입력 부분 중 10 개는 승인 된 허가에서 추출 할 수 있다. e-C/O 신청서에 

자동적으로 채워진다. 이를 통해 e-C/O를 보다 신속하게 적용하고 데이터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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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싱가포르 TRADEXCHANGE ECO 시스템 

  자료: https://www.tradexchange.gov.sg/

(ⅱ) Global e-Trade Service (GeTS) -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 Electronic CertOfOrigin (eCO) 시스템은 원산지 증명서 (CO)를 적용하고 인쇄 

할 수 있는 단일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 및  

인증 시스템이다. eCO 시스템은 수출업체가 응용 프로그램을 전자적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승인 당국은 지원 서류를 쉽게 검색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으로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승인하고 인증 할 수 있다. 승인 된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원, 은행 및 해외 바이어와 같은 수령자에게 즉시 전송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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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싱가포르 Gets ECO 시스템

  자료: http://www.crimsonlogic.com/news.html

❍ 문서의 전자전송 및 원활한 데이터 통합을 통해 CO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다. 더 빠른 상품 회수를 가능하게 하여 은행이 부과하는 이자에 

대한 현금 흐름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언제 어디서나 다른 지역의 여러 당사자에게 인증된 CO 및 인쇄 기능에 

대한 접속 권한을 제공한다. 전자 애플리케이션 및 문서 전송을 통해 수출

업체 및 대행사의 시간 및 인적 자원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한다. 승인된 

모든 CO에 대해 광학 워터 마크 기술, 인쇄 제어 및 독창적인 웹 기반 발급 

확인 기능을 통해 CO의 독창성을 보장한다. 

❍ 문서의 독창성을 보장하기 위해 CertOfOrigin은 프린터 제어 언어 또는 Post 

Script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 프린터를 직접 제어하고 광학 워터 마크 기술

을 사용하여 인증서에 워터 마크를 삽입하는데 이것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과 복사본을 구분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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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쇄업자, 대리점, 은행, 세관 등이 인쇄물이 필요할 때 인증된 CO를 

인쇄 할 수 있도록 인쇄 기능을 제공한다. 이 인쇄 기능은 공인된 조직에 의해 

제어되고 감시된다. 

❍ 또한, CertOfOrigin은 작업이 필요할 때 또는 진행 상태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인증서 응용 프로그램 승인 절차에 관련된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통해 알려준다. 

»  응용 프로그램 처리상황 

»  신청서가 승인 또는 거부 상황 

»  승인 된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대리인, 은행, 관세 등에 의해 접수 / 인쇄 처리 상황

❍ CertOfOrigin은 공개적인 키 인프라 (Public Key Infrastructure)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 보안 및 신뢰성을 보장한다. 최종 사용자의 경우 스마트카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하는데, 스마트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기본적인 상업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② 교환현황

❍ 싱가포르세관 (Singapore Customs)은 ASEAN 단일 창구 (ASEAN Single Window)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ASEAN 국가 별 단일 창구를 통해 서로 데이터를 

교환 할 수 있게 하였다37). 현재 ASW는 아세안 역내 원산지 증명서인 ATIGA 

Form D를 아세안 회원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및 말레이시아와 전자적

으로 교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발전계획

❍ 현재로서 싱가포르는 아세안국가 외 타 국가와 교환할 의향이 없다. 

37) Circular 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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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원활화 현황38)

❍ 싱가포르의 국가적 단일 창구 (Singapore National Single Window)인 TradeNet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당사자들이 무역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수입, 수출 및 환적 문서 처리 절차를 통합하고 

무역 및 물류 커뮤니티가 무역 절차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준다. 

❍ TradeNet을 통해 싱가포르 세관 및 기타 관할 당국은 상품의 이동을 감지하고 

건강, 안전 및 기타 규제 요구 사항을 시행한다. 취급문서로는 Declaration, 

Permit, Certificate, License 등 국가단일창구인 TradeNet에 연계되어 있는 모든 

관청의 수속 문서를 다룬다. TradeNet은 무역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 및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며, 화물의 정리를 신속히 처리하고 수수료 및 세금을 

전자적으로 공제한다. 

<그림 31> 싱가포르 세관 단일창구 접속 사이트  

  자료: https://www.tradexchange.gov.sg/tradexchange/login.portal

38) http://www.customs.gov.sg/leftNav/trad/TradeNet.html for more detail
    http://asw.asean.org/nsw/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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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회원국인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은 국가단일창구 (NSW)구축을 완료하였다. 본래는 수출기업이 세관, 출입

국관리소, 항만사무소 등 각 기관에 직접 별도로 신고하던 절차를 단일창구로

   한 번의 절차로 통합하였다. 국가들은 거래비용을 낮추는 개별 국가단일창구를  

   통합한 국가단일창구에 아세안 단일창구를 운영하여 역내 원산지증명서 (ATIGA  

   Form D)등을 공유하고 있다.

❍ 또한, 싱가포르의 CrimsonLogic은 무역원활화의 일환으로 범아시아 전자상거래 

연합(Pan Asian e-Commerce Alliance, PAA)39)에 참여하는 전자무역사업자 

협의체로, 기업 간 B2B 전자무역문서의 교환과 상호 보안 인증 등 글로벌 전자

무역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39) PAA는 2000년에 결성되어, 태국의 CAT, 중국의 CIECC, 싱가포르의 CrimsonLogic, 말레이시아
의 Dagang Net, 필리핀의 InterCommerce, 한국의 KTNET, 일본의 NACCS, 마카오의 TEDMEV, 
홍콩의 Tradelink, 대만의 Trade-Van, 인도네시아의 PT EDII가 가입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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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아세안_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태국 특혜 원산지 

증명서 (PCO)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i) 태국 상무부 국제무역국  (Department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Commerce)

   : http://www.dft.go.th

❍ 태국의 원산지 증명서 발행업무는 태국 상무부 통상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ⅱ) 태국 유관기관 연락처

  -  Ministry of Commerce Department of Foreign Trade 

     Tel. +66 2-547-4753, +66 2-547-4832 Web: www.dft.go.th/en-us/Intro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원산지 증명서 원본 사이트의 인증서를 발행하는 시스템은 태국 상무부 

내 대외무역국 ‘E-Service’관련 홈페이지인 http://edi.dft.go.th 

https://verify.dft.go.th/verify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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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환현황

❍ 현재 아세안 국가들 중에 태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아세안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 ASW)를 통해서 아세안 역내 원산지

증명서(Intra-ASEAN certificate of origin , ATIGA Form D)를  전자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실시간 구현 단계의 일환으로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하고 있다. 

❍ 2017년 4월 한국-태국 원산지 협력 세미나를 통해 태국 관세청 담당자와 

e-C/O 교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향후 발전계획

❍ 태국 국가 단일 창구 (NSW)는 2011년에 시행되었으며, 약 1만 개의 무역회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및 사업기관을 포함하여 36개의 핵심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태국 단일 창구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의 통합된 데이터 연계를 

촉진하고 있다. 통합된 페이퍼리스 등록 시스템과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역원활화 현황

❍ 태국 국가단일창구는 ASEAN 단일 창구를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ASEAN 

협정에 따라 시작되었다. 태국 국가 단일 창구 (Thailand National Single Window 

: TNSW)는 2008년에 초기 운영을 시작 하여 2011년 공식적으로 시행하였다. 

❍ 정부기관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전자상거래의 표준 프레임워크인 ebXML40) 및 

공개키인프라 (PKI) 그리고 단일 전자 창구 환경에서 안전한 전자 문서 교환을 

위한 디지털 서  명에 동의했다. 태국은 TNSW 및 전자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아세안 경제 공동체 (AEC) 설립 및 글로벌 연결에 따른 전자 데이터 교환 및 

무역 촉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40) APEC 전자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 문서 표준화를 위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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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태국 단일창구 

 자료: http://www.thainsw.net/INSW/index.jsp

❍ TNSW 시스템은 통관신고 및 세관신고, 관세납부와 관련해서 전자문서를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TNSW의 핵심 기능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정부 기관 및 무역 공동체를 위한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국가 표준 데이터 포맷

»  통합된 서류없는 등록 시스템 및 다양한 국내 단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트랙 및 추적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 회원이 직접 액세스하는 보안 서비스

»  표준 변환, 디지털 서명 및 데이터 암호화를 포함한 기술

»  국가 간 데이터는 태국 정부 당국과 세관국, 상무부, 농무부, 대외 무역부, 

노동부 및 태국 상공 회의소와 같은 정부기관과 다른 국가 정부기관 간의 

정보 교환 

»  국가 간 데이터는 태국 기업과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간의 정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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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아세안_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41)으로 

베트남 특혜 원산지 증명서 (PCO)를 발급하는 기관42)은 다음과 같다.  

 (i) 베트남 상공성 관할의 각 지역43)의 수출입관리과 (Regional Export Import  

       Management Bureaus under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MOIT)

❍ 베트남의 산업무역부는 원산지증명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관한 국가 기술규정을  

제정하였다. 2006년 이래 산업무역부는 전자 인증서 발행 관리시스템인 

eCoSys를 구축하여 전자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 2015년에 산업무역부는 온라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험절차를 발표

하였다.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스템은 www.ecosys.gov.vn 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

시켰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키며 행정 수속 간소화의 일환으로 구축

되었다.

 (ii) 베트남 상공회의소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VCCI) 

❍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일반 GSP 관세우대 원산지증명서 및 우대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2008년부터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41) 시행규칙 제7조제1항
42) 시행규칙 제8조제3항

43) 하노이, 호치민시티, 다낭, dong nai, hai phong, binh duong, vung tau, lang son, quang 
nihn, lao cai, thai binh, thanh hoa, nghe an, tien giang, can tho, hai duong and binh tri 
th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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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시스템인 www.covcci.com.vn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으로 모든 관련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ⅲ) 베트남 유관기관 연락처

   -  Administration: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Website: http://www.moit.gov.vn/en/Pages/default.aspx

     주소:  54 Hai Ba Trung Str, Hoan Kiem District, Ha Noi, Viet Nam

     전화: (04) 22202222

     Fax: (04) 22202525 / Email: bbt@moit.gov.vn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베트남 산업무역부 (MOIT)를 통해 발급된 PCO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전자

발급시스템 (ECOSYS)에서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 산업무역부의 06/2011 / TT-BCT에 의거하여 수출업자는 특혜원산지증

명서에 해당하는 물품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고 전자양식으로 관련 문서를 

첨부한다. 인터넷을 통한 원산지증명서에 문제가 없는 한 ECOSYS를  

통해 관련 문서를 종이형식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44)

❍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종류는 FORM VK 

(Vietnam-Korea Free Trade Agreement), FORM AK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FORM D (ASEAN countries) 등 이다.

44) http://www.customs.gov.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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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베트남 ECOSYS ECO 조회사이트 화면

   자료: http://www.ecosys.gov.vn/

<그림 34> 베트남 ECO 시스템이 취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

  

      자료: http://www.ecosys.gov.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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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 (ATIGA)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CO)를 사용하는 Circular 

No. 22 / 2016 / TT-BCT가 산업 및 무역부 장관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 세칙을 

바탕으로 전자적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ASEAN 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적 원산지증명서는 종이형식의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CO를 제공하는 생산자, 수출업자 및 조직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는 현행 3년 대신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CO 데이터를 보관해야한다.

   베트남의 ECOSYS 시스템을 통한 e-C/O 신청의 자세한 절차는 해당 사이트45)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발급하는 PCO의 전자발급시스템은 COVCCI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VCCI의 법률 사무총장은 기업편이를 위한 

관점에서 C/O 발급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림 35> 베트남 ECOSYS ECO 조회사이트 화면

  자료: http://covcci.com.vn

45) www.ecosys.gov.vn/Homepage/GuideDetailByAlias.aspx?CateAlias=huong-dan-khai-ba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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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CI는 베트남의 북쪽지역에서 남쪽지역으로 걸쳐 소재하고 있는 지점

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VCCI 온라인 

C/O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들이 C/O를 신청하기 위해 VCCI가 

제공하는 MST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이 성공하면 C/O용 

서식파일이 나타난다. 

<그림 36> 베트남 VCCI ECO 신청시스템 화면

       자료: http://covcci.com.vn/index.aspx?sModule=addmodule&stypeid=44&spage=15

❍ 온라인 C/O 양식의 내용은 종이양식과 유사하게 작성한다. 필요한 사항들을 

입력완료한 후 양식에서 2차원 바코드가 나타나는데, 이 바코드는 판독

기를 통해  VCCI의 시스템에 양식 정보를 제공한다. 

❍ 온라인 C/O 양식은 다음의 첨부된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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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베트남 VCCI ECO 신청양식 작성 화면

  자료: www.covcci.com.vn 

② 교환현황

❍ 베트남 세관국 (GDVC)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과 ASW를 통해 공식적으로 ASW를 교환하기 위해  2017년 현재는 

비준 절차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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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발전계획

 (i) 베트남-칠레 전자적 원산지 증명서 교환

❍ 베트남과 칠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신청 전자 시스템은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VCFTA (Vietnam-Chile Free Trade Agreement)가 

발효된 후, 베트남과 칠레는 통보된 웹사이트를 통해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Form VC)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개최될 다음 회의에서 전자

시스템 실행 가능성에 대해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ii) 베트남 국가단일 창구 시행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ASW 연동 

❍ 2014년 중반에 아세안단일창구(ASW)의 구축 프로젝트 참여에 동의한 베트남은 

ASW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인 NSW(National Single Window)를 구축하였다. 

그 후 2015년 말 베트남 국가단일 창구인 Vietnam Single Window을 공식적

으로 시행하였으며, 아세안단일창구 (ASEAN Single Window)의 기술적 연동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NSW의 연동을 통한 ASW

로의 통합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 체계가 승인 되는대로 ASW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할 것으로 발표하였다.(2018년 1월 예정)

❍ 또한, 2020년까지 수출입 화물관리에 참여하는 ①모든 부처들의 행정절차를 

국가 단일창구 제도를 통해 처리하고, ②단일창구제도를 통해 진행되는 

행정절차의 수수료 전액을 전자방식으로 납부 받고, ③통관소요 시간 단축 

성과를 아세안 국가 중 상위 4개국 진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46). 

46)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
   &boardid=11683&tableName=TYPE_KORBOARD&seqno=1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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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원활화 현황

❍ 베트남 정부는 2014년 11월부터 재무부 산하 관세청을 포함한 9개 부처의 

참여로 베트남 국가 단일창구(Vietnam National Single Window: VNSW)를 

시행하였다. VNSW를 개발하게 되어, 이를 통해 국제 운송 및 무역활동에 

있어서의 정부기관 및 비즈니스 공동체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38> 베트남 단일창구

  자료: https://vnsw.gov.vn/

» 국제 무역에 관련된 당사국들은 표준화된 데이터와 정보를 단일 지점에서 

제출 및 전송한다.

» 정부 기관은 데이터 및 정보를 처리하고 통일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린다. 

» 정부기관 간에 정보교환 협정을 토대로 시스템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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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품의 신고, 통관 및 해제, 물품 및 운송의 수출에 대한 세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MITI의 승인에 따른 허가 발급 절차를 제공한다.

» 항만 당국의 허가 하에 출입국 선박의 통관 절차를 제공한다.

» VNSW에서 전자 문서 보관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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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아세안_라오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47)으로  라오스 

특혜 원산지 증명서 (PCO)를 발급하는 기관48)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중반까지 한-아세안 FTA의 특혜원산지증명서는 라오스 상무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MOIC)에서 발급하였는데, 201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발급기관이 라오스 상공회의소 (Lao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LNCCI)로 변경되었다.

 (i) 라오스 상공회의소 (Lao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LNCCI)

    : http://www.laocci.com

❍ 라오스 상공회의소 (LNCCI)는 라오스 정부와 민간 기업을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독립기관이다. 현재 13개 주의 비즈니스 협회나 그룹들을 통틀어 

천 명 정도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공 회의소를 통해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LNCCI의 최대 임무는 각국의 무역 및 투자확대를 고려하여 

지역산업과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 간의 연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 또한, 라오스 상무부 (MOIC)에서 위임받은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라오

스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발급이다. 라오스 수출 산업의 

성장 및 확장을 고려하여 최근에 원산지증명서의 준비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중에 있다49).

47) 시행규칙 제7조제1항

48) 시행규칙 제8조제3항
49) https://www.gmsbizforum.com/index.php?r=site/content&id=29 (검색일: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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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라오스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담당자 연락처

 - Certificate of Origin and Standard Division

   담당자명: Kaysone Phomvihane Ave, Ban Phonphanao

   전화: (856-21) 453 312 Ext: 118, 119

   팩스: (856-21) 452 580

   이메일: lncci@laocci.com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라오스 정부는 2016년 4월 무역원활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였다.50) 라오스의 상무부가 구축한 전자원산지증명서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ECO)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접수를 받는다.

❍ 2016년 4월 이전까지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서만 원산지증명서만 발행 할 수 

있었으나 ECO 신청 시스템 웹사이트가 (http://www.ecolao.gov.la/) 

구축51)됨에 따라 해당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후에 심사통지를 인쇄하여 

창구에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다. 이 절차는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 문서를 신고하는 전자적 절차이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

할 수 있는 사람은 생산자와 수출자로 한정되어 있다.

❍ 현재 이 시스템은 상공부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나 상공회의에도 

곧 적용될 것이라 밝혔다. 라오스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향후 

종이형식이 아닌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Paperless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52).

50) http://www.laotradeportal.gov.la/index.php?r=site/display&id=1005#.WTTeguvyhhH 
   (검색일: 2017년 6월5일)

51) 2016년 2월 26일자 전자원산지증명서 0369/MoIC.DIMEX에 근거로 함. 
52)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item=&no=1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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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라오스 ECO 조회사이트 화면

  자료: http://www.ecolao.gov.la

❍ 다음은 해당사이트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Form AK) 작성 시의 화면이다.

<그림 40> 라오스 ECO Form AK 작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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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http://www.ecolao.gov.la (system manual) 

② 교환현황

❍ 라오스의 경우 아직까지 타 국가 및 지역과의 E-PCO (Electronic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 전자적 특혜 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전자적 교환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향후 발전계획

❍ 라오스는 아세안회원국으로서, 라오스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는 아세안 지역 간의 전자정보 교환을 추진 중에 있다. 

   ASW의 목적은 아세안 회원국 간의 무역·통관 관련 문서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화물 통관을 신속히 처리하고 아세안 경제 통합을 촉진시키고자 함이다. 

라오스의 NSW 구축은 곧 완성될 예정이며 다른 아세안국가와의 통관

   관련 전자정보 교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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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원활화 현황

❍ 라오스의 국가단일창구(Laos National Single Window : LNSW)는 수출입 신고 및 

전자허가서 그리고 증명서 확인 기능 등이 탑재되어 일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세계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와 무역원활화를 목적으로 

국가별로 단일창구를 구축해 나가는 추세이다. 

❍ 현재 시범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나, 정부 관계자 및 허가된 테스트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라오스의 최종시스템인, Lao National Single 

Window(http://www.laonsw.net) 는 향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전자허가서, 증명서 발급 및 처리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서비스들이 제공

될 것이다. 

<그림 41> 라오스 단일창구

 자료: http://www.laons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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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한국의 유니패스(UNI-PASS)와 같이 무역원활화를 위한 정부 및 

민간지원 시스템으로는‘라오스트레이드포털’이 있다. 라오스 상공부는 

2012년에 무역포털 웹사이트 (http://www.laotradeportal.gov.la)를 개설하

였다. 이것은 2012년 당시에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 이전에 

⌜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대외적인 교역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구축된 것이다.

❍ 라오스트레이드포털은 통상 분야 법령제도, 수출입 무역거래, HS 코드에 

의한 품목분류 및 관세, 통관절차, 수출입규제요건 이행절차, 위생검역조치 

(Sanitary and Phytosanitary) 등 전반적인 무역정보가 개시되어있다. 이로써 

국민의 무역접근이 보다 용이해 졌으며 이는 아세안과의 무역절차 간소화

로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림 42> 라오스 트레이드 포털

 자료: http://www.laotradeportal.gov.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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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아세안_캄보디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53)으로 

캄보디아 특혜 원산지 증명서 (PCO)를 발급하는 기관54)은 다음과 같다.  

 (i) 캄보디아 상무부 (MOC, Ministry of Commerce)

    : http://www.moc.gov.kh/

❍ 캄보디아는 상무부 (MOC)의 수출입부서 (Export-Import Department)에서 

원산지 증명서 관련 일을 수행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해당부서 

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 2015년 캄보디아의 MOC가 MOC가 원산지증명서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과정을 

온라인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수출업체와 제조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MOC는 2015년 싱가포르의 Crimson Logic과 공동으로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시스템인 

CO Automation을 개발하여 상무부에서 직접 신청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온라인 시스템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출업체가 장관의 우표와 

인감이 포함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수령 시간을 단축시킬 목표로 하였다.

53) 시행규칙 제7조제1항
54) 시행규칙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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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상무부의 검토 및 최종 승인을 

거친 후 원산지증명서의 상태에 대해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자동으로 통보된다. 

결과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려면 수출업체가 서명하고 상무부의 서명도 

필요하다. 

<그림 43> 캄보디아 ECO 조회사이트 화면 

 자료: https://co.moc.gov.kh/Verify/Index

 

❍ 해당사이트는 CO Automation 시스템으로 원산지증명서 이외의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증명서 reference number로 조회가 가능하다.

❍ 해당 시스템은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진행 할 수 있으나, 유럽 연합 (EU)을 비롯한 대 다수의 무역 상대국이 여전히 

서명이 있는 종이형식(hardcopy)의 원본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완전히 자동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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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환현황

❍ 캄보디아의 경우 아직까지 타 국가 및 지역과의 E-PCO (Electronic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 전자적 특혜 원산지증명서) 교환이 이루어

진 바가 없다.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전자교환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실험 단계에 

있으며 아직 정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향후 발전계획

❍ 캄보디아 상무부는 아세안 회원 국가들과의 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위한, 단일

창구를 구축 중에 있다. 2014년 4월에 세계은행 (World Bank)의 지원을 

통해 캄보디아 국가 단일창구 (Cambodia National Single Window) 설계55)를 

완성하였다. 

❍ 또한 상무부와 관련 정부 기관은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s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의 전자 상거래 모델법과 

UN 전자 통신 협약에 기반을 둔 전자 상거래의 법적 구조 측면에서 전자 

거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일창구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 및 

정책자문팀, 기술프로젝트팀과 NSW 사무국이 설립되었다. 

❍ 2017년 말까지 상무부의 E-CO 시스템에 아세안단일창구(ASW)을 연결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단일창구 \(Cambodia National Single Window, CNSW)

   개발을56) 위한 추가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캄보디아 상무부 측에서 예상

하기로 몇 년 내에 아세안 역내 e-ATIGA 원산지증명서인 Form D를 교환

하는 시범 단계에 참여할 예정이라 밝혔다. 

55) 미국 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가 지원하
는 아세안싱글윈도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법적 격차 분석을 수행하였음

56) 캄보디아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and Exercise of Cambodia)이 NSW 계획, 개발, 
운영을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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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원활화 현황

❍ 캄보디아 단일창구 (CNSW)는 세계은행의 재정 지원을 받아 시스템의 기술 및 

기능 사양, 관리 및 운영 모델, 조달 전략 및 프로젝트를 통합하여 개발되었다. 

ASEAN 단일 창구 - 무역 및 투자를 통한 ASEAN 연결성 (ASEAN Connectivity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 ACTI) 프로젝트 하에 수행된 법적 갭 분석이 

완료된 상태이다. 

❍ 또한, 캄보디아는 무역원활화 프로젝트의 일환인 UNCTAD에서 제공하는 

세관 자동화시스템인 ASYCUDA Project57)의 지원을 받고 있다. 

❍ 현재 캄보디아의 단일창구 구축을 위해 지원해주는 ASEAN 연결성 프로젝트

(ACTI)는 나아가 아세안단일창구 (ASW)에 ASYCUDA시스템과 캄보디아 

상무부의 e-CO시스템을 연결하는 캄보디아 국가 단일창구 개발을 위한 

추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57) UN에서 제공하는 개발도상국들의 통관수속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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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아세안_미얀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미얀

마 특혜 원산지 증명서 (PCO)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i) 미얀마 상업부 무역국 (Ministry of Commerce, Directorate of Trade)

   : http://www.commerce.gov.mm

❍ 미얀마는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전에 공업성 (Ministry of Industry)에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제품가격명세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

     · 제품 가격 명세서

     · ⌜추천장⌟ 신청 양식 (무역국에서 입수)

     · 원재료 및 부속품 수입시의 수입허가증 · 인보이스 · 수입신고서 · 패킹리스트

     · 수출입자등록증 (무역국에서 발행)

     · 미얀마 상공회의소연맹회원증

❍ 다음으로 공업성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추천장⌟을 발행한다. 수출

업자는 추천장을 가지고 무역국에 제품등록카드를 신청한다. (1년간 유효)

이하의 서류와 함께 무역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한다.

     · 제품등록카드 

     · 원산지증명서 (무역국에서 구입)

     ·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 원산지증명서신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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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재료 목록 

     · 선하증권 (B/L)

     · 수출입자등록증 (무역국 발행) 

     · 수출신고서

     · 미얀마 투자위원회의 추천장 

     · 미얀마 상공회의소연맹 (UMFCCI) 등록증 

     · 경영자 목록 

     · 발급수수료 영수증

❍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무역국에서 CO를 승인하고 발행한다. (1일 소요)

 (ⅱ) 미얀마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미얀마 상업성무역국 (Ministry of Commerce, Directorate of Trade) 

    양곤지부 주소：228/240, Kanna Road, Yangon 

    전화：01-376057 (미얀마어)

 (ⅲ) 미얀마 상공회의소연맹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 UMFCCI )

     : http://www.umfcci.com.mm/country-of-origin/

❍ 원산지증명서 (특혜원산지증명서, 일반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해서는 미얀

마연방 상공회의소연맹 (UMFCCI)에 가입이 필요하다. 수산업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UMFCCI가 아닌 미얀마수산업연맹 Myanmar Fisheries Federation)에 

등록해도 된다. 

❍ 일반원산지증명서는 UMFCCI에서 발행되며, 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신청   

사항에 대한 승인 및 PCO의 발행은 미얀마 세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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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미얀마 정부는 2013년 8월 상공회의소연맹 전자적원산지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만 가능한 시스템 신청 지침을 소개하였다. 우선 다음의 웹사이트 링크

(http://www.umfcci.net/ecoo)를 통하여 PDF 형식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 한다.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회사 이름과

UMFCCI 회원 번호를 저장한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된 PDF 파일을 첨부하여umfcciecoo

   @gmail.com 으로 메일을 보낸다. 접수된 PDF 파일을 UMFCCI에서 확인 및 승인  

   절차 후, UMFCCI에서 승인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첨부 서류들을 지참해야한다58).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4> 미얀마 UMFCCI ECO 신청 및 발급 진행과정

  자료: http://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business.pdf

58) http://www.asean-cn.org/index.php?m=content&c=index&a=show&catid=255&id=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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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미얀마 UMFCCI ECO 신청 화면

 자료: http://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business.pdf

② 교환현황

❍ 미얀마의 경우 아직까지 타 국가 및 지역과의 E-PCO (Electronic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 전자적 특혜 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전자적 교환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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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발전계획

❍ 미얀마는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아세안 지역 간의 전자정보 교환을 추진 

중에 있다. 아세안단일창구는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단일창구 (NSW)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지역적 단일 창구이다. ASW의 목적은 아세안 회원국 

간의 무역·통관 관련 문서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화물 통관을 신속히 처리하고 

아세안 경제 통합을 촉진시키고자 함이다. 

 무역원활화 현황

❍ 현재 미얀마 세관국 (Myanmar Customs Department)은 전자세관 (E-customs) 및 국가

단일창구 (NSW) 구축을 위해 아직 개발 진행 중이다. 

 

❍ 미얀마는 ASEAN 회원국으로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발전과 아세안단일창구

(ASW)의 이행 지침을 따라야 한다. ASW가 접근 가능한 미얀마의 E-Customs 

시스템 개발은 2013년 7월부터 NTT Data59)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급 

업체로 지정한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다60). 

❍ 이 시스템은 일본의 수출입 · 항만관련정보처리시스템 (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 NACCS)와 통관정보종합판정시스템 (Customs 

Intelligence Database System : CIS)와 같이 MACCS (Myanmar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 또는 MCIS (Myanmar Customs Intelligence System)라고 불린다. 

❍ 시스템 설계 및 테스트가 2015년 4월부터 진행 중이며 2016년 11월부터 

정식 가동하였다. MACCS의 도입에 따른 무역원활화 및 적절한 관세 징수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일본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JICA)는 무상원조로 미얀마 세관에 대해서 제도정비와 인재육성을 

59) http://www.nttdata.com/global/en/
60) http://www.mof.gov.mm/en/content/customs-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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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술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세행정의 개혁과 근대화를 포괄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61). 

❍ MACCS 시스템에서 관세청은 상무부, 미얀마 항만청, 식품 의약청 (보건 

복지부), 식물 검역원, 동물 검역원, 어업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이외에 수입업자, 수출업자, 무역 공동체 및 항공화물 회사의 세관 중개인, 

화물 운송 업체, 컨테이너 야드, 항공 회사, 해운 회사, 운송 공동체의 

해운 대리점도 참여하고 있다.

❍ NSW 이행의 첫 단계는 양곤 지역, 본사, 11 개의 항구, 1개의 특별 경제

구역, 1개의 공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NSW는 식약청, 동물 검역소, 식물 

검역소, 수산부, 경제 은행, 상무부, 미얀마 항만청 등 여러 기관을 연결

하여 운영된다.

❍ 세관부의 수입통관 절차는 MACCS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거래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MACCS 

시스템은 우선적으로 양곤 지역의 세관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17년 

말에는 여러 지역으로 확장될 계획이다62).

61) https://www.jica.go.jp/myanmar/office/information/press/170131.html
62) http://asw.asean.org/nsw/myanmar/myanmar-general-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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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중남미_칠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한-칠레 FTA 협정발효(2004년) 당시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은 자율증명 

(Autocertificacion) 방식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협정에서  

수출자 자율발급 증명서로 정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은 양국 통일 

양식을 사용하는바, 당해 물품의 수출자가 작성·서명하여 발행한다. 일부 

협정에 따라‘칠레산업협회 SOFOFA(www.sofofa.cl)’, ‘중앙원산지증명 기관 

UCCO(www.ucco.cl)’및 기타 민관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도 있다.

 (i) 칠레외교부국제경제실 DIRECON(Direccion General de Relaciones Economicas 

Internacionales) : https://www.direcon.gob.cl/

❍ 국제 경제 관계에 관한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외교 통상부의 

산하 공공 기관이다. 칠레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수출 개발에 협력   

» 양자 및 다자간 협상과 칠레를 포함한 다른 국제위원회에 관여

» 해외 공공 및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외 무역 사절단의 방문을 촉진

» 재정부 장관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하는 국제 조약과 경제 협정을 협상

» 정부 경제 정책의 해외 확산

»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준수해야하는 정책을 조정

» 국제 시장 부문의 최적 사용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제안

 

 (ii) 칠레산업연합회(SOFOFA) : http://web.sofofa.cl/

❍ SOFOFA는 칠레 기업들 연결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약 4,000개 업체, 

38개 산업 협회, 23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모든 구성원은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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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활동의 100%와 칠레 GDP의 30%를 차지한다.

 

❍ SOFOFA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

하다. 첫 번째 단계는 필요한 경우 수출 송장과 수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수출될 제품의 국가 및 관세 코드가 결정되면, AVOF에 

위치한 SOFOFA의 원산지 인증 부서에서 원본 양식을 요청해야한다. 

 (iii) 중앙원산지증명기관(UCCO) : http://www.ucco.cl/

❍ UCCO의 중앙 사무소는 수출 제품의 원산지 확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 기능

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감사 및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농산물과 수산업 전문가를 보유

하고 있다.

❍ 인증 및 원산지 확인 작업은 UCCO 소유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며 

현재 수출업체가 인증서를 발급, 인쇄 및 인증 사무실에 보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 본사 직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인증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인증서를 

승인하기 전에 시스템은 각 수출업체 및 제품이 위험 등급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위험 등급 분석 및 지원은 산티아고 UCCO 본사의 전문 인력이 

관리하고 있다.

 (ⅳ) 칠레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SOFOFA 산티아고 사무소

     담당자명 : Sr. Alejandro Baierlein H., Jefe Depto

     전화 : (56-2) - 2391 31 00

     이메일 : tech2@eicindia.gov.in

mailto:tech2@eicindia.go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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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원산지증명기관(UCCO) 

     담당자명 : Carolina Espinoza Ruiz

     전화 : 56-2 - 2 365 40 21

     이메일 : cespinoza@ucco.cl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실제로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와의 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디지털로 

교환하고 있다. 칠레산업연합회의 회원사일 경우 로그인을 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46> 칠레산업연합회(SOFOFA) 사이트 로그인 

 자료: http://www.sofofa.cl/Login/logemp.asp?p=10

❍ SOFOFA에는 콜롬비아 외에도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와도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작성할 

서식을 고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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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 칠레산업연합회 (SOFOFA) 원산지증명서 작성 서식

 자료: http://www.sofofa.cl/sofofa/index.aspx?channel=4377

❍ 칠레산업연합회(SOFOF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그림 48> 칠레산업연합회 (SOFOFA) 원산지증명서 조회

 자료: http://www.sofofa.cl/sofofa/index.aspx?channel=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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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 칠레(인터넷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매뉴얼 참조)

② 교환현황

❍ 현재 칠레는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와 원산지디지털 정보의 교환을 시행 중에 있다. 

콜롬비아와는 2009년 9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콜롬비아 세무관세청(Di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de Colombia : www.dian.gov.co)과 디지털 원산지

증명서(Certificado de Origen Digital)를 교환하고 있다. 

❍ 또한, 에콰도르와는 2014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칠레산업협회(SOFOFA 

www.sofofa.cl)를 통해 에콰도르와 디지털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발전계획

❍ 칠레의 경우 교환 범위를 보다 넓혀나갈 계획이 있다. 현재 한국, 코스타

리카, 파나마와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시스템 구축 논의 중에 있으며 

또한, 베트남, 터키, 홍콩, 말레이시아의 경우 원산지 자료 관련 인증 

메커니즘을 활용하도록 협상하고 있다.63) 

 무역원활화 현황

❍ SICEX는 “통합대외무역시스템”으로서 칠레 관세청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하나의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칠레는 2000년 SICEX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다른 나라와의 무역과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수출, 수입 및 

제품의 교역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과 관련해서 

3일이 소요되었던 증명서 발급 작업을 2시간 30분으로 줄일 수 있었다.

❍ 2017년의 목표는 SICEX 시스템을 통한 무역이 전체 무역 대비 60%에 이르는 

63) 칠레외교부국제경제실 DIRECON (www.direcon.gob.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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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칠레의 재무장관이 공표하였다. 아직 원산지증명서를 2017년 시스템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SICEX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결합할 예정이다.64)

<그림 49> SICEX 메인화면

  자료: https://www.sicexchile.cl/portal/web/sicex/inicio

64) www.sicexchile.cl/portal/noticias/-/blogs/sicex-incorporara-nuevos-tramites-este-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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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중남미_과테말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과테말라는 중미경제통합체제 (SIECA)의 회원국으로  2015년 SIECA의 

회원국인 6개국65)과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여 2016년 

11월 한–중미(中米) FTA 타결을 선언한 후 2017년 3월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한 상태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였다.

(ⅰ) 과테말라 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ia : MINECO)의 수출지원센터  

    (Ventanilla Unica Para las Exportaciones : VUPE66))

❍ 과테말라의 경우 정부기관인 경제부(이하 MINECO)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 MINECO는 과테말라의 국내 및 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 이 외에도 대외 무역 개선 및 촉진, 고용 창출에 유리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개발 지원,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공정한 여건 조성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다. MINECO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 관련  협정문 및 

증명서 서식을 조회67) 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ⅱ) 과테말라 수출업자협회 (Guatemalan Exporters Association: Agexport)

❍ 해당 협회는 과테말라의 수출 부문에 있어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수출절차에 관련된 기관들을 중앙 집중화하고 조정하여 국가 경

쟁력을 향상시키는 대외 무역 프로젝트의 개발을 촉진한다. 수출부문을 

위한 서비스로 과테말라의 수출 단일창구인 ‘VUPE’를 지원하고 있다.

65)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66) 과테말라 수출 단일창구
67) 과테말라-에콰도르 간 원산지증명서 정보 확인: http://www.mineco.gob.gt/content/guatemala-ecu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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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부터 VUPE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어디에서든 SEADEX 시스템68)을 통해 신청 가능해 졌다. 종이형식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상공회의소 혹은 VUPE 센터를 통해 수령

가능하다.

(ⅲ) 과테말라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과테말라 상공회의소

    담당자명 : Delegada Carmen Turcios

    전화 : +50 2 4216-0265

    이메일 : vupe@camaradecomercio.org.gt

  - KOTRA 과테말라

    담당자 명 : Mr. Alexander Cutz 

    전화 : +50 2 2412-0200

    이메일 : acutz@mineco.gob.gt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과테말라의 VUPE는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수출지원 웹인 ‘SEADEX’를 

통해 원산지의 다양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SEADEX도 타국가의 홈페이지와 마

찬가지로 회원인증이 필요하여 홈페이지 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추가

적으로 작성하였다. 

68) 수출지원 전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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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과테말라 VUPE 온라인 조회

 자료:http://vupe.export.com.gt/wp-content/blogs.dir/8/files/IT-01-002XInstructivoX 

ElaboraciXXnXdeXCertificadosXdeXOrigenXFormasXA-SeadexXWeb.pdf

❍ 과테말라의 SEADEX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등 전자서류의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이렇게 작성된 전자 증명서들은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요약 : e-Docs를 통해 다운로드 한 문서는 합법적인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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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환현황

❍ 과테말라는 온라인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및 조회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교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1> 과테말라 VUPE 온라인 작성

 자료: http://portal.export.com.gt/Portal/BOLETINES/Vupe/ManualesSW/Manual%20Usuari

      o%20Seadex%20Web.pdf

 향후 발전계획

❍ 현재 VUPE 홈페이지에 따르면 온두라스와 오프라인 시스템 연동을 실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현지 교육을 통해 시스템 사용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SEADEX 시스템의 매뉴얼 및 동영상 등을 배포하면서 해당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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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과테말라 SEADEX의 사용 가이드 매뉴얼

<그림 53> 과테말라 - 온두라스와 시스템 연동 추진

 무역원활화 현황

❍ 과테말라는 VUPE라는 대외무역 단일 창구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무역의 

원활화를 지향하고 있다. 동시에 수출지원 전자 시스템인 SEADEX를 운영

하면서 중미 국가 간 시스템 연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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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테말라는 멕시코와 ⌜무역 절차 및 형식의 신속화 (Trade Formalities)⌟
라는 명목 하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절차로, 과테말라 수출업자가 

수행한 서류 작업을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시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 2017년 멕시코의 수출단일창구인 Ventanilla Unica de Exportaciones 기관에 

따르면, 과테말라의 수출단일창구와 이미 전자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시범 

교환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과테말라와 멕시코 시스템 간의 채널을 

구축하고 대외 무역 거래를 완전히 전자화하는 것을 목표69)로 하고 있다.  

   현재로선 과테말라의 정부기관인 농업·축산부와 멕시코의정부기관인  

   건강·안전부 양쪽의 합의 서명이 있어야 정보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9) https://en.centralamericadata.com/en/article/home/Guatemala__Mexico_Trade_Formalities_
    Exp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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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중미_엘살바도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엘살바도르 중미경제통합체제(SIECA)의 회원국으로 2015년 SIECA의 

회원국인 6개국70)과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여 2016년 

11월 한–중미(中米) FTA 타결을 선언한 후 2017년 3월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한 상태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였다.

(ⅰ) 엘살바도르 통합 대외 무역 시스템 (SICEX)

<그림 54> 엘살바도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자료: https://www.centrex.gob.sv

70)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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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살바도르의 통합 대외 무역 시스템(SICEX)은 수출업자, 대외 무역국과 

수입 및 수출 지원 센터(CIEX El Salvador)를 연결하는 전자 시스템이다. 

❍ 엘살바도르의 수출 기업이 SICEX라는 단일창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출을 위한 각 세관의 서류를 통합하고, 

수출 절차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단순화함으로써 민간 부문 및 국가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  현재 이 SICEX에서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위생증명서 등 각종 수출관련 

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단,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로그인 ID)가 필요한데 

이는 서면으로 신청해서 개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다. 

 (ⅱ) 엘살바도르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KOTRA 엘살바도르

     담당자명 : Nydia López de Castillo, CIEX 엘살바도르 수출부서 

     전화 : (503)2281-8538

     이메일 : nydia.castillo@bcr.gob.sv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현재 엘살바도르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조회 및 발급은 가능

하나 발급 하더라도 PDF형식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주로 출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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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는 엘살바도르 수출지원센터(CIEX El Salvador)의 

수출자 및 당국을 위해서만 .pdf 형식 온라인으로 조회 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수출 작업을 등록하면 다음과 같이 SICEX에 의해 생성된  

10자리 BCR 번호로 연결할 수 있다. 

<그림 55> 엘살바도르 원산지증명서 조회 결과

 <그림 56> 엘살바도르 원산지증명서 조회 화면

 자료: Guia para el uso del SICEX-2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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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무역 협정 (FTA) 또는 위생 증명서 (Fito 또는 Sanitary Zoo)의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원산지결정기준, HS 코드 등을 등록하게 된다.

 <그림 57> 엘살바도르 원산지증명서 작성 

 자료: Guia para el uso del SICEX-2 매뉴얼

② 교환현황

❍ 엘살바도르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는 중미국가들끼리 교환하기로 했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는 SIECA(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라는 시스템을 통해 전자 데이터 

교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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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살바도르에서는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데이터를 엘살바도르 세관 중앙 

시스템에 전달한다. 이 중에서 원산지 관련 정보는 SIECA로 교환된 전자 

데이터의 일부에 해당된다. 이러한 수출 정보는 CIEX 엘살바도르의 

수출자 및 당국만이 접근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그림 58> 엘살바도르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자료: 엘살바도르 코트라 담당관 자료 회신

 향후 발전계획

❍ 코트라 무역관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

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원산지증명서를 타 국가와 전자적으로 

교환할 계획도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FTA 협정을 진행할 경우 전자문

서도 인증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엘살바도르 수출지원

센터(CIEX)는 전자문서를 교환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파트너와 실질적

으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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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원활화 현황

❍ 엘살바도르는 SICEX라는 시스템을 통해 중미경제통합(SIECA)과 연동중에 

있다. SIECA는 중미 지역의 경제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당사국들(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이 설립하였으며, 무역 

자유화, 관세동맹 등 중미 국가들 간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도적인 틀,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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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중남미_콜롬비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한-콜롬비아 FTA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방식은 자율발급방식이며, 양국이 

모두 부속서에 규정한 동일한 서식에 수출자, 생산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 특혜 원산지증명서(PCO)를 발급할 권한을 가진 콜롬비아 공식기구는 DIAN 

(Di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이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각 FTA에서 지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콜롬비아 원산지증명서 정보 : http://www.suit.gov.co/VisorSUIT/index.jsf?FI=322

 (i) 세무관세청 : DIAN(Di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 www.dian.gov.co

❍ DIAN은 콜롬비아의 세무와 관세를 관리하는 콜롬비아의 국가기관이다. 

국가의 재정 안정 보장과 국가 경제질서 보호에 기여하고자하며, 대외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조세의 관리를 하는 기관이다. 이에는 징수 

의무 이행과 관련된 징수, 검사, 청산, 제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ⅱ) 콜롬비아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DIAN 보고타 사무소 세관 관리국

      담당자명: Claudia Maria Gaviria Vasquez

      전화 :  (57 + 1) 6079999 / 이메일 : cgaviriav@dian.gov.co

    - DIAN 보고타 사무소 대외무역 관리 부장

      담당자명: Inirida Paredes / 이메일: iparedes@dian.gov.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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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DIAN에서는 로그인을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로그인을 거친 다음에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림 59> 콜롬비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로그인 화면  

  자료: https://salidademercancias.dian.gov.co/WebArquitectura/DefLogin.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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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콜롬비아 DIAN의 원산지증명서 조회 화면

 자료: https://certificadosdeorigen.dian.gov.co/Verifica/indexmex.php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 콜롬비아(인터넷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매뉴얼 참조) 

② 교환현황

❍ 실제로 콜롬비아는 에콰도르와의 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디지털로 교환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10월 20일 콜롬비아와 에콰도르가 사무국을 

통해 디지털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1> 콜롬비아 DIAN의 원산지증명서 디지털 발급

 자료:http://www.dian.gov.co/DIAN/12SobreD.nsf/FC22BC5CF1AB7BFA05257030005C2805/

     4F4AF495A5590AE705257D73006EB652?OpenDocument



- 109 -

<그림 62> 콜롬비아 DIAN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화면

 자료: http://www.dian.gov.co/descargas/DianVirtual/Origen/Manual_Origen.pdf

 향후 발전계획

❍ 현재 콜롬비아와 멕시코 간의 원산지 절차 인증을 완화하는 프로젝트를 

실행 중에 있으며 콜롬비아의 VUCE*와 멕시코의 SIISEX**를 연결하려 

움직이고 있다.

*VUCE : 콜롬비아의 대외무역 단일 창구로서 정보 교환 및 절차의 중복을 제거하

고, 효율적인 통제의 구현 및 촉진을 위해 21개의 주체와 연결된 국가간 교역 촉진

하기위해 만들어진 홈페이지 (http://www.vuce.gov.co)

**SIISEX : 멕시코의 포괄적 대외무역정보시스템으로서 멕시코의 무역 통계, 이슈,

분쟁해결, 수출 규제 내부 규정 등 무역관련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http://www.siicex.gob.mx/portalSiic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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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원활화 현황

❍ 콜롬비아는 VUCE라는 대외무역 단일 창구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무역 

원활화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기관 간 조정, 보안, 현대화, 자동화, 프로

세스 간소화 및 표준화를 강화함으로써 대외 무역 사용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71) 

❍ VUCE에 등록된 사용자 수는 62,000명이며, VUCE를 통해 거래되는 월평균 

서류는 약 30,000개 정도 된다. 대외 무역을 위한 단일 창구에는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등의 콜롬비아 정부 기관이 참여하여 국토 내에서 수행

되는 대외 무역 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림 63> 콜롬비아 VUCE 메인 화면

 자료: https://www.sicexchile.cl/portal/web/sicex/inicio

71) http://www.vuce.gov.co/index!.php?id_men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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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중남미_페루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한-페루 FTA는 협정발효 당시(2011년) 한-페루의 FTA의 원산지증명서

(C/O) 발급은 방식에 따라 기관발급(Certificacion por entidad)과 자율증명 

(Autocertificacion) 방식 2개를 병행하였으나 발효 이후 6년차인‘16.08.01 

이후부터는 자율증명(Autocertificacion) 방식만으로 원산지증명서72)를 

발급하고 있다. 

<그림 64> 한-페루FTA 기간별 원산지 증명서식

      

 (i) 무역관광부 (El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 MINCETUR)

    : www.mincetur.gob.pe/

❍ 페루에서는 특혜 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수입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페루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총 18개가 

있으나, 한국관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무역관광부(MINCETUR: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만 해당되었으나 현재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자율발급방식으로 바뀌었으므로 해당 기관이 

발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 한국 외에 페루가 체결하고 있는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서식, 규정 등은 

72) http://www.mincetur.gob.pe/comercio-exterior/certificacion-de-or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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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무역관광부(MINCETUR)에서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서식도 word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ⅱ) 페루 담당기관 연락처

  - 무역관광부(MINCETUR)

    전화 :  513 - 6100 (Central Telefonica)

           513 - 6120 (For consultations only on Trade Agreements)  

    이메일 : cgaviriav@dian.gov.co

  - VUCE(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 peru

    전화 : 207-1510 / 713-4646 

    이메일 : vuceayuda@mincetur.gob.pe

  - KOTRA 페루(MINCETUR 관련)

    담당자 명 : Sheila Vega (Worker on Unit of Origen related to Korea)

    전화 : (01) 513-6100 (1060)

    이메일 : svega@mincetur.gob.pe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VUCE(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에서는 로그인을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VUCE는 MINCETUR이 관리하는 

페루의 대외무역 단일창구이자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대외 무역과 관련된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개선하고 부문 대외 무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 VUCE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및 조회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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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해서 회원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가능하다. 

 

<그림 65> 페루 VUCE 로그인

자료: https://www.sunat.gob.pe/xssecurity/SignOnVerification.htm

<그림 66> 페루 VUCE의 원산지증명서 조회 및 작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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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VUCE 원산지증명서 매뉴얼

② 교환현황

❍ 페루는 원산지증명서를 인터넷 상으로 작성 및 조회는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다른 국가와 자료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있지는 않다.

 향후 발전계획

❍ 페루는 국가 간 무역 원활화를 위해 FTA가 체결된 국가(한국, 콜롬비아, 

멕시코, 칠 레 등)와 각종 증명서/승인서 등에 대한 전자적 교환을 위해 

국가 간에 전자적인 연계(페루 VUCE :타국의 전자무역 Single Window)를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KOTRA 무역관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73).

73) KOICA (2013) 페루 전자무역 싱글윈도우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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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원활화 현황

❍ 페루는 콜롬비아와 유사하게 VUCE라는 대외무역 단일 창구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무역의 원활화를 지향하고 있다. 대외 무역을 위한 단일  

창구에는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등의 페루 정부 기관이 참여하여 국토 

내에서 수행되는 대외 무역 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림 67> 페루 VUCE의 메인 화면

 자료: https://www.vuce.gob.p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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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오세아니아_호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의 호주와 맺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발급과 자율

발급을 병행하고 있다. 74). 

     ① (기관발급) 법 제11조제 1항 제1호 및 호주와의 협정 제3,16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또는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자율발급)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

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 및 서명한 것이어야 한다. 

 (i) 호주 상공회의소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 https://www.acci.asn.au/

❍ 호주 상공 회의소는 일반적인 통상 업무 및 호주-뉴질랜드의 합동 인증제도 

(JAS-ANZ)에 따라 호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있어 호주의 사업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ISO17020 표준에 근거하고, 발행의 역할은 

각 주 (지역)의 상공회의소에 위임하고 있다. 

❍ 호주 상공회의소는 1898년 마르세유 지방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최초의 

인증서로 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을 개발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1923년 협약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국제 상공회의소는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국제 지침, 세계 무역 관련 서류 표준의 일관성을 해당 증명서 시스템으로 

보장하고 있다. 

74)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제2항제9호 및 제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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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특혜 원산지증명서75) 발급 기관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 Australian Business Consulting &Solutions  (NSW) 

❍ 원산지 증명서는 호주 관세청 및 외교 통상부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기관이 

발행해야한다. Australian Business Consulting and Solutions는 호주 상공 

회의소를 대표하여 호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으며, 호주 세관 

서비스 및 외교 통상부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림 68> 호주 비즈니스 컨설팅 및 솔루션 홈페이지 

  자료: http://www.australianbusiness.com.au

75)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AANZFTA),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 (TFTA), 서남아시아FTA     
    (SAFTA), 한국-호주FTA (KAFTA), 호주-미국 FTA (AUSFTA), 호주-일본 경제동반자협정    

 (JAEPA),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중국0호주 자유무역협정 (CH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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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iness SA (South Australia)

❍ 모든 산업 부문에 대한 호주 남부의 문서 인증은 호주 남부의 Employers’

   Chamber of Commerce & Inc (비즈니스 SA로 거래) 이름으로 수행된다. 

인증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수출업체를 Business 

SA에 등록해야 한다. 

❍ 호주 상공회의소 (ACCI)는 호주 정부로부터 호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할 

권한이 있는데, Business SA는 남호주의 원산지 증명 서류를 발급하도록 

ACCI의 승인을 받았다. 

❍ Business SA는 호주 남부에서 유일한 권한을 가진 상공 회의소다. 호주 원산지 

증명서 발행에 앞서 호주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 된 물품은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호주 원산지 증명서 사본은 온라인으로 취득 가능하며, 호주 

원산지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한 회사는 승인을 위해서 해당 

양식 견본을 제출해야한다. 앞면과 뒷면의 문구는 공식 형식과 동일해야한다.

<그림 69> 호주 남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자료: https://business-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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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지역별 상공회의소를 통해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림 70> 퀸즈랜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자료: www.cciq.com.au

<그림 71> 호주 서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자료: www.cci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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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호주 산업협회 (Australian Industry Group, AIG)

    : https://www.aigroup.com.au/

❍ 호주 산업협회는 호주가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특혜원산지증

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재지는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워동가로 총 4곳에 있다.

<그림 72> 호주 산업협회 홈페이지 

 자료: https://www.aigroup.com.au/business-services/trade/certificateoforigin/

 (ⅲ) 호주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호주 상공회의소 

 담당자명 :Bryan Clark

 전화: Tel: 02 6273 2311

 이메일 : bryan.clark@acci.asn.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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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Australian Business Consulting and Solutions은 호주 상공 회의소를 대표

하여 호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으며 호주 세관 및 외교 통상부

에서 인정하고 있다. 수출 서류는 두 가지 전자시스템 중 선택할 수 있다. 

 □ CertConnect- Australian Business Consulting &Solutions  (NSW) 

❍ 호주 상공회의소 (ACCI) 호주 Business Chamber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이메일 형식 발급 및 전자적 제출의 진행을 지원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CertConnect는 온라인 인증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 및 수출 

서류를 인증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과 비용의 절감을 실현하고 있다.

<그림 73> 호주  Business Chamber PCO 신청 및 조회사이트 

자료: http://ww2.tradestylus.com.au/nsw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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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Connect는 몇 분이내로 인증서 및 문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일 기준 1일 이내에 전자적 인증서 취득이 가능하도록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AANZFTA)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및 상품설명을 기입한 신고서를 CCIQ International 

Trade Service에 이메일 (exportdocs@cciq.com.au)로 전송한다. 등록이 접수

되고 승인 후에, CCIQ는 수출업체에 호주-태국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송한다.

업체는 해당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기입한 후 이메일(exportdocs@cciq.com.au)을 

통한 제출 혹은 eCertify, CertConnect를 통해 전자적제출도 가능하다. 

종이양식의 특혜원산지증명서 원본은 수입업자에게 보내야 한다. 

<그림 74> AANZFTA PCO 조회 사이트

  자료: http://ww2.tradestylus.com.au/cc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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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ertify (호주)

❍ Australian Business Chamber는 eCertify와 파트너 관계를 맺어 수출업체 및 

화물 운송업체들에 온라인 시스템 제공을 통해 PC로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출 서류를 처리하는 세 가지 전자시스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점으로는 문서의 간편한 온라인 작성,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림 75> 호주 PCO 신청 시스템 eCertify 화면 

  자료: https://www.ecertify.com/

❍ eCert Webdocs 방법을 사용하여 eCertify 온라인 템플릿을 사용하여 

원산지 증명서 및 관련 수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수집한다. eCert 
방법을 사용하면 eCertify를 사용하여 PDF 형식으로 내보내기 문서를 

업로드, 제출 및 수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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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ert Direct는 공인된 eCertify 수출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 제출 및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점으로는 문서의 간편한 

온라인 작성 및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

 
② 교환현황

❍ AANZFTA 특혜원산지증명서는 eCertify, CertConnect를 통한 제출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 교환이 이루어진바 

없다.  

 향후 발전계획

❍ 호주 상공회의소는 현재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AANZFTA)에 

적용될 자동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무역원활화 현황

❍ 호주는 2004년 해사 보안 관련 프로젝트를 정부가 승인하였으며, 호주의 

정부기관이 통관 관련 서류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일창구의 무역

서류 데이터 교환 표준화형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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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오세아니아_뉴질랜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한-뉴질랜드 FTA는 자율증명 방식76)으로 증명의 주체는 수출자 및 

생산자이고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이다. 증명서식은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에 기재하며 자율(표준)서식이고 원산지증명서는 1회사용 

원칙이나 12월 이내 포괄증명이 가능하다.

 

❍ 한편, 뉴질랜드 - 중국 자유 무역 협정 (NZCFTA)과 ASEAN - 호주 – 뉴질랜드  자유 

무역 협정 (AANZ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

되며 뉴질랜드와 중국 간에는 증명서의 교환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의 특혜 원산지 증명서(PCO) 발급 기관은 다음과 같다.

 (i) Export NZ

<그림 76> 뉴질랜드 Export NZ 화면

  

 자료: https://www.ema.co.nz/services/rewards/Pages/Certificates-of-Origin.aspx

76) 시행규칙 제3장제7조제2항제11호



- 126 -

 ① 뉴질랜드 · 중국 자유뮤역협정 (NZCFTA)

<그림 77> 뉴질랜드 NZCFTA 화면

자료 : https://www.ivslimited.co.nz/services/export-services/certificate-of-origin/determi

      ng-origin-questionnaire-cfta

❍ 해당 사이트에서는 원산지증명에 따른 NZCFTA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Flowchart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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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뉴질랜드 NZCFTA 관세혜택 여부 확인 절차

자료: https://www.ivslimited.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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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아세안 · 호주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AANZFTA)

<그림 79> AANZFTA 화면

  자료: https://www.ivslimited.co.nz/services/export-services/certificate-of-origin/determin

        ing-origin-questionnaire-aanzfta



- 129 -

❍ 해당 사이트에서는 원산지증명에 따른 AANZFTA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Flowchart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그림 80> 뉴질랜드 AANZFTA 관세혜택 여부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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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상공회의소 

❍ 뉴질랜드 전역에는 7개 상공 회의소가 있으며, 이들 각각은 뉴질랜드 · 

중국 FTA 및 AANZ FTA 원산지 증명서를 인증할 권한이 있다. 원산지증

명서 신청은 eCertify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① 오클랜드 지역 상공 회의소 (Auckland Chamber of Commerce)        

    

- 타우 랑아 상공 회의소와 와이 카토 상공 회의소가 커버하는 지역을 제외

하고, 북섬 상반부에 위치한 사업체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할 책임이 

있다. (전화:09 309 6100 웹사이트: www.aucklandchamber.co.nz)

<그림 81> 오클랜드 지역 상공 회의소 화면

 자료 : https://www.aucklandchamber.co.nz/global/export-document-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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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와이 카토 상공 회의소 (Waikato Chambers of Commerce)            

    

- 북서쪽의 포트 와이 카토에서 남서부의 아와키노까지, 투 랑기를 거쳐 카이 

이스의 서쪽을 북쪽 동쪽의 코로만 델 반도의 꼭대기까지 위치하는 사업

체의 FTA 인증77)을 담당한다. 

   (전화: 09 375 3925 웹 사이트: www.waikatochamber.co.nz)

      

 ③ 타우 랑아 상공 회의소

    

- Kaimai Ranges의 동쪽, Waihi의 북쪽, South의 Whakatane에 위치한 사업

  체에 대한 원산지 FTA 증명서 발급78)을 담당한다.

    (전화: 07 577 9823 웹 사이트: www.tauranga.org.nz)

 ④ 웰링턴 상공 회의소 (Wellington Chamber of Commerce)              

    

- 호크스 베이 상공 회의소 (Hawkes Bay Chamber of Commerce)가 보장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북섬 하반부에 위치한 사업체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79) 할 책임이 있다.

    (전화: 04 473 7224 웹 사이트: www.wecc.org.nz)

77) http://www.waikatochamber.co.nz/Exporting/Free-Trade-Agreements1

78) http://www.tauranga.org.nz/business-services-2/document-and-certification-services/export-
   documents/
79) https://www.wecc.org.nz/services-and-resources/international-support/certificates-of-origin

http://www.wecc.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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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호크스 베이 상공 회의소 (Hawkes Bay Chamber of Commerce)  

     

- 네이피어 및 헤이스팅스에서 남부의 Dannevirke, SH2는 북쪽의 Wairoa, 

SH5는 서쪽의 Tarawera에 위치한 사업체의 FTA 인증80)을 담당한다.

    (전화 06 876 5938 FTA 문서 09 375 3925 웹 사이트: www.hawkesbaychamber.co.nz)

 ⑥ 캔터베리 고용주 상공 회의소(Canterbury Employers’ Chamber of Commerce)  

    

- 남섬 정상에서 서해안뿐만 아니라 남쪽의 와이 타키 강에 이르기까지 사

업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인증한다81).   

  (전화: 03 366 5096 웹 사이트: www.cecc.org.nz)

 ⑦ 오타고 상공 회의소 (Otago Chamber of Commerce)   

    

- 북섬의 오아 마루 (Oamaru)와 남섬의 바닥 사이에 위치한 사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담당한다.

    (전화: 03 479 0181 웹 사이트: www.otagochamber.co.nz)

80) https://www.hawkesbaychamber.co.nz/global/export-document-certification/
81) http://www.cecc.org.nz/about/industry-sectors/export-manufacturing/export-documentation/

http://www.cecc.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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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i) EXPORT NZ를 통해 발급된 PCO의 경우 다음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림 82> EXPORT NZ 원산지증명서 조회사이트

 자료: https://exportnz.certifynz.co.nz/login

❍ 해당 원산지증명서 서비스는 뉴질랜드 관세청과 IVS (Independent Verification 

Services Ltd)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IVS에서 제공하는 원산지증명서 서비

스는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이용가능하며 빠른 처리속도82)와 작성의 편이성83) 

그리고 높은 보안성 등의 강점을 가진다. 

82) 사전 승인된 제품의 경우 30분 이내 승인
83) 제품 및 수취인을 저장기능, 인증서 추적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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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IVS 원산지증명서 서비스

  자료: https://www.ivslimited.co.nz/services/export-services/certificate-of-origin

❍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회사의 세부 정보를 등록하고 기본 

연락처를 지정해야 하며, 등록 절차 진행시에는 입력한 세부사항84)이 정확

한지를 email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승인 된 

서명자에게 자동으로 사용자이름과 암호가 전송되어 IVS Certify 웹 사이트에 

액세스 할 수 있게 된다. 

84) 서명 및 서명된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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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IVS에 등록되면 기본 연락처에서 로그인 할 때 회사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편집할 수 있다.

❍ 각 상품과 관련된 정보85)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이러한 세부 정보는 

회사 프로필에 저장되며 향후 인증서를 요청할 때 해당 제품을 다시 선

택할 수 있다. 상품이 입력되거나 수정 될 경우 IVS 시스템은 해당 상품을

‘승인되지 않음'으로 식별하게 된다.

<그림 84>  IVS 원산지증명서 서비스

❍ ‘승인되지 않은'상품이 인증서에 추가되면 IVS의 검증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상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가 처리되고 인증서의

‘승인되지 않은'상품 상태가 '승인 됨'으로 변경된다. 동시에 회사 프로필에 

저장된 상품 목록도 업데이트된다.

❍ 제품의 구성요소나 부품 등의 '재료'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며, 제품의 

수출업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각 물질의 생산자에 대한 세부 사항을 

85) 각 상품에 대해 HS 코드의 처음 6 자리와 상품의 Harmonized System 설명을 제공해야합니
다. 이들은 세관 중개인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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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켜야한다. RVC 계산을 위해서는 비 원산지 재료에 대한 CIF 값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85>  IVS 원산지증명서 서비스

 

❍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용 받고자하는 FTA를 확인한 후, ‘내 인

증서’로 이동 한 다음 '새 인증서 신청'을 선택하고 요구되는 정보86)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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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COO 및 인증서 필드 설명의 샘플 템플릿을 참조할 수 있으

며 인증서를 신청할 때 수취인 목록, 생산자 및 회사 프로필 아래에 이미 

입력 된 상품 중에서 선택하거나 인증서 신청 중에 상품의 세부 정보를 

추가 할 수 있다.

❍ 이전에 승인 된 인증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직원이 해당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인증서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청자에게 email이 발송된다. 그런 다음 문제가 해결되면 

인증서를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내 인증서’에는 적용된 모든 

인증서 목록과 해당 상태가 표시되고, 각 인증서에는 '인증서 번호'라는 

식별 번호가 부여된다.

❍ 원산지 증명서가 확인되고 승인되면 인증서가 PDF로 첨부되어 email로 

통지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지만 필요한 경우 시스템

에서 인증서의 인쇄본을 인쇄 할 수 있다.

 (ⅱ)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된 PCO의 경우 다음의 사이트에서 통합  

     적으로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림 86>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통합 사이트 

 자료: https://www.chamberdocs.co.nz/

86) 생산자의 세부 사항, 수취인의 세부 정보, 운송 세부 정보, 수출되는 물품의 세부 사항



- 138 -

❍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단계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87>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통합 사이트 사용법

  자료: https://www.chamberdocs.co.nz/Company/Create

  - 1 단계: 새로운 회사 등록 - Chamber Docs에 회사 등록

  - 2 단계: 공인 서명자 등록 - 인증서를 신청할 직원 등록 및 승인

  - 3 단계: 상품 등록 - 상품 선호도 및 등록 자격 확인

  - 4 단계: 원산지 증명서 제출 - 온라인 신청 : 초안, 저장, 편집, 제출

❍ 위의 등록절차는 다음의 화면에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기능의 이용 및 

확인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림 88>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통합 사이트 등록

   자료: https://www.chamberdocs.co.nz/Company/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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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모든 기능의 이용 및 확인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할 경우에만 가능

하다. 개별 지역의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도 원산지증명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데 공통적으로 다음의 양식을 사용한다.

<그림 89> 뉴질랜드 지역별 상공회의소 사용자 등록

 자료: https://webdocs.ecertify.com/Registration.aspx?companycode=CECC&AspxAutoDet

      ectCookieSuppo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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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환현황

❍ 현재 NZCFTA COO와 AANZFTA COO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만 생성

되며 뉴질랜드 세관에 의해서 유효성이 검증된 xml 데이터 파일만이 인정

된다. 만약,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뉴질랜드 세관 당국의 포털을 통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사기로 간주된다. 뉴질랜드 상공회

의소는 현재 뉴질랜드와 중국 간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 개정된 규칙87)에 따라 2016년 10월 1일부터 뉴질랜드 수출업체는 해당 수출 

품목의 중국수출 신청 시  NZCFTA COO 번호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2016년 

12월 20일부터 NZCFTA COO의 데이터 내용이 중국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다. 해당일 부터 원산지증명서 데이터가 관세청에 반입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하여는 관련 원산지 증명서의 데이터가 없음을 즉각 

통보해야 한다.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의 이행 기간을 

거쳐 2017년 4월 1일부터 신규 수입 절차가 중국의 수입자에게도 

적용88)중이다.

<그림 90> NZCFTA 뉴질랜드 세관 수출 규칙

 자료: https://www.chamberdocs.co.nz/Home/NzChinaFTAInfo

87) 자세한 정보 : 뉴질랜드 세관 수출 규칙 변경 1997
88) 중국관세청 공고, GACC Announcement No.8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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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발전계획

❍ 뉴질랜드 상공회의소는 현재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AANZFTA)에 

적용될 자동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그림 91> AANZFTA 전자적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자료: https://www.chamberdocs.co.nz/Home/AANZFT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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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원활화 현황

❍ 뉴질랜드의 무역 단일창구(TWS: Trade Single Window)는 뉴질랜드 세관과 

산업부의 공동사업으로 이 사이트를 통해 수입업자, 수출업자, 화물 운송업자, 

해운업자, 대리인 등 여러 무역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물품이나 화물정보를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해당 사이트주소는 다음과 같다.

<그림 92> 뉴질랜드 무역 단일 창구

  자료: https://www.tsw.govt.nz/prod/external/application/login/app.html 

❍ 현재 뉴질랜드 관세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물품의 수출자, 수입자, 

화물업자, 관리자 등 각각에 적용되는 TSW 온라인 가이드89)를 맞춤별로 

제공하고 있다. 

89) http://www.customs.govt.nz/features/jointbordermanagement/Pages/tsw-online-guides.aspx
   2017년 4월에 개정된 온라인 TSW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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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중남미_에콰도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과 에콰도르는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을 체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상을 진행 중90)이다. 

❍ 에콰도르의 특혜 원산지 증명서(PCO) 발급 기관은 산업자원부(MIPRO, 

Ministerio de Industrias y Productievidad)91)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자 정보를 에콰도르의 국가 세관 서비스(SENAE: Servicio Nacional de 

Aduanas del Ecuador)인 Ecuapass System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등록된 수출자의 경우 Ecuapass 시스템을 통해 PCO의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림 93> 에콰도르 Ecuapass 원산지증명서 조회 사이트

  자료: https://portal.aduana.gob.ec/

90) 2016년 11월 키토(에콰도르의 수도)에서 5차 협상을 진행하였다.
91) http://www.industrias.go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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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환현황

❍ 현재 에콰도르는 칠레와 2014년 6월부터 전자원산지정보의 교환을 시행 중에 있다. 

 무역원활화 현황

❍ 에콰도르 정부는 대외무역단일창구(VUE) 시스템을 통해 관세 서비스 이용자와 

대외 무역 관련 사용자가 단일 창(Single Window)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 절차 및 요구 사항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신청서 세부 사항 접수 : 신청자가 각 단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  

       승인 및 인쇄 할 수 있도록 지원

» 승인 주체에 의한 절차의 처리 : 신청서의 접수, 검토, 평가 및 승인 또는 거절

» 관련 기관과의 링크 : 기업의 데이터, 이전 승인 결과 관리

» 요금 지불 (Payment-e) : 인쇄율, 예상 금리 (MEER-SCAN, CCFFAA 및 

INPC에만 해당)

» ECUAPASS와의 연결 :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 관련 절차 처리를 위한 

ECUAPASS와의 연결

<그림 94> 에콰도르 단일 창구

  자료: https://portal.aduana.go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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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중남미_멕시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멕시코의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VUCE 

홈페이지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온라인상으로 인증 

번호가 발급된다. 이 인증번호를 가지고 멕시코 경제부에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직접 수령하게 된다. 

 (ⅰ) VUCE(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92)와 멕시코 경제부93)

  

❍ VUCE 시스템 접속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그림 95> 멕시코 단일 창구 

  

  자료: https://www.ventanillaunica.gob.mx/vucem/index.htm

92) VUCE는 멕시코의 Single Window System
93) http://www.gob.mx/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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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현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VUCE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가능하지만 

FTA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온라인상에서 조회하는 시스템은 최근까지 

갖추어져 있지 않다.

 

② 교환현황

❍ 2009년 9월부터 멕시코와 콜롬비아 간에 국가차원에서 Decision No. 53에 

따라 PCO 전자 교환이 이루어 졌다. 이 협정은 수출업자들에게 규제완화, 

현대화, 단순화를 가능하게 했고 세관에 접수된 정보의 통제 및 보안을 

향상시켰다. 

❍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2009년 한해에만 1,363명의 사용자로부터 40,000건의 

자동화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이루어졌다. 멕시코 전체 기업의 약 40%인 

3,000여개의 기업이 혜당 협정으로 혜택을 입었으며 이 중 전기, 전자 및 자동차 

분야의 수출업체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관련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그림 96> 멕시코 단일 창구 

     자료: http://aplicaciones.economia.gob.mx/certlcg3/principa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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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발전계획

❍ 현재 멕시코 경제부에서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94) 가입국 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시스템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ⅰ) 멕시코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멕시코 경제부 Operation of Instruments for Foreign Trade부

     담당자명: Silvia Aguilar Vazquez 

     전화: +52 55 5229 6100 (내선 : 34343)

     팩스: (856-21) 452 580  이메일: silvia.aguilar@economia.gob.mx

     주소: Av. Insurgentes Sur 1940, Col. Florida Alvaro Obregon, CDMX, MEXICO

  -  멕시코 경제부 Maquiladora Industry Sectorial Program부

     담당자명: Aldo Daniel Araiza Ortega 

     전화: +52 55 5229 6100 (내선 : 34373)

     팩스: (856-21) 452 580  이메일: aldo.araiza@economia.gob.mx

     주소: Av. Insurgentes Sur 1940, Col. Florida Alvaro Obregon, CDMX, MEXICO

94)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활성화, 아태지역 국가와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중남미 자유무역의 대표적인 4개국(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이 2012년 6월 
결성한 연합. 인구는 2.1억만명, GDP는 2조불(ASEAN과 유사)로 세계 9위권의 경제 규모에 해
당한다. 이들 4개 회원국은 2013년 7월말에 상품교역의 91.8% 즉각 무관세에 합의하였고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와 연계를 통해 아태지역과 협력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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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원활화 현황

❍ 멕시코세관의 VUCEM 단일 창 프로젝트(Single Window Project)는 2009년 7월에 처음 

시작되어 2012년 6월에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현재 상품의 수출, 수입 및 운반 과정

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하나의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해당 창은 관련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 및 문서 제출을 위한 

단일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서류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공통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세계 관세기구의 카탈로그와 일치하는 데이터의 

표준화를 이룩하여 ‘단일 창’간의 통합을 고려하였다. 

❍ 멕시코는 현재 클라우드 기반으로 VUCEM2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중요한 작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서버가 추가되었다. 기존 VUCEM1과 

연동되도록 고안되고 있으며 특히 물류, 안전, 무역원활화에 초점을 두고 

개발 중이다. 

❍ 회사, 개인, 고용인등의 불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데 목표를 두고 다른 

단일창구(single window)와 연동을 통해 정보 분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또한 EDI를 XML, UNCFACT, GOV, 

X12 등 SW간에 전환이 용이하도록 구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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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중동국_이스라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과 이스라엘은 FTA를 체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상을 진행 중95)

이다. 이스라엘은 캐나다, EFTA, EU, 멕시코, PTN96), 터키, 미국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중이며 이스라엘의 특혜 원산지 증명서(PCO) 발급 기관은 다음과 같다.

 (i) 이스라엘 상공회의소

<그림 97> 이스라엘 상공회의소 화면

  자료: https://www.chamber.org.il/foreigntrade/carnet/1124/

❍ 이스라엘 상공회의소에서는 국제무역과 관련 원산지 및 거래확인서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의 원산지 및 

95) 2017년 5월 서울에서 한·이스라엘 FTA 제5차 협상 개최하였다.
96) Protocol on Trade Negotiations (PTN), Bangladesh; Brazil; Chile; Egypt; Israel; Korea, 

Republic of; Mexico; Pakistan; Paraguay; Peru; Philippines; Serbia; Tunisia; Turkey; Urugu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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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 문서관련 서비스로는 원산지증명서, 서명확인, 송장, 영어

편지, 자유 판매 증명서, 배달 및 통관증명서 확인, 국제 인증서 가져오

기가 있다. 또한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양식도 확인할 수 있다.97) 상공회

의소 원산지 증명서는 한 장의 원본과 4장의 복사본으로 발행되며 상공

회의소에서 한 장을 보관하게 된다.

(ⅰ) 이스라엘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이스라엘 상공회의소 

     담당자명: Inbar cohen 

     전화: 972-3-5631039 이메일: chamber@chamber.org.il

 -   이스라엘 상공회의소 문서인증부서

     전화: 03-5631009-39-54-61 이메일: Carnet@chamber.org.il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현재 온라인상으로 조회할 수 없고 상공회의소를 통해 오프라인을 발행 및 

확인만이 가능하다.

 ② 교환현황

❍ 이스라엘의 경우 아직까지 타 국가 및 지역과의 PCO 전자 교환은 이루어

진 바가 없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PCO 전자 교환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

97) https://www.chamber.org.il/foreigntrade/carnet/1124/3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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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원활화 현황

❍ 2017년 8월에 이스라엘 세관이 차세대 컴퓨터 시스템인 Shaar Olami98)를 

발족 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최첨단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진정한 

전자정부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종이서류 스캔본 및 전자 서명된 원본 문서는 전송되지 않으며 각각의 

문서는 시스템 상에서 스캔이 이루어지게 된다. 수입자가 온라인상에서 

양식을 작성함으로써 수입관련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디지털 

양식의 서류들은 email을 통해 거래된다. 

❍ 수입자의 전자서명이 포함된 수입 서류는 세관 직원의 경우 세관 통관 일

로부터 3일 동안 서류를 보관하며 수입자는 7년 동안 원본 서류를 보관할 

의무를 지닌다. 세관과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omsign에서 개발 된 

인증과 관련 된 스마트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보다 용이하게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아카이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98) www.mof.gov.il/taxes

http://www.mof.gov.il/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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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MERCOSUR_브라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i)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 (MDIC)

<그림 98>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 홈페이지

  자료: http://www.mdic.gov.br/index.php/comercio-exterior/regimes-de-origem/2475-ce

       rtificado-de-origem-digital-cod

❍ 전자원산지증명서인 COD99)를 발급한다. COD사용으로 서비스의 직접

비용이 약 35%가량 절감되었으며 증명서의 빠른 발급이 가능해졌다. 

COD는 ALADI에 규정된 기술 사양 및 일반 절차100)에 따라 컴퓨터화 된 

시스템을 통해 발행 되고 있다. COD 프로젝트의 시작은 2005년 모든 

ALADI 회원국101)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2009년 NetMasters社가 Doc를 

기반으로 전자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Mercosur 국가의 세관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99) Certificado de Origem Digital
100) ALADI / SEC / di 2327에 명시. http://www.aladi.org/nsfweb/Documentos/2327Rev2_pt.pdf 참

조
101) Asociacio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on.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

이,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11개국의 라틴 아메리카 통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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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브라질 각 주의 산업연맹 (FIE)102)

❍ 브라질의 원산지증명서는 연방정부 대외무역국(SECEX)103)이 허가한 기

관(각 주(州)의 산업연맹 등)을 통해 발급된다.  

* 일례로 상파울루 주의 경우 상파울루 주 산업연맹(FIESP)104)을 통해 발급된다.

<그림 99> 브라질 각 주별 산업연맹 홈페이지

  자료: http://www.fiesp.com.br/certificado-de-origem-2/

102) Federação das Indústrias do Estado
103) Secretaria de Comércio Exterior
104) Federação das Indústrias do Estado de São Paulo 



- 154 -

❍ 다음의 사이트에서는 SECEX가 승인한  주(州) 별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0> 브라질 각 주별 PCO 발급기관

 

  자료: http://portal.siscomex.gov.br/servicos/acordos-preferenciais/certificado-de-

       origem-preferenci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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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 현재 MDIC, CNI, e-Cool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

 

 ① 온라인 조회여부

 (i) 산업통상서비스부 (MDIC) 사이트

<그림 101>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조회

  자료: http://www.certorigem.mdic.gov.br

❍ 2009년 2월 2일부터 ALADI의 프레임워크 하에서 CertOrigem 시스템105)

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ii) 브라질 국가산업연맹 (CNI)106) 사이트

❍ 브라질 국가산업연맹은 브라질 산업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최상위 조직

105)http://www.mdic.gov.br/comercio-exterior/regimes-de-origem/215-certificado-de-origem/1925-
    cdo-sistema-certorigem
106) Confederação Nacional da Indú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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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브라질의 27개 주정부 산업 연맹과 약 12개 부문의 고용주 조합을 

대표한다.  해당사이트는 국가산업연맹에서 제공하는 브라질의 COD 

시스템으로 디지털 원산지 인증을 담당하며 해당 상품이 브라질산임을 

증명한다. 1) 상품 및 수입자 등록 2) 상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 등록 

3) 송장등록의 과정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된다. 

❍ 화면 오른쪽에서 해당 주(州)와 email을 입력하면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하다. 

<그림 102> 브라질 국가산업연맹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조회

 자료: https://www.cod.cni.org.br/Home.aspx

 (iii) e-Cool : 상파울루 주 산업연맹이 운영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그림 103> 브라질 e-Cool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자료: www.certificadoecool.com.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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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ol은 FIESP(상파울루 주 산업연맹)가 운영하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스템이다. 해당 사이트 접속 후 회사(혹은 사용자) 등록하고 CPF 고유한 

암호를 사용하여 액세스 할 수 있다.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4> 브라질 e-Cool 원산지증명서 발급 설명

  자료: https://apps.certificadoecool.com.br/help/

② 교환현황 

 (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전자원산지증명서(COD) 교환 

❍ 2016년 9월 12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양해각서(MOU) 체결로 COD기반107)의 

디지털서명을 허용할 것을 규정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는 2월 26일까지 한 번 

연장되었다. 

107) XML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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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의 MDIC 및 RFB와 아르헨티나의 생산부108) 및 AFIP의 지원이 

있었으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 4차 양국 생산 및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시범 사업을 완료하였다. 

❍ 2017년 5월 12일부터 MERCOSUL/CCM/DIR. nº4지침에 따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간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이 시행 중에 있는데, 이 날짜부터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수출업체는 원산지 증명서를 디지털형식 또는 

종이형식으로 발행 할 수 있다.

❍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와 아르헨티나 공화국에 따르면 종이형식의 

원산지증명서는 평균 발행에 24시간 도달에 3일 정도가 소요되나 COD를 

사용할 경우 발행에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처리 비용의 30 %까지 절감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향후 발전계획

❍ PCO 전자 교환의 경우 MDIC(산업통상서비스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현재 ALADI 회원국들과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우루과이와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시스템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며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 등 여타 ALADI 회원국도 올해 안에 동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Mercosur 국가의 디지털 원산지 인증 시스템 

통합을 위한 규칙으로 Decree 8.483109)을 따른다. 

 무역원활화 현황

❍ Portal Unico SISCOMEX는 브라질의 대외무역을 위한 단일 포털 프로그램

으로 다음의 사이트에서 접속할 수 있다. 

108) Ministry of Production
109) http://www.gabinetecivil.goias.gov.br/decretos/numerados/2015/decreto_848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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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브라질 대외무역시스템 (SISCOMEX)

  자료: http://www.portalsiscomex.gov.br/

❍ Siscomex Portal은 수출입의 프로세스를 통제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

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업체, 수입업자, 운송업자, 창고 관리인, 세관 직원 등의 편의를 

돕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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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대외 무역 시스템 (SISCOMEX)은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허가, 인증 및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 등 거의 모든 구성 요소를 다루고 있으며 정부와 

대외 무역 운영자 간의 상호 작용 공간이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의 업데

이트와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SISCOMEX는 1992년 9월 25일 Decree 660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1993년 대외 무역에 관여하는 다양한 정부 기관과 수출업자 간의 전자 

인터페이스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프로세스의 전산화를 통해 

브라질 수출 업무를 단순화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1997년에는 수입 작업을 

위한 새로운 모듈의 생성으로 확장되었다. 현재 수출입에 관한 모든 행정 

조치는 SISCOMEX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 시스템에 대한 사용법, 사양, 적용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6> 브라질  대외무역시스템 (SISCOMEX) 사용법

 자료: http://portal.siscomex.gov.br/conheca-o-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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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당 포털은 수입, 수출, 화물 및 물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자원산지증명서(COD)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107> 브라질 대외무역시스템 상의 전자원산지증명서 

자료: http://portal.siscomex.gov.br/sistemas/lista_sistemas_view?p_cat=40dc9537-1106-4bfc-b26c-90d59bc2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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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MERCOSUR_아르헨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총 35개의 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의 3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ⅰ)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CAC, Cámara Argentina de Comercio)

<그림 108>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자료: http://comercioexterior.cac.com.ar/institucional/Certificados_de_Origen_433

❍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

관으로서 본부와 10개의 사무실이 있다. 현재 Mercosur, Mercosur-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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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osur-볼리비아, Mercosur-콜롬비아/에콰도르/베네수엘라, ALADI에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CAC) 담당자 : Lic. Andrés Traverso

（atraverso@cac.com.ar)

 (ⅱ) 아르헨티나 수출입 연합(AIERA, Asociación de Importadores y Exportadores 
de la República Argentina)

<그림 109>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자료: http://www.aiera.org/certificacion-digita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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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수출입 연합은 1991년부터 허가를 얻어 특혜원산지증명서와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COD-AIERA 시스템을 통해 전자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아르헨티나수출입연합(AIERA) 담당자 : Lic. Adriano De fina (comercial@aiera.org.ar)

 (ⅲ) 아르헨티나 수출협회(CERA, Cámara de Exportadores de la República Argentina)

<그림 110> 아르헨티나 수출협회 원산지증명서

자료: http://www.cera.org.ar/new-site/contenidos.php?p_seccion_izq_id=343

❍ 아르헨티나 수출 협회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현 무역

협정의 틀 안에서 원산지를 인증하고 있으며, 전자원산지증명서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에 아르헨티나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중이다.  현재 

원산지증명서의 종이발급과 전자발급을 병행하고 있다. 

❍ 해당 협회의 인증부서는 Mercosur, Mercosur-칠레, Mercosur-볼리비아, 

Mercosur-페루, Mercosur-CAN, Mercosur-멕시코, 아르헨티나 - 멕시코, 

Mercosur-쿠바 및 기타 지역의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한다. 

＊아르헨티나 수출협회 담당자 : Sebastian Giordano(sgiordano@cera.or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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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앞서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세기관은 각각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모두 ALADI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만 이용 및 조회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 먼저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서(COD) 관리시스템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그림 111>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 화면

자료: http://www.cac.com.ar/pubban/Certificados_de_Origen_192 

❍ 해당 시스템은 ALADI위원회에서 제정 한 규정, 표준 및 버전 관리에 따라 

COD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110) 종이형식의 원산지증명서와 

전자원산지증명서 간의 상호작용을 허용하며 서로 다른 형식과 표준을 

110) WTO의 HS시스템에 따라 식별되며, 아르헨티나의 AFIP SIM과 MERCOSUR에 의해 적용된 ALADI 
(NALADI, NALADISA), Mercosur Common Nomenclature (NCM) 양식 혹은 그 확장. ALADI-COD의 최신 
세부사양 확인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http://certificadoorigen.cac.com.ar/sauken/doc/ALADI_SEC_di2327_rev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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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데이터들도 교환이 가능하다.  

❍ 사용자 등록과 프로그램 설치 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오픈 

소스인 GPLv2의 라이센스를 통해 배포되고, ALADI의 XML COD 디지털 

서명의 COD 및 DS-COD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LADI의 기술 

사양을 사용하여 설명서에 액세스 할 수 있다. "COD Visualizer"111)에서

는 ALADI XML COD를 로드하여 현재 종이 양식과 비슷한 형식의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확인 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수출입 연합에서 관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서(COD) 

관리시스템인 COD-AIERA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그림 112> 아르헨티나 수출입연합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 화면

 자료: https://codaiera.com.ar/proyectocod/login.jsp

❍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수출 협회에서 관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서(COD) 

111) http://certificadoorigen.cac.com.ar/sauken/aladi/cod_visualizer.html?skipCODLanguageSele
ction=yes&customStyleSheet=http://negocios.cac.com.ar/sauken/aladi/CAC_COD_1.8.0.x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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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인 SCOD-CERA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그림 113> 아르헨티나 수출협회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 화면

 자료: http://scod.cera.org.ar/

② 교환현황

❍ 현재 브라질과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시행하고 있다. 전자 원산지증명서는 

XML 형태로 받아서 세관 시스템(Sistema Maria) 등록하는 방법을 따른다.

 향후 발전계획

❍ 아르헨티나는 현재 우루과이 및 칠레와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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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원활화 현황

❍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IDB112)로부터 대출을 받아 무역원활화를 위한 

단일 창(Single Windo w)인 VUCEA(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 Argentino)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 2016년 10월 6일 Decree 1079 / 2016를 통해 VUCEA 실행을 위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내의 다양한 모듈의 구현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단일창의 구축이 완료되면 대외 무역 처리를 

위한 서류 작성 시간이 40% 정도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2)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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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MERCOSUR_파라과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i) 산업통상부 지정기관

❍ 파라과이의 모든 원산지증명서는 산업통상부(MIC: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가 지정한 기관113)에서 발행한다. 지정기관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있다.

<그림 114> 파라과이 원산지증명서 지정기관

  자료: http://www.mic.gov.py/mic/site/comercio/dgce/certificado_de_origen.php

113) http://www.mic.gov.py/mic/site/comercio/dgce/direccion_de_operaciones/pdf/ENTIDADES%20
AUTORIZADAS/ENTIDADES%20AUTORIZADAS%20A%20EMITIR%20CERTIFICADOS%20DE%20O
RIG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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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그 중 몇 개의 민간기관이다.

   » CNCSP - Camara Nacional de Comercio y Servicios de Paraguay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Services):

      http://www.ccparaguay.com.py/v2/?page_id=182#emision-certificados-de-origen

   » CAPEX – Camara Paraguaya de Exportadores (Paraguayan Chamber of 

Exporters): [http://www.capex.org.py/index.php/en/]

   » UIP – Union Industrial Paraguaya (Paraguayan Industrial Union):
     [http://www.uip.org.py/]

   » CAPECO – Camara Paraguaya de Exportadores y Comercializadores de 

Cereales y Oleaginosas (Paraguayan Chamber of Exporters of Cereals 

and Oilseeds):[http://capeco.org.py/]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파라과이의 국립 세관 이사회(DNA: National Customs Directorate)에서 

관리하는 단일 창구인 VUE(Ventana Unica del Exportador) 시스템에서 

2006년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온라인접근이 가능하다.

❍ VUE 시스템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매뉴얼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vue.org.py/manuales/Manual_del_Usuario_Exportador_certific

ado_origen.pdf

http://www.vue.org.py/manuales/Manual_del_Usuario_Exportador_certificado_orig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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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파라과이 단일 창구

 자료: http://www.vue.org.py/

② 교환현황

❍ 파라과이의 경우 아직까지 타 국가 및 지역과의 PCO 전자 교환은 이루

어진 바가 없다. 

 향후 발전계획

❍ 파라과이는 MERCOSUR의 일원으로 원산지증명서 시스템과 관련된 의견

을 그들과 같이하고 있다. 현재 MERCOSUR는 디지털인장 시스템의 시행

을 검토하고 있고 이는 향후 전자원산지증명서교환시스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http://www.vue.org.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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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EU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현재 한국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

     ①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7조 및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Customs  

Approved & Registered Exporter)

    ② 총 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의 유럽연합당사자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

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

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114)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The Registered Exporter’s System)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하에서 세관장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경우에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3년동안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 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혜택으로는 

구비 서류 제출과 관련 심사가 생략 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받게 됨으로써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기간이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다. 

114) 원산지관리사 기본서 FTA 협정 및 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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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FTA 활을 촉진할 

수 있다.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후 상업서류 (Invoice)상에 기재

하면 된다.115)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록시스템 (The Registered Exporter’s System :REX)

❍ 원래 국내 수입업체들은 상대 유럽 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 여부를 온라인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절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럽 기업들이 통관서류의 인증

수출자 번호 기재란에 사업자번호 등 유사한 형태의 번호 오기로 인한 

추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도 빈번했다. 

❍ 그러나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회원국의 수출업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수출기업통합관리시스템（REX)를 구축하여 2017년 개통한 

상태이다. 유럽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들은 상대국 유럽의 업체가 

한-EU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자격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2017년 1월 1일 이전에는, CCC 및 UCC에 기반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수입국은 물품의 가치가 6천유로 이하인 경우는 상업서류 신고에 따라, 

6천유로 이상인 경우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A (Form A)에 따라 특혜 원산지

증명서로서 증명하였다.

❍ 2017년 1월 1일 이후, 일반특혜관세수익국은 하기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원산지 선언을 선적서류에 기입함에 따라 특혜 원산지로서 

증명 가능해졌다.

115) 한-EFTA FTA 협정 부속서 Ⅰ 제16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로 간주되어 
한-EFTA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Customs Authorization No.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
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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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의 가치가 6천 유로 이하인 경우

     - 물품의 가치가 6천 유로 이상인 경우 수출자가 REX에 등록된 경우

❍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EU의 사업자는 REX 등록이 가능해졌다. 

REX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수출사업자 등록: 수출사업자의 신청용지에 따라, 수익국의 관할 

당국이 등록한다.

     - 등록된 데이터의 수정: 등록된 수출사업자는 등록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관할 당국에 변경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변경사항의 

통지를 받은 관할당국은 REX 시스템에서 수정한다,

❍ EU는 일반 특혜관세 (GSP)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등록된 수출 사업자에 

의한 자기인증제도를 2017년 1월1일에 도입했다. 등록 수출자에 

의한 자기인증제도로의 이행기간은 수익자 국가마다 다르지만 최대 

2020년 6월까지 가능하다. 이행 기간이 끝나면, 6천 유로를 초과할 

경우 화물 인도장에서 EU의 GSP 특혜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서식 A 

(Form A) 대신 등록 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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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 조회여부

❍ REX 시스템 상에 등록된 데이터는 공개가 되어, 하단의 그림과 같이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 가능하다. 

<그림 116> EU 원산지인증수출자등록시스템 (REX) 화면

  자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rex_validation.jsp?Lang=en

<그림 117> EU 원산지인증수출자등록시스템 (REX) 조회 화면

 자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rex_validation.jsp?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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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에는 사업자와 자신의 데이터를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등록한 데이터 모든 부분의 공개를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REX 번호, 

등록자 유효 기간은 공개된다. REX시스템 상에서 검색하여 GSP의 특혜를 

받은 EU의 수입사업자 및 지역누적을 적용하여 他 GSP수입국의 등록

수출업자가 작성한 원산지선언을 사용한 GSP 수입국의 등록 수출업자는 

원산지선언의 유효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 현황

❍ 유럽집행위원회(EC)는 해상 및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2010/65/EU 지침으로 

해상 운송을 위한 국가 단일 창구 (National Single Window : NSW)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어, NSW의 조화로운 이해와 구현을 위한 지침을 2015년에 공고하였다116). 

❍ EU 집행위원회는 EMSA (European Maritime Single Window)를 지원하고 회원국 

및 해운업계와 상의하여 2015년  eManifest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 EU 국가들의 효율적인 디지털 정보 교환을 위해서 e-Maritime 이니셔티브 이후 

조화로운 방식의 보고가 가능하도록 각 국가별로 단일 창구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국제 권고, 지침 및 표준을 바탕으로 NSW의 개발을 의무적

으로 요구하고 있다117). 

❍ NSW는 당국이 제출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게 

해주어, 해운업에도 도움을 준다. 선박은 보다 빠른 통관 및 해제시간으로 

이익을 얻고 항구에서의 처리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또한 투명성이 

개선되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패 행위에 대한 

잠재력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116)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9
117) 2010년 EU는“보고 서식 지침（Reporting Formalities Directive)”를 통해 EU 회원국들이 단일   

  창구(Single Window)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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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의 주된 이점은 선박 해운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당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는 단일 지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① 통관지연 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② 처리 시간 단축
     ③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치
     ④ 투명성 증가

❍ EU는 공고한 지침을 실현시키기 위해 선주,항만, 화주 협회로 구성된 각국의 

eMs를 결성하였다. 또한 2015년 4월에는 국가별 단일창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해운물류부문의 디지털화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물류/ 운송포럼

으로 제조공장 및 화주들이 운송 관련 정보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118> 유럽 해운물류 단일창구 (European Maritime Single Window)

 자료: http://www.emsa.europa.eu/related-projects/ems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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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O 교환 근거 조항

 (1) ALADI · MERCOSUR 

   ALADI(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는 회원국들 간의 국경 간 무역촉진을 위해 

2004년에 원산지증명 관련 절차를 위한 기술이 도입되었다. ALADI의 상임

이사국 결의안 278118)에 의해 원산지증명서 인증서 발급, 서명, 전송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의 구현을 계획하였다119). 이것은 ALADI 범위 내에서 원산지 

증명서 인증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종이 양식에서 전자문서로의 전달을 의미하며 

종이 양식으로 발행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디지털 원산지증명서

(COD)의 형식은 XML이며 합의된 표준은 ISO 8859/1이다. ALADI의 디지털 

원산지 인증의 일반 절차(ALADI/SEC/di 2327/Rev.2, ALADI/CR/Resolución 386)및 

ALADI 회원국에서의 COD 교환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ALADI/SEC/dt 533, 

ALADI/SEC/dt 536)에 대해서는 해당 근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디지털 원산지 인증을 위한 기술 여건에 대하여 최근까지 지속적

으로 논의해오고 있다.120)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및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회원국은 모두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회원국가로서 동 기구의 틀 안에서 역내 통합을 

위한 경제보완협정(ACE121))를 체결 운용 중에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은 

MERCOSUL/CCM/DIR Nº4/00의 규정에 따라 ALADI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들 중 e-C/O를 교환하고 있는 협정간의 

C/O 발급 형식은 기본적으로 기관발급122)을 따르고 있다. 

118) Resolución 278 del Comité de Representantes de la ALAD
119) ALADI의 범위 내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디지털화 제안서"(2004.9.23.)
120) http://www.aladi.org/sitioAladi/facilitacionComercioCOD.html 문서 확인

121) Acuerdo de Complementación Económica número 
122) 브라질-아르헨티나 경제동반협정(ACE14), 칠레-콜롬비아(ACE24), 칠레-에콰도르(ACE65), 콜롬비아  

  -멕시코(AC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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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브라질 – 아르헨티나 e-C/O 교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디지털 원산지 증명서(Digital Origin Certificate - COD)의 

교환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 되었다123). 브라질의 COD 디지털 서명은 브

라질 공개 키 인프라 (ICP-Brasil) 표준의 디지털 인증서를 통해 제공된다. COD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을 확인하려면 Single Portal Siscomex에 접속하면 된다. 협정

상의 관련 조항으로는 MERCOSUR 회원국가의 디지털원산지인증시스템 통합을 

위한 규칙 (MERCOSUL/CCM/DIR Nº4/00) 그리고 ACE 18(MERCOSUR)124), 

ACE14(아르헨티나-브라질)125)를 통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에 종이 

형식 또는 온라인 형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MERCOSUL/CCM/DIR Nº4/00

123) 이 발표는 이달 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양국 생산 및 무역위원회 제 4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124) http://www.mercosur.int/innovaportal/v/3751/11/innova.front/protocolos-adicionales-al-ace-n%C2%B0-18-aladi
125) http://www.mdic.gov.br/comercio-exterior/negociacoes-internacionais/132-acordos-dos-quai
     s-o-brasil-e-parte/1818-acordos-brasil-argentina-ace-14

원  문 한  글  본

TEXTO CONSOLIDADO E ORDENADO DAS 
"INSTRUÇÕES PARA OCONTROLE DE 
CERTIFICADOS DE ORIGEM POR PARTE DAS
ADMINISTRAÇÕES ADUANEIRAS E DO “ 
INSTRUÇÕES PARA ENTIDADES HABILITADAS 
À EMISSÃO DE CERTIFICADOS DE ORIGEM"
TENDO EM VISTA: O Tratado de Assunção, o 
Protocolo de Ouro Preto, os 

Art.2 - A presente Diretriz será incorporada 
aos ordenamentos jurídicos nacionais dos 
Estados Partes num prazo de 30 (trinta) dias, 
contados a partir da entrada em vigor da Dec. 
CMC Nº..3/00. Art. 3 - A Dir. CCM Nº 12/96 e 
suas modificações, aprovadas pelas Dir. CCM 
Nºs.
(중략)
D- CONTROLE DO CERTIFICADO DE ORIGEM
1. As certificações realizar-se-ão no modelo de 

"원산지 증명서의 관리를 위한 지침"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단체를 위한 지침"

보기 : Asuncion 조약, Ouro Preto 의정서,

제 2 조 -이 지침은 Decree CMC No. 3/00의 
발효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 3 조 - CCM 
법 No. 12/96 및 CCM Dir이 승인 한 수정본. 
2/97, 11/98, 20/97, 15/99는 국내법 체계에 
통합되어야 한다. 

(중략)
원산지 증명서 관리
1. 인증은 ALADI 이전의 XIV 추가 의정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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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http://www.mercosur.int/msweb/portal%20intermediario/Normas/normas_web/Directivas/P

       T/Dir_004_000_Instrutivo%20Controle%20Certificados%20Origem_Ata%204_00.pdf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의 디지털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서의 규칙을 2017년 

5월 외교통상부 장관 조례 SECEX nº 18 126)을 통해 발표하였다.

- Portaria Secex nº 18 

자료: http://pesquisa.in.gov.br/imprensa/jsp/visualiza/index.jsp?jornal=1&pagina=44&data=12/05/2017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간의 전자원산지증명서(COD) 교환은 SCOD 시스템을 통해 

126) Portaria Secex nº 18 

formulário de certificação de origem estabelecido 
pela Resolução GMC Nº 41/95, formalizada 
perante a ALADI pelo XIV Protocolo Adicional ao
(중략)

5. Será exigida a apresentação do 
Certificado de Origem no original somente. 
O mesmo não será aceito em outras 
versões, fotocópias ou transmitidos por fax.
(중략)

ANEXO II

B- CERTIFICADOS DE ORIGEM
As certificações serão realizadas no modelo de 
formulário de certificação de origem estabelecido 
pela Resolução GMC Nº 41/95, formalizada 
perante a ALADI pelo XIV 

공식화된 결의 GMC No. 41/95로 설립된 
표준형태의 원산지증명의 모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5. 원산지 증명서 원본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
다. 동일하지 않다.

(중략)

부속서 II

B- 원산지 증명서
인증은 ALADI 이전에 XIV 추가 의정서에 의해 
공식화된 결의 GMC No. 41/95에 의해 제정된, 
원산지증명양식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원  문 한  글  본

"Art. 238-A Fica autorizada, a partir de 10 de abril de 
2017, a emissão de Certificados de Origem Digital 
(COD) por entidades certificadoras de origem 
habilitadas.Parágrafo único. A SECEX publicará 
em Diário Oficial e divulgará no sítio 
eletrônico do MDIC (www.mdic.gov.br) as 
entidades habilitadas a emitir COD."

"238-A 조는 2017 년 4 월 10 일 현재,
실체에 의한 디지털 원산지 증명서 
(COD)는 SECEX 및 MDIC 웹사이트 
(www.mdic.gov.br)를 통해 발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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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디지털 인증서를 XML 형식으로 생성한 후, 수입자 (혹은 세관 중개인)

에게 전송한다.127) 이후 수입자는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는 형식의 발급시스템형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② 이외에도 MERCOSUR 회원국인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간에  (MERCOSUL/CCM/

   DIR Nº4/00)에 근거하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칠레-에콰도르의 경제

   보완협정(ACE) 제65호에 따라 양국 간 교역 촉진을 위해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2) ASEAN

① 아세안회원국간의 e-C/O 교환 

   현재 아세안회원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ATIGA Form D 교환을 위한 단일창구를 구축 완료하였다. 그러나 전자교환

(real-time electronic exchange) 단계인⌜live implementation phase⌟에 현재

까지 참여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이며 이들은 역내 

원산지증명서 (ATIGA Form D) 및 관련 통관서류를 공유하고 있다. 

- 아세안상품무역협정 (ATIGA) - ANNEX 8 

127) http://www.afip.gob.ar/cod/documentos/MANUALDEUSUARIOSEXTERNOSV13.pdf (매뉴얼)

원  문 한  글  본

Rule 26 - Equivalence of Paper and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e-Form D)

1. A Certificate of Origin (Form D) in 
electronic format may be applied for, 
issued, and accepted in lieu of one in 
paper format, with equivalent legal effect.

규칙 26 - 종이와 전자 원산지 증명서 (전
자 양식 D)의 동등성

1. 전자 형식의 원산지 증명서 (Form D)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 형식으로 
발행 및 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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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fta.miti.gov.my/miti-fta/resources/ATIGA_Annex-8-OCP-amended-to-accomodate-e-Form-D.pdf

   아세안회원국들은 e-Form D를 교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각 국가의 

단일창구를 연계․통합한 지역단위의 아세안단일창구(ASW)를 구축하였다.

- 아세안상품무역협정 (ATIGA) ASEAN Single Window

원  문 한  글  본

18. The ASEAN Single Window (ASW) is a 
unique regional initiative that connects and 
integrates National Single Windows (NSWs) of 
Member States. The ASW objective is to 
expedite cargo clearance within the context of 
increased economic integration in ASEAN. 
ASW implementation ensures compatibility of 
Member States NSWs with international open 
communication standards while also ensuring 
that each of those Member States can then 
exchange data securely and reliably with any 
trading partners that use international open 
standards. Simpler and faster processing time, 
and a more transparent way of doing 

18. ASW (ASEAN Single Window)는 지역별 
이니셔티브로서, 회원국의 NSW (National 
Single Windows)를 통합한다. 
ASW의 목적은 ASEAN의 경제 통합으로 
증가한 화물 및 통관처리를 신속 하게하는 
것이다.
ASW 구현은 다음과 같은 호환성을 보장
한다. 국제통신 표준을 갖춘 각 회원국의 
NSW를 통해  데이터를 교환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제적 거래 파트너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보다 간단하고 빠른 처리 시간과 더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ASEAN Single Window의 주요 

2. Rules 27 to 31 shall apply to Electronic 
Certificates of Origin (e-Form D).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Rules 27 to 31, Rules 
1 to 6, 8, 10, 11, 14 to 16, and 18 to 25 
shall also apply to the processing of 
Electronic Certificates of Origin (e-Form D).

Rule 27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e-Form D)

1. In order to ensure interoperability, 
Member States shall exchange Electronic 
Certificates of Origin (e-Form D) in 
accordance with the e-ATIGA Form D 
Process Specification and Message 
Implementation Guideline, as may be 
updated from time to time.
(중략)

2. 규칙 27~31 전자 인증서 (e-Form D)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규칙 27~31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규칙 1~6,8,10,11,
14~16 및 18-25 전자 인증서 (전자 형식 D)의 
처리에도 적용된다.

규칙 27
원산지 증명서 (전자양식 D)

1.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은 
e-ATIGA 양식 D를 자주 업데이트 되는  
프로세스 사양서 및 실시지침에 따라
전자인증서 (e-Form D)로 교환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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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miti.gov.my/miti/resources/fileupload/Write-up%20on%20ASEAN%20Trade%20
     in%20Goods%20Agreement%20%28ATIGA%29.pdf

 

(3) 뉴질랜드-중국 FTA 

   뉴질랜드-중국 FTA 협정 하에 뉴질랜드는 세관이 승인한 인증기관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호주-뉴질랜드(AANZFTA)의 특혜원산지증명서는 뉴질랜드의 세관당국의 포털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 양식만이 인정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상공회의소128)는 중국 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C/O 신청 및 상대국 

세관으로 제출이 가능하여 교환형태는 인터넷형이다. 또한, e-C/O 신청자는 

PDF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데이터 문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16년 12월 중국 해관(GACC)은 중국-뉴질랜드 FTA하의 전자적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 중국 세관 GACC No. 84

128) https://www.chamberdocs.co.nz/

business – these are the main goals of the 
ASEAN Single Window initiative.

목표이다.

원  문 한  글  본

(중략)
4. As from 20 December 2016, as regards 
the import goods whose Origin Certificate 
data is received by the Customs, the 
importer may be exempted from paper 
Origin Certificate submission for FTA duty 
application to the goods.  
5. As regards containerized goods whose 
Origin Certificate data is received by the 
Custom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goods are compliant with the rule of 
direct consignment under the FTA the 
importer may submit the through‐transport 

(중략)
4. 2016 년 12 월 20 일부터 원산지 증명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은 수입자는 세관으
로의 FTA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 될 수 
있다.

5. 원산지 증명서의 데이터가 세관에 의해 
접수 된 컨테이너의 물품에 관해서는,
그 상품이 FTA에 따른 직접운송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입자는 컨테이너에 변경이 없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수송 증명서(운송중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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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aucklandchamber.co.nz/media/46303851/gacc-jev-announcement-84-eng-tran
     slation-nzcs.pdf

- 중국 세관 GACC No.175

자료: http://english.customs.gov.cn/Statics/888c22a7-41d6-45a6-b61b-47038672723d.html

원  문 한  글  본

Article 17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onsignee of the import 
goods or the agent thereof may submit to 
Customs a Declaration of Origin:
(a) the aggregate Customs value of the 
goods does not exceed US$1,000 upon 
verification by Customs in accordance with 
law; or
(b) Customs has, as prescribed by law, 
issued an administrative ruling on the 
origin of identical goods that deems the 
goods to qualify as originating in New 
Zealand, and the administrative ruling has 
not lost its validity or been repealed. 
Article 18 In making export declaration for 
goods, the consignor of the export goods 
shall, in accordance with Customs 
declaration requirements, fill out the Export 
Declaration Form of the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submit to 
Customs a Certificate of Origin in 
electronic form under the FTA, or, in the 
case of inability to submit the electronic 
copy, the consignor of the export goods 
shall submit to Customs a photo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제 17 조 수입 물품의 수취인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을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a) 상품의 총 세관 가치는 법률에 따라 세관의 
검증을 거쳐 1,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는
(b) 세관은 법에 규정 된 바에 따라 상품이 
뉴질랜드에서 원산지로 인정되는 동일한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행정 판결을 발표했
으며 행정 판결은 그 유효성을 잃지 않았거나 
폐지되지 않았다.
제 18 조 수출 물품의 위탁자는 세관 신고 요
건에 따라 중화 인민 공화국 세관 수출 신고
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에 전자 증명서를 제출
한다. 전자 사본을 제출할 수없는 경우 수출 
물품의 위탁자는 FTA에 의거하여 양식을 제
출하거나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세관에 제출
해야한다.

certificate that can prove no change in 
Container Number and Seal Number 
during the course of transport.

및 봉인 번호)를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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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적 연구결과

❍ 25개 조사대상국 중 23개 국가가 e-C/O 신청 및 발급 조회 사이트를 보유

하고 있다.

     - (현황) 미얀마, 이스라엘을 제외한 23개 국가들은 e-C/O 신청 및 발

급조회가 가능한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발급주체) 정부기관(산업부, 무역부 등), 상공회의소, 산업별 연맹․
협회 등의 민간기관으로 나뉜다. 대부분 독창적인 웹사이트를 구축

해놓은 상태이다.

     - (활용) 일반적으로 등록된 수출업체는 언제, 어디서든지 웹사이트를 

통해 e-C/O 처리 진행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 국가별 e-C/O 교환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공식적으로 교환단계인 

국가들은 양자간(bilateral) 혹은 지역 단위(Sub-regional)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 대표적으로 조사대상국 중 아세안과 중남미 지역은 지역단위 형태로  

       원산지증명서 및 통관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구축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 (교환형식) 조사결과 지역단위(아세안, 중남미 국가)로 국가 간 e-C/O 

인터넷형 (웹 방식)과 발급시스템형 방식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 (근거법령) 지역단위(아세안, 중남미 국가)로 국가 간 e-C/O 교환은 FTA 

협정상의 근거 조항 혹은 국내법 근거 조항 바탕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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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단위의 e-C/O 교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e-C/O 양식의 표준화 여부와 

교환이 이루어질 환경이 되는 국가단일창구의 역할이 크다. 

     - (전자무역의 국제표준) 전자 무역 서류의 제출 및 교환을 위한 세계적인 

표준형식으로는 WCO의 Data Model (DM), UN의 UN/TDED, UN/EDIFACT, 

UN/CEFACT 그리고 ISO 표준이 있다. 이중 조사대상국들의 e-C/O 

교환을 위한 표준화 형식으로 WCO DM 모델이 대표적이다. 

     - (WCO DM) 세계관세기구의 데이터 모델로 2009년에 출시된 버전 

3.0은 국가단일창구에서의 e-C/O 교환에 적합하다. 2012년에 출시된 

버전 3.3은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 버전인 

3.4는 아세안 특혜원산지증명서（ATIGA FORM D)를 포함하고 있다.

     - (국가단일창구) 무역원활화의 일환으로 단일창구 시스템의 구현은     

무역관계자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관련된 통관서류의 처리가 가능하므로  

시간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아세안국가) 국가별로 e-C/O 발달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모델을 도입했거나 구축중이다.

     - 아세안국가들의 대부분은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화를 위한 국제표준   

       모델인 WCO DM(Data Model)모델을 도입하였다. 이는 아세안상품  

       무역협정(ATIGA)의 역내원산지증명서인 Form D를 전자적으로 교환  

       할 수 있는 표준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ATIGA Form D  

       교환을 위한 단일창구를 구축 완료하였다.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129)은 실시간 전자교환(real-time 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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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hange) 단계인⌜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하여 역내 원산지 

       증명서 (ATIGA Form D) 및 통관서류를 공유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단일창  

       구는 구축이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 비준절차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NSW의 연동을 통한 ASW로의 통합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 체계가 승인 되는대로 ASW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 ASW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 D의 교환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혜조치(preferential treatment)는 여전히 종이형식의 Form D 형식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그림 119> 아세안 단일창구 네트워크 (ASW)

자료: www.asw.asean.org

❍ (중남미국가) 국가별로 e-C/O 발달 정도에 편차가 있으나, 인근 국가와 

교환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MERCOSUR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인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는 인근 

129) 태국은 일전에 2018년 1월 라이브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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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의 양자간(bilateral) e-C/O 교환을 활발히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5월부터 브라질 – 아르헨티나간의 정식 e-C/O 교환을 시행중에 있다. 

     - 또한, 이들 국가는 국가별 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합 무역시스템에 연결  

       하여 사용자들이 한 번의 접속으로 전체통관 서류를 한곳에서 전자  

       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011년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가 맺은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협정

상에 국가 단일창구의 정보처리상호운용에 관련하여 무역원활화 관련 장

(chapter)을 추가하고자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해당 네 국가

들은 e-C/O를 활발히 교환 중에 있으며, 내년 2018년까지 이외의 통관 

서류도 교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ALADI130) 회원국들간 공통적 프레임워크 형식 

하에 e-C/O 교환을 추진 중이다. 

     - 2004년에 ALADI는 공통의 프레임 하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디지털화 

제안⌟을 준비함으로써 국경 간 무역 원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ALADI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문서를 발행할 수 있는 

디지털원산지증명 (Digital Certificate of origin)을 구현하여 실제 

무역서류 발급을 전자적으로 대체하여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절차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 ‘17년 5월부터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e-C/O 교환을 시작하였으며,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 등 여타 ALADI 회원국들도 조만간 통일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콜롬비아의 경우 단일창구인 VUCE를 근접 국가들의 단일창구와의 통합을  

130) Asociacion Latino Americana de Integracion의 약자이며 회원국들로는 아르헨티나, 볼리비
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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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0> ALADI – 전자원산지증명서 (COD)

자료: www.aladi.org

❍ 지역 공동체의 출현과 국가 간 정보 교환의 수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C/O 교환 (시범 단계 포함)이 있는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을 이루고 

있는 근접 국들과의 양자간 (Bilateral) 혹은 지역단위 (Subregional) 형태로 

e-C/O 교환 경험이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조사 

대상국 중 아세안회원국들과 중남미의 경우가 지역단위 형태로 글로벌 

전자무역 실현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뿐만이 아닌 전자적 통관 서류 교

환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동체의 출현과 국가 간 

정보 교환의 수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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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국 e-C/O 관리 및 교환현황]

국가명 발급기관  신청    조회 (가입 O/X) 발급 교환현황 및 형식 논의현황 WCO D/M 단일창구(NSW)

1 중국
출입경검험검역국 (EEIQ)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www.chinaorigin.gov.cn (O)

중국-한국 e-C/O교환중
(전용회선형)
뉴질랜드-중국 e-C/O교환중
(~‘17년4월) (웹방식)

칠레, 파키스탄과 e-C/O 
교환시스템 구축 논의 중

WCO DM 2.0
WCO DM 3.0 프로젝트 완료

9 개
지역별 SW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 qiye.ccpiteco.net qiye.ccpiteco.net (O) qiye.ccpiteco.net

2 일본 상공회의소 http://www.jcci.or.jp/
말레이시아,싱가포르와 
e-C/O 교환 파일럿 
실험 완료 

WCO DM 3.0
적합성확인 완료 NACCS

3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http://www.eicindia.net/public/login.

aspx 
http://115.112.238.86/public/coostat
us.aspx (X)

http://www.eicindia.net/public/login.
aspx 인도-한국 e-C/O 교환 

시스템 구축 논의중
'06년 WCO DM2.0 
요청서제출 SWIFT

수산물수출개발원
섬유위원회

4 인도네시아

IPSKA (Instansi Penerbit Surat Keterangan Asal)
* Ministry of Trade 무역부 http://e-ska.kemendag.go.id/cms.php http://e-ska.kemendag.go.id/cms.php ATIGA FORM D (웹방식)

교환시범 운영 중 
(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WCO DM 3.0 적합성확
확인 완료 INSW 

수산검역청

5 말레이시아
제조업자연맹
*국제통상산업부

http://newepco.dagangnet.com.my/d
nex/login/

http://newepco.dagangnet.com.my/d
nex/login/ (O)

http://newepco.dagangnet.com.my/
dnex/login/

ATIGA FORM D (웹방식)
교환시범 운영 중
(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

WCO DM 3.4 사용 
작업 진행중

myTradelink
(MNSW) 

국제상공회의소

6 필리핀 관세국 수출조정부 :공인된 VASP 
(Value-Added Service Provider)의 e-COS 시스템 

InterCommerceNetwork Services(INS)
시스템

InterCommerceNetwork Services(INS)
시스템 WCO DM 모델 구축 완료 PNSW구축 중 

7 싱가포르 관세청 https://globaletrade.services
https://www.certoforigin.com

https://www.tradexchange.gov.sg 
(O)

https://globaletrade.services
https://www.certoforigin.com

ATIGA FORM D (웹방식)
교환시범 운영 중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TradeNet
(Single Electronic 
Window)

8 태국 상무부 국제무역국 http://reg-users.dft.go.th  (O)
https://verify.dft.go.th/verify

ATIGA FORM D (웹방식)
교환시범 운영 중 
(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
이시아)

WCO DM
3.1 도입중 TNSW

9 베트남

산업무역부 http://www.ecosys.gov.vn/ http://www.ecosys.gov.vn/
ATIGA FORM D 
교환시범 참가예정

베트남-칠레 e-C/O 교환시스템 
구축 논의 중

VNACCS 시스템
운영중 VNSW

상공회의소
http://covcci.com.vn/index.aspx?sMo
dule=addmodule&stypeid=44&spag
e=15

http://covcci.com.vn/index.aspx?sMo
dule=addmodule&stypeid=44&spa
ge=15

10 라오스 상공회의소  *상무부 http://www.ecolao.gov.la/ http://www.ecolao.gov.la/ WCO DM 모델 구축 완료 LNSW구축 중 

11 캄보디아 상무부 CO Automation https://co.moc.gov.kh/Verify/Index https://co.moc.gov.kh/Verify/Index WCO DM 모델 구축 완료 CNSW구축 중

12 미얀마
상업부 무역국

MNSW개발 중
상공회의소 연맹 http://www.umfcci.net/ecoo http://www.umfcci.net/ecoo

13 칠레 
산업협회 http://www.sofofa.cl/Login/logemp.a

sp?p=10
http://www.sofofa.cl/sofofa/index.asp
x?channel=4377  (X)

http://www.sofofa.cl/Login/logemp.
asp?p=10

칠 레 - 콜롬 비 아 ( ‘ 0 9 년 9
월~), 칠레-에콰도르(‘14년 
6월~) e-C/O 교환중
(발급시스템형)

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와 
e-C/O 교환시스템 구축 논의중 WCO DM 3.1 구축 완료 SICEX

중앙원산지증명기관 

14 과테말라 VUPE의 SEADEX시스템
*경제부

https://seadex.export.com.gt/seadex/
(시스템 설치 후 접근 가능)

https://seadex.export.com.gt/seadex
/
(시스템 설치 후 접근 가능)

VUPE
*멕시코의 
단일창구 VUPE
전자적교환
시범단계 착수

15 엘살바도르 통합대외무역시스템 SICEX https://www.centrex.gob.sv (O) 중미 SIECA 국가들과의  e-C/O 
교환시스템 구축  논의중 WCO DM 모델 구축 완료

16 콜롬비아 세무관세청 https://salidademercancias.dian.gov.c
o/WebArquitectura/DefLogin.faces

https://salidademercancias.dian.gov.c
o/WebArquitectura/DefLogin.faces  
(X)

https://salidademercancias.dian.gov.
co/WebArquitectura/DefLogin.faces

콜롬비아-멕시코(‘09년9
월~), 콜롬비아-칠레(‘09년 
9월) e-C/O 교환중
(발급시스템형)

콜롬비아-멕시코간의 
원산지 절차 인증 완화 
프로젝트 실행 중

VUCE
*멕시코SIISEX
연결 고려 

17 페루 무역관광부

https://www.sunat.gob.pe/xssecurity/
SignOnVerification.htm?signonForwa
rdAction=https%3A%2F%2Fwww.sun
at.gob.pe%2Fol-ti-itrheregpago%2Fr
egpagorhe.do

https://www.sunat.gob.pe/xssecurity/
SignOnVerification.htm?signonForwa
rdAction=https%3A%2F%2Fwww.sun
at.gob.pe%2Fol-ti-itrheregpago%2Fr
egpagorhe.do  (X)

https://www.sunat.gob.pe/xssecurity
/SignOnVerification.htm?signonFor
wardAction=https%3A%2F%2Fwww.
sunat.gob.pe%2Fol-ti-itrheregpago
%2Fregpagorhe.do

WCO DM 3.3과 적합성 완료 VUCE

18 호주

CertConnect
*Australian Business Consulting and Solutions (호
주상공회의소 대표, 외교통상부 인정)

http://ww2.tradestylus.com.au/nswbc/ http://ww2.tradestylus.com.au/nswbc/
AANZFTA e-C/O 교환 시스템 
구축 논의중

eCertify
*Australian Business Chamber https://www.ecertify.com/ https://www.ecertify.com/

AANZFTA e-PCO 

19 뉴질랜드
Export NZ https://exportnz.certifynz.co.nz/login (O) 뉴질랜드-중국 e-C/O교환중

(~‘17년4월)) (웹방식) AANZFTA e-C/O 교환 시스템 
구축 논의중

WCO DM 3.2 국축 완료 및 
NSW 적용 TSW

상공회의소(지역별) https://www.ecertify.com/
https://www.chamberdocs.co.nz/ https://www.chamberdocs.co.nz/ (O) https://www.ecertify.com/

AANZFTA e-PCO 

20 에콰도르 VUE의 Ecuapass 시스템
*산업자원부

https://portal.aduana.gob.ec/
(시스템 설치 후 접근 가능)

https://portal.aduana.gob.ec/
(시스템 설치 후 접근 가능)

에콰도르-칠레e-C/O 
교환중 (‘14년 6월 ~) 
(발급시스템형)

WCO DM 3.0 구축완료 및 
NSW와 연계작업 수행 중 VUE

21 멕시코 경제부(VUCE) https://www.ventanillaunica.gob.mx/v
ucem/index.htm

https://www.ventanillaunica.gob.mx/
vucem/index.htm

멕시코-콜롬비아e-C/O
교환중 (‘09년 9월~)

멕시코-태평양동맹국 가입국 간 
e-C/O 교환 논의 중 WCO DM 3.0 프로젝트 완료 VUCE

22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 http://www.certorigem.mdic.gov.br http://www.certorigem.mdic.gov.br 
(O) http://www.certorigem.mdic.gov.br 브라질-아르헨티나e-C/O

교환중 (‘17년5월)
(발급시스템형)

ALADI 회원국들과의 e-C/O 교환 

논의중 
WCO DM 3.5 프로젝트 완료 SISCO MEX

산업연맹(州별) *연방정부대외무역국(SECEX)승인기관 www.certificadoecool.com.br 
(상파울루州)

https://www.cod.cni.org.br/Home.aspx 
(O)

www.certificadoecool.com.br(상파울루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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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위임기관

23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 http://www.cac.com.ar/pubban/Certif
icados_de_Origen_192

http://www.cac.com.ar/pubban/Certi
ficados_de_Origen_192 브라질-아르헨티나 e-C/O

교환중(~‘17년5월)
(발급시스템형)

칠레, 우루과이와 e-C/O 

교환 예정 

지역간 프로젝트 
MERCOSUR 전용 시스템 
MODDA : WCO DM기반 
작업 완료 

VUCEA 
구축 추진 중 수출입연합 https://codaiera.com.ar/proyectocod

/login.jsp
https://codaiera.com.ar/proyectocod
/login.jsp

수출협회 http://scod.cera.org.ar/ http://scod.cera.org.ar/

24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지정기관 http://www.vue.org.py (O)
향후 MERCOSUR 국가들과

e-C/O 교환 고려 중

지역간 프로젝트 
MERCOSUR 전용 시스템 
MODDA : WCO DM기반 
작업 중 

25 이스라엘 상공회의소 WCO DM 3.0 구축 완료 

26 유럽 EU 집행위원회 시스템（REX) 

인증수출자 조회 시스템 (REX)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

/dds2/eos/rex_validation.jsp?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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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현황 및 발전방안 

1. e-C/O 논의 현황

❍ 2016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한-중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CO - PASS)131)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물류비용과 통관소요시간 절감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축되었다. 

❍ 주요 기능으로는 전자적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교환하기 때문에 

형식적 오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CO위조방지, 그리고 원본제출 생략으로 

신속한 통관 처리가 가능해졌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21> 한·중 CO-PASS 처리 절차 

  자료: 관세청

131)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관리 및 교환 그리고 지원해주는 모델로 국가간 e-C/O 자료교환에 
있어서의 진위여부 그리고 통계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의 통합 브랜드명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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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원산지증명서 처리 절차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원본 C/O를 

전달해야 하는 형식으로 위조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 존재했다. 그러나 

전자방식의 원산지증명서 (e-C/O)는 수출자 세관과 수입자 세관 당국 간 

자료를 직접 교환하기 때문에 위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 또한, 기존 종이형식의 원산지증명서 발송으로 서류가 수입국에 발송한 

물품보다 더 늦게 도착할 경우에는 물품을 통관시키기 까지 시간이 

걸려 통관이 지체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물품이 수입항에 하역 후 야적장 

(container yard) 이용으로 창고비용도 발생했다. 그러나 e-C/O 교환 

시스템인 CO - PASS를 이용하면서 통관지연에 따른 애로 감소와 부가적인 

물류비용 (창고비용) 절감은 가능하나, 절감 정도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중 FTA는 EODES 도입으로 이러한 e-C/O 교환에 따른 장점을 활용

하고 있다. 또한, 동 시스템을 한-중 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PTA) 

C/O 교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2017년 5월부터 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FTA 이행환경 개선과 원산지 검증 대응 비용 절감을 목표로 다른 

국가들과의 e-C/O 시스템 확대 적용을 하고자 주한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 등 

여러 협정상대국들과 관련 안건으로 활발히 논의 중에 있다.

❍ 인도와의 e-C/O 도입 회의 (17.6)를 통해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시 

⌜e-C/O교환 관련 안건⌟으로 향후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한국 측의  e-C/O 도입 제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상태이며 

e-C/O 도입 회의 등 한국과의 e-C/O 교환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또한, 한-중미 

FTA132) 이행 원활화를 위한 FTA 관계관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간 e-C/O 교환 시스템 구축을 논의했다.

132)‘17년 4월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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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O 도입·확대 시 기대효과

❍ FTA 체결국과의 e-C/O 도입 및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통관시간 절감이 실현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 이는 한-중 FTA 전자통관시스템인 CO-PASS 시행 이후의 통관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CO-PASS 이용에 있어서의 평균 소요

시간 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자적으로 CO를 송부한 

시점부터 수령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나타낸다. 

<그림 122> 한·중 CO-PASS e-C/O 교환 평균 소요시간   

자료: 관세청 DB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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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CO-PASS 시행 후 통관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C/O 교환 평균 소요시간이 CO-PASS 시범기간 (‘16년 11월 - ‘16년 

12월)의 약 29시간 대비 정식시행기간(‘17년 08월 ~‘17년09월)은 

약 8.5시간으로 20시간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e-C/O 시스템 도입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통관시간 감소에 

기여하며, 시스템이 안정화될수록 이 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중국정부는 중국 해관 총서 제25호 공고를 통해 2017년 7월부터 

기존 각 지역 해관의 독립적 관리 감독체제를 철폐하고 통일적으로 통관

수속 및 관리가 가능한 ⌜통관일체화⌟개혁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공식 발표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변화가 미비하여, 통관개혁 

조치에 따른 한-중 통관시간 절감이라 보기에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한국은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아 이에 따른 관세혜

택을 받기 위한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원본 C/O 제출이 잦은 

편이다. FTA 旣체결국과의 e-C/O 교환 확대를 통해 원본 C/O 제출 

면제와 상호 간 신속한 원산지 증명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으로 CO-PASS 도입이후 동일 분기 대비 절대적 발급 건(수)의 

증가는 원산지 증명서 절차 간소화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활용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것은 향후 FTA 활용률 

제고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한-중 FTA 발효 1년차에는 종이형식의 원산지증명서로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발효 2년차에는 EODES의 시행으로 전자적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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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증명서 교환을 실시하였다. 실제 발급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6년 1, 2분기의 13,417건 대비 ‘17년 1, 2분기는  71,989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e-C/O 교환시스템 안정화에 따라 1년 동안의 발급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한-중 FTA의 EODES를 한-중 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C/O 교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전격 시행 

이후‘17년 5월부터 ‘17년 10월까지의 총 발급 건수는 10만 건133) 

정도이다. 한-중EODES를 통한 한-중간의 총 e-C/O 교환건수는 

연간 약 35만 건134)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3> 한·중EODES 전면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

  자료: 관세청 DB 바탕으로 작성

133) 한-중 APTA e-C/O 월별 발급 건(수)는 5월(17,480), 6월(16,019), 7월(15,736), 8월(17,472), 
     9월(20,751), 10월(15,378)로 월 평균 10만 건 이며 연 평균 20만 건 정도이다. 
134) 16년 4분기 ~ 17년 2분기까지의 한-중 FTA e-C/O 총 발급 건수에 한-중 APTA e-C/O 
     연 평균 발급 건수를 합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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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한-중 FTA 발효 1년차와 2년차의 수출입 활용률 변화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중국 사드 경제보

복에 따른 비관세조치 확대 및 수입규제 강화로 인해서 對중국 수출 활

용률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발효 1년차인 ‘16년 2분기의 55% 대비‘17년 2분기는 42%로 

전년분기 대비 약 13%정도 떨어졌다.

❍ 수출품목에 따라 수출활용률은 상이하게 나타나겠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우 對중국 수출활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발효 1년차인 ‘16년 2분기의 33% 대비‘17년 2분기는 36.2%로 전년

분기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 EODES 도입이 

중소기업 FTA 활용으로의 편의를 증대시킨 결과로 사료된다.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FTA활용만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부재하여 일반 인력에 FTA 관련 업무가 

가중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e-C/O 교환 시스템 

활용으로 인한 특혜원산지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간소화의 결과로 

중소기업의 FTA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른 수출활용 증가라 해석 가능하다. 

<표 5>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한·중 FTA 전체 수출입 활용률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대
기
업

2016년
(발효 1년차)

49.0 46.5 55.0 54.5 50.2 61.4 50.5 61.2

2017년
(발효 2년차)

41.0 60.7 42.0 60.5 - - - -

중
소
기
업

2016년
(발효 1년차)

26.1 53.9 33.0 63.4 37.1 66.0 37.8 66.9

2017년
( 발효 2년차)

39.4 68.5 36.2 68.1 - - - -

  자료: 관세청 DB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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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중소기업의 對중국 수출활용률의 증가가 전적으로 한-중 EODES

도입에 따른 효과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다음의 이유로 중소기업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우선 한-중EODES 도입 및 활용에 따라 기업비용 절감으로 인한 

기업측면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C/O는 기본적

으로 종이형식(hard copy)로 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종이비용135)이 

발생한다. 그리고 C/O 원본 제출 의무화로 수입국에 화물이 도착

하기 이전에 C/O 원본이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는 서류 특급 발송

비용도 발생한다. 그러나 한-중 EODES의 도입으로 對중국 수출 시 원본 

C/O 제출 없이 통관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 수출기업의 

원본 C/O 제출을 위한 우편비용 절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C/O의 전자적 발행으로 인해 기업의 FTA활용 편의성이 

증대되는데, 이는 FTA활용 전담인력의 업무로드가 줄어듦에 따른 

인력비용 절감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업 당 약 40

만원의 인력비용 절감으로 한-중EODES 도입에 따른 전체 對중국 수출

기업136)의 총 인력비용 절감은 약 128억 원137)으로 예상된다.

135) 세관 측에서의 C/O 종이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136) ‘16년 3분기부터 ’17년 2분기까지의 對중국 수출기업 수는 32,064개이다.
137) 산출근거 : 32,064개 (기업) x 40만원 (인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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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뿐만이 아닌 기업 측면에서  CO 관련한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화물이나 긴급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여 현지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운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예를들어 물품납기에 민감한 

품목의 수입통관지연으로 인해 생산 및 물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기업이윤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e-C/O 교환을 하면 물류흐름이 원활

해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중 

EODES의 도입으로‘16년 3분기부터‘17년 2분기까지 3만 여개의 

對중국 수출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의 통관시간이 평균적으로 2일138) 

정도 빨라짐에 따라 물류흐름이 빨라지는 효과에 도모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122> 참조)

138) <그림122>에 따라 통관시간이 20일 (약 2일)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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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e-C/O 시스템 발전방안

(1) C/O 형식적 오류로 인한 통관애로가 많고, 원산지증명서 심사가 엄격한 국가 

❍ 한국은 우선적으로 C/O로 인한 통관애로 발생빈도가 높은 국가들 대상

으로 한국과의 e-C/O 교환을 제안한 상태이다. e-C/O의 형식적 

오류로 인한 통관지체 사례가 많은 국가가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 C/O 관련 문제로는 C/O 인쇄상태, 서명 및 인장의 색, 단순기재 오류, 

전자인장 인정거부 등을 이유로 통관지체 사례가‘15년 66건에서 

‘16년 193건으로 급증하였다139).

     - 기관발급방식인 아세안·인도·중국에서는 C/O 진위 의심 시 ⌜통관

보류 또는 담보금 납부 후 통관⌟으로 C/O 심사가 엄격한 편이다. 

 자료: 관세청 (2016),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e-C/O 교환확대 추진 기본 계획”

139)  자료: 관세청 (2016),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e-C/O 교환확대 추진 기본 계획”

협정
C/O 

발급방식
통관애로
발생빈도 

e-C/O교환 적합도 

칠레 자율 소수 적합(2순위)
EFTA 자율 없음 부적합

ASEAN 기관 다수발생 적합(1순위)
인도 기관 다수발생 적합(1순위)
중국 기관 다수발생 적합(1순위)

EU, 터키 자율 없음 부적합
페루 자율 소수 적합(2순위)

콜롬비아 자율 소수 적합(2순위)
베트남 기관 소수 적합(1순위)
미국 자율 없음 부적합
호주 자율, 기관병행 없음 부적합

캐나다 자율 없음 부적합
뉴질랜드 자율 없음 부적합
중미6개국
(발효예정)

자율 소수 (예상) 적합(2순위)

<표 6> 旣체결 FTA e-C/O 교환 적합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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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 발급방식이 기관발급인 국가 

❍ 한국이 현재까지 e-C/O 교환 시스템을 제안한 상대국의 C/O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이다.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보통 C/O 표준서식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지만 C/O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기업

비용 발생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 

 자료: FTA 포털 정보 저자 재정리

❍ 따라서 향후 e-C/O 교환 시스템을 제안할 국가들은 C/O의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본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자율발급 또한 교환 가능한 표준

서식과 플랫폼만 갖추어 진다면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로 

까지 e-C/O 확대가 가능하겠다. 이럴 경우 C/O의 기관발급과 자율

140) 한-중EODES를 통한 e-C/O 교환 이후 C/O원본 제출 의무가 사라졌다.

협정 발효일
C/O 

발급방식
C/O서식

C/O원본 
요구제출

칠레 ‘04.04 자율 표준서식 X
EFTA ‘06.09 자율 송품장 X

ASEAN ‘07.06 기관 표준서식 O
인도 ‘10.01 기관 표준서식 O
중국 ‘15.12 기관 표준서식    X140)

EU ‘11.07 자율 송품장 X
페루 ‘11.08 기관 → 자율 표준서식 O

콜롬비아 ‘16.07 자율 표준서식 O
베트남 ‘15.12 기관 표준서식 O
미국 ‘12.03 자율 자율 X
호주 ‘14.12 자율, 기관병행 없음 X

캐나다 ‘15.01 자율 없음 X
뉴질랜드 ‘15.12 자율 없음 X
중미6개국 (발효예정) 자율 표준서식 -

<표 7> 旣체결 FTA e-C/O 교환 적합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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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 C/O 교환패턴이 유사해지기 때문에 발급의 주체가 상이한 

것 이외에는 발급형식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3) e-C/O 교환 추진대상국의 기존에 구축된 국가 간 자료교환시스템에 

한국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추진 제안

❍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교환 모델의 시스템은 발급시스템형, 전용회선형, 

인터넷형, 번호통지형으로 총 네 가지이다. 해당 모델은 e-C/O 교환 

추진상대국의 기술적 여건에 맞춰 원활한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다.

<표 8> e-C/O 교환모델 현황

  자료: 관세청 (2016),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e-C/O 교환확대 추진 기본 계획”

❍ 이외에도 현재 한국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 모델은 대표적으로 WCO DM (Data Model)모델이 있다. 국제

관세기구는 2005년 WCO DM 버전 2.0을 출시하였으며 다음 3.0버전은 

구분 특징

발급시스템형

·중남미형

·수출국 세관에서 e-C/O 발급시스템을 제공

·수출자는 발급시스템으로 e-C/O를 작성 하여 수입자에게 PDF형식  

으로 전송  

전용회선형

·중국형

·세관 당국간 전용선을 통해 e-C/O 자료 실시간 교환    

(한-중 e-C/O 교환)

 인터넷형
·관세청 기본모델 (국가 간 자료교환사업)

·세관 당국 간 보안인터넷 망을 통해 e-C/O 자료 실시간 교환

 번호통지형

·이스라엘형

·수출자가 C/O번호를 수입자에게 제공

·수입국 세관은 C/O번호를 수출국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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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말에 출시되었다. DM 모델의 버전2.0버전과 버전3.0의 주된 차이

점은 버전3.0의 경우 세관  혹은 국경 간 상호 정보 교환할 수 있는 절차인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WCO DM 3.0버전은 

최적화된 전자데이터 교환을 위한 솔루션으로서 통관을 위한 국가 간 

데이터의 국제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표 9> WCO DM 모델 버전별 특징 

  자료: WCO(2015), More about information packages & the future of the WCO data model

구분 주요 내용 및 특징 (요약)

WCO DM 3.0

- 2009년 12월에 출시된 WCO 데이터 모델 버전 3.0 
- 단일창구 (SINGLE WINDOW) 프로젝트에 적합
- 관세, 해양 안전, 통계, 농업, 식품 안전, 환경 포함
- WCO 단일 창구 데이터 통일 지침 포함
- 새로운 UN / EDIFACT 메시지 개발
- XML 생성

WCO DM 3.1

- 2011년 9월 버전3.1 출시
- 여러 국가의 추가적인 요구 사항 수용
- 버전 3.0의 전체 범위에 기반
- 단일 창구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발이 시작
- 온라인 eHandbook, ePrimer 및 eSupport 게시

WCO DM 3.2

- 2012년 9월 최종 버전 3.2 출시 
- 정렬 된 수출 수입 자료 집합
- 상품에 대한 정정, 중요한 인감 정보
- 생산 된 IMO FAL & Valuation Sub 모델

WCO DM 3.3
- 2012년 추가적 세관 절차가 포함 
- 원산지 증명서, 위생 및 식물 위생 증명서 포함

WCO DM 3.4

- 2013년 출시되어 ASEAN 특혜원산지증명서 (ATIGA Form D) 포함
- Maritime Single Window (초기 단계)
- eCert에 근거한 전자 식물 위생 증명서
- 국제식품규격 협회 인증서
- EU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WCO DM 3.5

- 2014년 출시되어  EU e-Maritime Single Window에 대한 정보 
  패키지 포함 (최종)
- UNESCO-WCO 문화재 수출 모델 인증서
- 동물 건강 증명서 (일반)에 관한 정보 패키지 포함

WCO DM 3.6
- 2015년 출시되어 EU CDM-DIP, ASYCUDA-DIP
-  IMO-FAL양식을 WCO DM으로의 연계 작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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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 교환 확대를 위해서는 추진 상대국의 기술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e-C/O 교환모델 중 추진상대국이 旣교환중인 모델

(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한 모델을 선택하여 향후 교환시스템 구축을 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특혜원산지증명서 ATIGA FORM-D와 같은 경우에 

현재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간에 전자적으로 시범 

   교환 중에 있다. ATIGA FORM-D의 형식은 상호 간 WCO DM 모델 3.4  

   버전의 기술적 프레임이 갖춰진 하에서 교환이 가능한 것이다. 

❍ 현재 한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대외시스템인 UNI-PASS는 관세

행정의 표준화에 따라 WCO DM 3.4 모델과의 연계를 추진 중에 있다.

향후, 한국과 아세안 FTA간의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

고자 할 경우, 이미 지역 간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ATIGA FORM-D의 

기술적 프레임에 한국이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4) 한국의 e-C/O 교환 표준화 기술 프레임 제안

❍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관련 국제규범이 GATT 제9조(Marks of Origin) 

및 CCC Kyoto 협약부속서(D.1 내지 D.3)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원활한 FTA 이행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는 없는 상태이다. 

❍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화 논의는 무역원활화와 전자상거래를 위한 아시

아태평양 총회(AFACT)에서 2004년 프로젝트화 되어 추진하였지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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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당시  e-C/O를 부분적으로 발급하는 데에 

그친 상태이다. 

❍ 앞으로 국가 간 E-C/O 교환 추진 시에 전자 무역 서류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인 WCO, ISO, UN, AFACT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도입하여 통일된 

형식을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계적으로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화 추이를 보며 모델을 선택하여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e-C/O 교환 확대에서 선도적인 역할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Bilateral) 상호인정(호환) 보다는 더 나아가 

국제 표준화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세계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WCO DM 표준 모델과 상호 호환 가능하며 국제 표준 모델을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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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우리나라는 한-중 FTA의 e-C/O 교환과 APTA로의 시스템 사용 범위 확장을 

통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무역원활화의 일환으로 타 국가들과의 세계적인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에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16년 전체 통관 

애로 분석에 따르면 전체 511건중 FTA 원산지분야가 47% (240건)를 차지하며, 

이중 193건인 81%가 C/O 불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C/O 인쇄상태, 서명․인장의 

색, 단순기재 오류, 전자진장 인정거부 등을 유로 통관이 지체되는 사례들이 

급증하였다. 우리나라는 C/O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세계적 e-C/O 교환 논의 흐름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FTA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본보고서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선행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국가 간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 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추진대상국일 가능성이 큰  

FTA 旣체결국·협상진행국 그리고 여건조성국에 해당하는 총 26개국의 전자원산

지증명서 현황을 파악하였다. 첫 번째로, 조사 대상국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를 조사하고, e-C/O 관리 현황 즉, e-C/O 신청 ․ 조회사이트 여부를 확인

하였다. 그리고 조사 대상국이 타 국가와의 e-C/O 교환 여부 및 계획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대상국의 무역원활화의 일환인 서류 없는 무역을 위한 

진행 현황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국가별 단일창구 시스템 (National Single 

Window System)의  구축 여부에 관해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국가별로 전자

데이터 교환을 위한 시스템의 기본 플랫폼이 국제 표준을 따르는지 등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조사대상국 중 아세안 국가의 미얀마, 

중동 국가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23개 국가들에서는 e-C/O 신청 및 발급 조회가 

가능한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급 주체에 따라 정부

기관 (산업부, 무역통상부 등), 상공회의소, (산업별) 연맹 ․ 협회 등의 민간기관

들이 운영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이트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수출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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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 C/O 진행정보를 조회사이틀 통해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e-C/O 교환 여부 및 계획에 관해서는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상황이다. 특징적으로 e-C/O 교환 (시범 단계 포함)이 있는 국가들은 지역무역

협정을 이루고 있는 근접 국들과의 양자간 (Bilateral) 혹은 지역단위 

(Subregional) 형태로 e-C/O 교환 경험이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조사 대상국 중 아세안회원국들과 중남미의 경우가 지역단위 형태로 

인터넷형과 발급시스템형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전자무역 실현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뿐만이 아닌 전자적 통관 서류 

교환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동체의 출현과 국가 간 정보 

교환의 수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자적 통관 서류를 일괄적으로  처리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게 만든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는 UN/CEFACT의 

권고 33에 따라 정보와 문서를 표준화하고 무역 및 운송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국가별로 단일 창구 (National Single Window)를 구축하여, 

세관신고서, 관세 지불, 원산지증명서 등을 일원화된 시스템에서 전자적

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아세안과 중남미 국가들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NSW 구축을 위한 자금 및 기술적 여건이 매우 상이하여 

구축단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

포르, 태국, 베트남은 국가단일창구 (NSW)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중 4개 

국가는 현재 기업이 세관, 출입국관리소, 항만사무소 등 각 기관에 별도로 신고

하던 절차를 한 번의 절차로 통합하였다. 

   또한, 이 해당 국가들은 거래비용을 낮추는 개별 국가단일창구를 통합한 

아세안 단일창구 (ASW)를 운영하여 아세안 역내 원산지증명서 (Intra-ASEAN 

certificate of origin, ATIGA Form D)를 전자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실시간 

구현 단계의 일환으로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하여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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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ATIGA Form D)등을 공유하고 있다. ASW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 D의 교환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혜조치(preferential treatment)는 

여전히 종이형식의 Form D 형식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중남미 국가들 중에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가 e-C/O 교환을 근접 국가들과 

양자간에 활발히 시행중에 있으며,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콜롬

비아, 칠레·에콰도르, 칠레·우루과이, 콜롬비아·에콰도르, 콜롬비아·멕시코) 

중남미 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국가별 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합 무역 시스템에 

연동시킴에 따라 통관 서류를 한 곳에서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ALADI) 속하는 브라질은 ALADI 회원국들과 공통적인 

프레임워크 형식 하에 e-C/O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17년 5월부터 브라질·아르

헨티나 e-C/O 교환을 시행중에 있다. 2011년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가 맺은 

태평양동맹은 국가 단일창구의 정보처리상호운용에 관해 협정문 상의 무역원활화 

장(chapter)에 추가하고자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혔다. 

   이렇게 조사대상국들의 전자자료교환시스템 구축 현황을 살펴봄에 따라 

타 국가와  e-C/O 교환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e-C/O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한국의 확대는 상대국과의 e-C/O 교환 시스템 플랫폼이 상호 

연동이 되어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플랫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본 보고서에서 조사한 국가별 단일창구 구축여부와 전자무역서류 교환에 있어 

국제표준을 따르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도 e-C/O 교환모델을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의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교환 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e-C/O 교환 추진대상국이 

旣구축한 e-C/O 교환 모델에 한국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국가 단일창구로 e-C/O 교환 모델을 연계하여 상대국 단일

창구와 연동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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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 간 E-C/O 교환 추진 시에 전자 무역 서류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인 WCO, ISO, UN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도입하여 

통일된 형식을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으로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화 추이를 보며 모델을 선택하여 도입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e-C/O 교환 확대에서 선도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Bilateral) 상호인정(호환) 보다는 

더 나아가 국제 표준화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세계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WCO DM 표준 모델과 상호 호환 가능하며 국제 표준 모델을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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